
인천아시안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부

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장도 곳곳

이부실투성이다. ┃관련기사3면

지난 21일 오후 1시께 인천시 서구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이곳에 깔린

푸른색 육상트랙은 경기를 한 번도

치르지 않았는데 얼룩덜룩 했다. 육

상 트랙은구간 별로색깔이 바랬고,

검게변한곳도있었다.

육상트랙은 롤시트로 시공됐는

데 각 롤시트가 접하는 부분에는 검

은색 본드 자국이 덕지덕지 붙어 있

었다. 본드로도 바닥에 제대로 부착

이 안돼롤시트곳곳이 들떠있었다.

롤시트 접합부분을 손가락으로 누르

자물기가삐져나왔다.

롤시트 사이에 틈이 벌어진 곳도

있었다. 스파이크를신고달리는육

상 선수들이 이 곳에 발이 걸려 넘어

질 수도있다. 주경기장 육상트랙 사

진을본한육상인은 이런곳에서달

리기는 어렵다 며 트랙이 평평해야

하는데 곳곳이 튀어나와 있고, 틈이

벌어져 선수가 제대로 뛰지 못할 수

있다 고말했다.

서구 주경기장 육상 트랙은 전면

재시공이불가피해보였다.

지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를 치른 경험이 있는 대구시 관계자

는 대회가석달도남지않았는데아

직도공사중이라니 믿을수없다. 대

구는 대회 4개월 전에 국제공인까지

모두마쳤었다 며 국제공인도 받지

못했다고들었는데이는보통심각한

문제가아니다 고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곳곳

에 얼룩이 있는 부분에 대해 감리단

에확인을지시했다 며 본드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다. 지금

도주사기를이용해본드를주입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 들뜸 현상도 완화

될것 이라고해명했다.

주경기장전광판뒤에설치된성화

대 기단은창고로써야 하는처지다.

아시안게임조직위에서 인천시가 이

미 설치한 기단을쓸수없다고했기

때문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기단을 만들었

는데조직위에서 기단이 자신들이 올

릴 부분보다 작다고 해 다시 만들기

위해설계용역을줬다 며 기존에만

든 기단은 창고로라도 쓸 것이다 고

말했다. 조직위는 아직까지 성화대

설치에 필요한 예산도 책정해 놓지

않아 제 기간 내 성화대가 설치될 수

있을지도미지수다.참으로어처구니

없는일이아닐수없다.

문학박태환수영장에서는 다이빙

대가 큰 문제다. 인천시는 콘크리트

재질 2개 다이빙대의 길이가 짧다는

지적이 나오자스테인리스자재를이

어 붙였다. 한 다이빙대에 전혀 다른

자재가사용되면서 선수들이 제기량

을펼치기어려울수도있다.

다이빙대 중에는 서로 겹쳐 있는

곳도있어 연습중사고위험성이 있

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콘크리트

다이빙대 옆에 스핀보드가 추가로

설치되면서 기존다이빙대위치가옮

겨졌고, 2개 다이빙대가겹치는지금

의기이한모습이나오게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TD(아시안게

임 기술대표)의 요구에 따라 이뤄진

일이다. 이쪽과재질등에대해모두

협의를 했다 며 당초 설계자인 건

축업체도 구조상 이상이 없다고 했

다. 국제수영연맹(FINA) 규정을모

두지켰고, TD가다검토했다 고해

명했다.

/홍현기기자hhk@kyeongin.com

친일 등의 논란에 휩싸였던 문창극

국무총리후보자가 24일 자신의소회

를 담은 기자회견을 갖고 끝내 자진

사퇴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는 출

범 이후안대희전대법관, 김용준전

헌재소장등 3명의 총리 후보자가청

문회장문턱을넘기도전에낙마하는

불명예를안게됐다.

문 후보자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

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시점에서 사퇴하는게 박 대통

령을도와주는것이라고판단했다 며

총리 지명 14일만에 후보직에서 물러

났다. 청와대는 새 총리 지명자 인선

에본격착수했다. ┃관련기사4면

문 후보자는 회견에서 저는 박근

혜 대통령을 도와 드리고 싶었다 며

그러나 제가 총리 후보로 지명받은

후이 나라는더욱극심한 대립과분

열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며 사퇴 결

심배경을설명했다.

한편 청와대가 새 총리 지명자 인

선에착수한가운데김문수경기도지

사를비롯한정치인 기용을요구하는

목소리가 또다시 나오고 있어 인선

결과가주목된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오는 9월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가하

는 북한이 이미 응원단 파견 준비를

마친것으로알려졌다.

북측의응원단파견이성사될경우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공동응

원단 계획(경인일보 6월 24일자 1면

보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

고, 대회 흥행에도크게 기여할 것으

로보인다.

북한과체육교류사업을진행하고

있는한민간단체관계자는 24일 이

미 5개월 전에 북한이 아시안게임 출

전에 대비, 응원단 파견 준비를마쳤

다는소식을북측체육계인사로부터

직접들었다 며 북한이정치적사안

들을 고려해 공식적인 입장 표명 시

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

다 고말했다.

구체적인입장표명시기와관련해

서는 북한 양궁 대표팀이 인천으로

전지훈련을오는다음달께가될것이

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8월 15일이

아시안게임 출전 선수명단을통보하

는 최종 마감일인 만큼 이전에 우리

측에 응원단 파견 의사를 타진할 수

있다는 게 대북 체육 지원단체 관계

자들의 얘기다. 최근 북한 소식통들

은 북한 내부 주민들의 말을 인용해

김일성 종합대학학생들로구성된응

원단 100여명이 아시안게임 대회에

대비, 응원연습과사상 교육등을받

고있다는말을전하고있다.

북한은 지난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과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2005년 인천 아시아육상대회에 응원

단을 파견했다. 북측이 이번 아시안

게임에응원단을파견할경우인천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북측 응원단을 2

번이나 맞이하는 도시가 된다. 특히

2005년 아시아육상대회 기간에는김

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부인인 리설주가응원단일원으로인

천에왔었다.

통일부도북한의응원단파견과관

련해나쁘지않다는입장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예전 사례를 볼

때 북한의 응원단 파견은 개연성 있

는일이고, 북측에서 요청이 오면 협

의할수있는사안 이라고말했다.

/김명호기자boq79@kyeongin.com

총체적위기 인천아시안게임
>3<경기장도부실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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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조

온두라스 스위스
오전 5시

(S)

VS
E조

F조

나이지리아 아르헨티나
오전 1시

(S, M)

VS

B조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이란
오전 1시

(K2)

VS
F조

B조

에콰도르 프랑스
오전 5시

(K2, M)

VS
E조

26일목요일

월드컵경기일정 한국시간기준

<K1=KBS1, K2:KBS2, S=SBS,M=MBC>

유정복친형건설사인천떠나 7

매립지연장갈등권익위변수 23

北, AG응원단파견준비마쳐

개막이 3개월도채남지않은 2014 인천아시안게임대회가치러질경기장곳곳이부실투성이인것으로

드러났다. 육상경기가치러질서구아시안게임주경기장의육상트랙롤시트는틈이벌어져재시공이요

구되고있고, 3만석의가변좌석은불안하게설치돼안전성문제가제기되고있다. 수영과다이빙경기가

펼쳐질 문학박태환수영장은콘크리트재질의 2개 다이빙대의 길이가짧아스테인리스 자재를 이어 붙

였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부실공사의흔적들 국제적망신 우려

북측체육계관계자전언

입장표명시기조율중인듯

市공동응원단계획도 탄력

文, 청문회문도못열고사퇴

연결틈새달리기힘들어

육상트랙재시공불가피

짧은다이빙대이어붙여

2개겹치기도 사고위험

총리지명 14일만에물러나

김문수등정치인기용거론

벌어지고, 덧붙이고 위험한게임

문창극총리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종

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



세월호 참사로 무기한 연기됐던 제

60회 경기도체육대회 (이하 도민체

전 경인일보 5월8일자 15면)가 사실

상 연내 개최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

다. 도민체전은 지난 1989년 전국체

전이 수원에서 열려 개최를 하지 않

은 적은 있었으나, 이번처럼 갑작스

러운사고로인해 해를넘긴 것은 60

년만에처음이다.

24일 경기도와 안성시 등에 따르

면 안성시는 최근 도에 도민체전 개

최를내년으로연기하겠다는뜻을전

달했다. 안성시가 도민체전 하반기

개최시기를 조율하려고 노력했지만

안성을제외한도내 30개 시 군과24

개 종목 가맹단체들이 대거 참석을

하지못한다고통보해왔기때문이다.

실제 일선 시 군들과 가맹단체들

은 6월에는 브라질 월드컵축구대회

가한달동안 열리고, 7~8월에는여

름 휴가기간, 그리고 9월에는 인천

아시안게임, 10월에는 제주 전국체

육대회등굵직굵직한대회가차례로

열려 가맹단체선수들의일정 조율에

어려움이있었던것으로알려졌다.

도민체전은지난 4월30일부터 5월

2일까지 안성시 일원에서 역대 최다

인 1만2천여명의선수단이 참가해진

행될 예정이었으나, 세월호 참사로

인해무기한연기됐다.

도는이에따라조만간마지막으로

31개 시 군과 가맹단체의 의견을 청

취하겠다는입장이다.하지만현재로

선 도와 시 군들이 합의한다고 해도

물리적인 준비 기간과가맹단체선수

들의 일정 등을 감안하면 연내 개최

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써도민체전은60년만에처음연기될

것으로보인다. 안성시 관계자는 여

러가지 상황을고려한 결과, 연내 개

최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며 향후

경기도와시군들과의견을조율해개

최시기를결정할것 이라고밝혔다.

/김태성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퇴직 공무원이 임의로 취업할 수 없

는 민간업체가 현재 3천960곳에서 1

만3천466곳으로늘어난다.

안전행정부는 퇴직공직자의 취업

이 제한되는영리사기업체의규모기

준을 낮추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25일공포한다고24일밝혔다.

취업이제한되는사기업규모기준

은현재의 자본금50억원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 에서 자본

금 1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이상 으로확대된다.

또 취업제한 법무법인과회계법인

의 기준은 외형 거래액 150억원 이

상 에서 외형 거래액 100억원 이상

으로 확대됐다. 세무법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외형 거래액 50억원 이상

인경우취업이제한된다.

취업제한 대상 영리사기업체 명단

은 25일 오전 9시부터 대한민국전자

관보(gwanbo.korea.go.kr) 안행부

(www.mospa.go.kr) 정부공직자윤

리위원회(www.gpec.go.kr) 웹사이

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퇴직공무원

이 취업제한대상영리사기업에취업

하려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

업심사를거쳐 취업하려는기업과퇴

직 전 업무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

다는점을확인받아야한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한강수계관리기금(수계기금)에서 경

기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에게 지급

하는 주민지원사업비가 시군별로 엉

터리로집행된것으로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2월 24일부터 열흘

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실태를 감

사한 결과, 남양주 여주 양평 등 3곳

에서 14건을적발했다고24일밝혔다.

수계기금은 상수원관리지역으로

지정돼 환경규제와 행위제한을 받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증대

를 위해 지원되는 사업비를 말한다.

광주 양평 여주 남양주 이천 용

인 가평 하남 등 도내 8개 시 군이

매년 평균 560억원을 배분받아 지역

별로평균70억원을지원받는다.

이번도감사에서는수계기금가운

데 주민직접지원사업비 집행에서 문

제점이드러났다.

남양주시는 2011년부터 2년간 지

급대상이아닌다른지역전출자 6명

에게 1천100만원의 주민직접지원사

업비를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2011년 7월 6천900만원을 들여 A면

마을회관 옥상 방수공사를 한 뒤 누

수가 발생했는데도 하자보수를 요청

하지 않고이듬해추가로보수공사를

해예산을낭비했다.

이와함께 B읍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면서 계약심사도 받지 않고 4

개마을별로분할발주후수의계약을

체결, 약 8천100만원의 예산을 낭비

했다. 여주시도 주민지원사업으로

구글기 등농기계를구매하면서 조

달원가보다비싸게주고사수계기금

손실을가져왔다.

도는수계기금을잘못운영한담당

공무원들에게 시정조치하도록 지시

하고잘못지급된사업비 3천250만원

을회수했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9대 경기도의

회에서 경기도시공사의 소관 상임위

원회가 둘로쪼개질 처지(경인일보 6

월 18일자 2면 보도)에 놓이자, 도시

공사내부의반발이커지고있다.

24일 도의회 강득구운영위원장을

항의차 면담한 도시공사 노동조합은

25일부터 제288회 정례회 2차 본회

의가열리는26일까지도의회앞에서

상임위 이원화를 반대하는 1인시위

를이어간다는방침이다.

소관 상임위를 둘로 쪼개는 것은

도시공사의각종업무가일관된방향

으로 추진되는 것을 방해하는 데다

가, 직원들의 업무부담만 키울 것이

라는우려때문이다.

도의회 운영위는 지난 17일 기존

기획재정위에서만 담당하던 도시공

사를 9대 의회에서부터는 기획위와

도시환경위가 나눠서 소관토록 결정

했다. 26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내용

을담은 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 운

영조례개정안 이최종통과될경우,

도시공사는 다음달부터 두 상임위의

견제와감시를받게된다.

도시공사노조는이날성명서를통

해 상임위 이원화로시간낭비와혼

란이 초래될 게 불보듯뻔한데, 이는

결국각종공공사업의지연으로이어

질것 이라며 진정으로도민들을위

한다면 어느상임위든한곳에서 효율

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한다. 안건은

부결돼야한다 고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다각도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 고 말했

다. /강기정기자kanggj@kyeongin.com

인천공항개항이후국제항공화물누

적 운송량이 24일로 3천만 을 넘어

섰다.

개항 이후연평균약 6.2%의 성장

세를 보여온 인천공항 화물물동량은

2006년 6월15일 누적 1천만 , 2010

년 7월 2일 2천만 을 돌파했으며,

올해 개항 13년만에 3천만 을 넘어

선것이다.

인천공항화물량은세계경기침체

와 화물 경량화 추세 등으로 2011년

부터 정체기를 겪기도 했으나, 신규

화물 수요 발굴과 마케팅 활동을 비

롯한다각적인노력끝에 2013년 전년

대비 0.3% 증가한 246만 을기록하

며증가세로돌아섰다.

올해에는 5월까지 화물운송량이

전년 동기대비 4.5% 증가하면서 재

도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

다.

인천공항공사 최홍열 사장직무대

행은 인천공항은 정부와 항공사 물

류기업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개항

13년만에 화물운송량 3천만 을 달

성할 수 있었다 면서 2020년까지

국제선 항공화물 1위 공항을 목표로

신규 시장 개척과 신성장 항공화물

품목개발, 주변국중소형 공항을연

계한 환적화물 증대 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 고밝혔다.

한편인천공항은오는10월서울에

서 열리는 2014 국제항공화물협회

(TIACA) 항공화물 포럼 및 전시회

를동북아물류허브공항으로서 위상

을굳히는계기로삼을계획이다.

/차흥빈기자sk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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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체전사실상무산

안산시단원구시화조력발전소조력문화관이문을연 24일오후75m높이의전망대에서시민들이시화호일대를살펴보고있다. 세

계최대조력발전소를건설 운영하는앞선기술력과시화지구개발을기념하기위해건립된문화관은 달이만드는무한에너지를상

징하는디자인을바탕으로75m 규모의달전망대와전시관등으로구성돼있다. /임열수기자pplys@kyeongin.com

세월호참사로무기연기…월드컵 휴가철 AG 줄줄이

시 군 가맹단체일정 난색 60년만에내년으로미뤄질듯

48시간내에게임개발하라!

스킬트리랩부트캠프

판교서 27일부터 3일간

대한민국 최고의 게임시티 로 주

목받고 있는 성남 판교에서 3일간

게임개발캠핑 이열린다.

경기콘텐츠진흥원(원장 최동욱)

은 오는 27일부터 29일 2박3일간

성남시 판교 공공지원센터내 경기

문화창조허브에서 스킬트리랩 부

트캠프 in판교를개최한다고24일

밝혔다.

스킬트리랩(원장 김일흥), 유니

티테크놀로지스코리아(대표 양우

형) 등이 공동 주최하게 되는 이번

행사는 한정된 장소에서 3일안에

주어진주제에맞도록게임혹은애

플리케이션을 실행이 가능한 시험

판형태로만들어내승자를가리는

게임으로참가자들이 팀을꾸리고,

2박3일(48시간) 동안 논스톱으로

숙식을 해결하며 개발에 몰두하는

일종의 앱개발캠핑 이다.

참가 신청은 26일 오후 2시까지

온오프믹스 홈페이지(onoffmix.

com/event/28908)에서 할 수 있

으며, 참가비는1만원이다.

입상자들은 경기도 콘텐츠 창업

보육시설인 경기문화창조허브 입

주심사시가산점이주어진다.부천/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도의회소관상임위이원화

경기도시공사커지는반발

노조 시간낭비 혼란뻔해 항의면담 1인시위

항공화물누적운송량

인천공항 3천만 돌파

개항 13년만에달성

한강수계관리기금 엉터리집행

전출자에주민지원비지급등

道운영실태감사 14건적발

퇴직공무원, 사기업취업제한강화

3천960 1만3천466곳확대

시화호일대가 한눈에



7대 인천시의회를 이끌어 갈 35명의

시의원 당선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

에모였다.

인천시의회는 24일 송도컨벤시아

에서 시의원 당선자 교례회 및 세미

나 를가졌다. 시의원 당선자들은 이

자리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앞으로

의 의정 활동에 대한 포부와 의지를

밝혔다.

시의원 당선자들은 집행부에 대

한 건전한 견제와 소통으로 인천 발

전을위해노력하겠다 , 민심을섬기

는겸손한의정활동을펴겠다 , 여야

가 함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펴

겠다 는 등의 의지를 나타내며 인천

발전을위해노력하겠다고다짐했다.

강부일 인천시의정회 고문은축사

에서 시의원은시민을대표하고, 인

천 발전을 위해 판단하는 막중한 책

임이있는자리 라며 지역구에매몰

되지 말고 인천이라는 큰 틀에서 인

천의발전과시민의복리증진을위해

힘써달라 고강조했다.

시의원 당선자들은 이어 지방의

정의 이해와전략 을주제로한 박봉

국 현대지방의정연구원장의 강의를

듣고의견을나누는시간을가졌다.

이들 시의원 당선자들은 내달 1일

부터 진행되는 216회 임시회를 시작

으로본격적인의정활동에돌입한다.

의장단 구성 등 원구성을 위한 여야

협의도 마무리됐다. 새 의장 후보로

결정된 새누리당 노경수 당선자는

시의회 활동이 전대 시의회에 비해

훨씬 좋아졌다는평가를 4년 뒤 시민

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것 이라고말했다.

/이현준기자uplhj@kyeongin.com

6 4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여 야, 진

보와 보수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인천 발전을위해힘쓰겠다고한목소

리를냈다.

인천상공회의소가 24일 라마다송

도호텔에서 연 제6회 지방선거 당선

축하 인사회 에서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자는 오늘이 자리의 진짜의미

는 당선 축하보다 앞으로 시정을 잘

이끌어 나가라는시민들의기대와바

람에 있다는 것을 안다 며 선거 과

정에서는여 야, 내편과네편이 있었

지만 지금은모두하나다. 섬겨야 할

시민들만 있을 뿐이다 라고 말했다.

이어 사심 없이 인천 발전만을위해

노력하겠다.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

고, 관행에 휘말리지 않고바른정치

로살고싶은도시를만들겠다 고강

조했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당선자도

오래 전부터 교육에는 여 야, 진보

와 보수가 나뉘어 있지 않다고 강조

해 왔다 며 그동안 인천의 교육은

아이들을 힘들게 하고,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주지 못했다. 이제는 오

로지 아이들만을 생각하는 교육, 위

대한 인천을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쏟겠다 고 말했다. 또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만들겠다.소통과포옹의

리더십, 지혜를 가르쳐 주셨으면 좋

겠다 고했다.

김홍섭중구청장당선자는 인천은

그동안 화합하지 못해 겪은 어려움이

컸다. 함께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

겠다.중구와같은원도심이살아나야

인천이 살 수있다. 살고싶은환경을

만들고, 공항과 항만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고 말했다.

이흥수 동구청장 당선자 역시 인천

구도심의 상징인 동구가 발전해야 인

천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 동구의

발전에관심을가져주시고, 힘을보태

주시길바란다 고강조했다.

홍미영부평구청장당선자는 인천

에서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일궈 국가

발전에 밑바탕이 됐으면 한다. 인천

시, 의회, 상공인, 구민, 공직자등모

두와 힘을 모아 지역 발전을 이루겠

다 고 했고, 박우섭 남구청장 당선자

는 구민, 상공인들과 호흡하며 겸손

하게구정을이끌어가겠다.주안산단

구조고도화사업과문화산업진흥지구

의꾸준한발전으로일자리많은남구

를 만들도록 하겠다 고 다짐했다. 또

이재호연수구청장 당선자는 달라진

연수구, 멋진 연수구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고,

조윤길 옹진군수 당선자는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

나지않도록노력하겠다.구민 안전을

최우선에두겠다 고했다.

김광식 인천상의 회장은 당선자

들이 인천 발전과 변화를 이끌어 주

시리라 믿는다. 경쟁, 갈등을털어내

고 지역 경제 살리기에 단합된 모습

을보여주시길바란다 고당부했다.

/박석진기자psj06@kyeongin.com

제21266호 종합 32014년 6월 25일 수요일

경인일보사와 인천경영포럼(회장 안승목)이 공동

개최하는제303회 조찬강연회가 26일 오전 7시30

분 라마다송도호텔 2층 르느와르홀에서 개최됩니

다. 이번 강연회에선 허화평 미래한국재단이사장

이강사로나와 경제민주화를비판하다란주제로

강연합니다.많은관심과참석을바랍니다.

■일시 : 6월26일(목) 오전 7시30분

■장소 : 라마다송도호텔 2층르느와르홀

■참가문의 :인천경영포럼사무국(032)818-6675

허화평이사장초청강연회
경제민주화비판… 주제로내일라마다송도호텔

총체적위기 인천아시안게임
>3<아낄곳쓸곳구별못하는행정

與 野 이념넘어인천발전힘쓰겠다

지방선거당선자축하인사회서 한목소리

24일오전인천라마다송도호텔에서인천상공회의소주최로열린 제6회지방선거당선축하인사회에서당선자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 (사진왼쪽부터)박우섭남구청장, 김홍

섭중구청장, 이흥수동구청장, 유정복인천시장당선자, 김광식인천상의회장, 이청연인천시교육감당선자, 이재호연수구청장, 홍미영부평구청장, 조윤길옹진군수당선자.

/임순석기자sseok@kyeongin.com

5개경기장대부분적용…市 1천억절감 자화자찬

육상경기트랙 롤시트등중요시설까지중국산선택

무리한준공맞추기 시 조직위간불협화음도문제

7대인천시의원당선자 35명 첫대면

교례회 세미나서포부밝혀

원구성위한여야협의마무리

내달임시회시작본격활동

경기장 곳곳에서 나타나는 부실시공

문제는 돈쓸곳과 아낄곳을구별

할 줄 모르는 행정이 원인이라는 지

적이다. 대상을 가리지 않는 최저가

입찰방식이화를불렀다는것이다.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을맡은

현대건설은최저가입찰을통해공사

를 수주했다. 인천시는 2011년 아시

안게임 예산절감을내세우며 5개 경

기장 조성공사에 대부분 최저입찰제

를 도입했다. 인천시는 이때 최저가

입찰 등을통해 1천억원의 예산을아

낄수있게됐다고홍보했다.

하지만낮은공사비에맞춰공사를

하다 보니 값싼자재를쓸수밖에 없

다. 그러다 보니 아시안게임 기간 중

가장 많은 경기가 치러지는 육상 경

기트랙마저도중국산자재가쓰이게

된것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아시안게임 주경

기장과 보조경기장 2만㎡에 롤시트

를 까는 데 사용된 비용은 9억여원.

이곳 롤시트는 중국의 한 회사에서

수입해국내업체가시공했다.

이 같은비용은2011년 세계육상선

수권대회 당시 대구시에서 롤시트를

까는데 쓴돈 18억원의 절반 수준이

다. 대구 육상대회 경기장에는 이탈

리아의 몬도사에서 제조한 몬도트

랙 이시공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몬도트랙이 다

른 트랙에 비해 탄성이나 재질이 좋

다는 점 때문에 해당 롤시트를 선택

했다. 육상트랙은 선수들이 매일 같

이 달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곳인데

중국산을쓴다는것을이해하기 어렵

다 며 인천에롤시트를납품한업체

이름은처음들어봤다 고말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린 세리머

니 에 따른무리한 준공맞추기도문

제점으로지적된다.아시안게임주경

기장의 경우 준공식을 가진 뒤 다시

재시공을 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방

증한다. 공사가 제대로 완료되지 않

은 상황에서 준공식을 가졌고, 결국

재시공이란결과가나오게됐다는것

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육상트랙의 얼

룩은 준공식 이후 잔디를 옮기는 과

정에서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롤시

트를 까는 작업은 손상을 막기 위해

가장 마지막에 이뤄진다 면서도 준

공시기는 당초 정해진 기간에 따라

한 것이다. 무리하게 빨리 준공을한

것은아니다 고말했다.

조직위와 인천시 사이의 불협화

음도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

다. 육상트랙을재시공하게 된 표면

적 원인은두기관사이의소통부족

이다.조직위가준공식이끝난지한

달이 지나서야 이곳 트랙을 재시공

해줄것을요청했다는점이 두기관

사이 협의가 부족한 점을그대로보

여준다.

성화대도 두 기관 사이 소통 부족

으로문제가 되고있다. 인천시가 성

화대기단을설치한뒤에야조직위가

해당 기단의 위치나 규모 등에 이의

를 제기하고나선 것이다. 이 때문에

수천만원을들여 기단을지은인천시

는 또다시 1억5천여만원을 주고 추

가 기단을 만들어야 한다. 두 기관

사이의 불협화음으로 성화대는 대회

가 코앞에 다가왔지만 설계 중이다.

조직위는성화에들어갈예산이 얼마

인지도 산정하지 않고 있다. 성화대

는 인천시가 기단을, 조직위가 점화

부분을각각따로설계하고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에서는 점화

부분 높이가 높을 것으로 보고 기단

을 낮게 했다. 그런데 조직위에서는

운동장에서보이게하기 위해기단을

높여 달라고 해 다시 짓게 됐다 며

사전에 협의는 했는데 성화개념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 이런 일이

벌어지게됐다 고말했다.

/홍현기기자hhk@kyeongin.com

낮은공사비=중국자재

최저입찰제도입 화근



김현태 (사)대한약사회 부회장이 7 30 수원

병(팔달) 국회의원보궐선거에출사표를던졌

다.김부회장은24일 기자회견을갖고 경기

도지사를배출한 팔달구는더 안전하고건강

하게발전해야한다.팔달구민여러분과함께

새로운시대를열 것 이라고밝혔다. 수원병

은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지방선거 출

마를 위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며 보궐선거

대상지로확정됐다.이날기자회견에서김부

회장은 안심도시 건설, 관광중심도시 조성,

구도심 재생활성화, 지역인재 의무할당제 등

의 공약을내걸었다. 지난 20일 그가 새누리

당 예비후보로등록하며 수원병 국회의원 예

비후보는 새누리당 임호영,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진, 무소속강방원 예비후보등 4명으로

늘었다. /강기정기자kanggj@kyeongin.com

새누리당 이현재(하남), 새정

치민주연합 박기춘(남양주

을) 박남춘(인천남동갑) 의원

이 제19대 국회 2차연도 의정

활동 종합평가에서 상위 톱

10 에이름을올렸다.

법률소비자연맹은 24일 제

19대 국회 2차연도(2013.6.1~

2014.5.31)의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13개 항

목에 걸쳐 정밀평가해 모두 75명의 우수의

원을선정했다고밝혔다.

이중 이현재 의원은 국감출석 100%, 처

리된 법안 중 대표발의 13개, 처리된 법안

중 공동발의 76개, 본회의 재석 79.7%, 상

임위 출석 93.3%, 법안표결참여 97.3%를

기록, 상위 4위에올랐다.

이 의원은 서민과민생을최우선의의정

목표로삼고, 하남과경기도의 발전을위해

부단히 노력해온점을인정받은것 같다 며

앞으로도하남시민과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기울이겠다 고소감을밝혔다.

박기춘 의원은 국감출석 100%, 처리된

법안 중 대표발의 16개, 처리된 법안 중 공

동발의 75개, 본회의 재석 78.0%, 상임위

출석 100%, 법안표결참여 84.0%로 종합 6

위라는 성적을 냈다. 박 의원은 늘 과분한

성원과 격려로 큰 힘이 되어주시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께 수상의 영광을 돌린다 며

앞으로도 열정과 진정성이 겸비된 의정활

동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있도

록더욱헌신해나가겠다 고다짐했다.

박남춘 의원은 국감출석 100%, 처리된

법안 중 대표발의 7개, 처리된 법안 중 공

동발의 106개, 본회의 재석 82.4%, 상임

위 출석 100%, 법안표결참여 91.7%로 10

위를꿰찼다. 박 의원은 입법부로서 기본

을 지키는 의정활동을 한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좋게 평가해주신 것 같다 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저의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국민과 인천시민들에게 힘이 되고 신뢰를

주는 정치를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고밝혔다.

이밖에우수의원으로선정된경인지역의

원들은새누리당의경우김학용(안성) 유승

우(이천) 이종훈(성남분당갑) 전하진(성남

분당을) 함진규(시흥갑) 의원등이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김상희(부천소

사) 설훈(부천원미을) 정성호(양주동두

천) 이찬열(수원갑) 홍영표(인천부평

을) 백재현(광명갑) 전해철(안산상록

갑) 김민기(용인을) 윤후덕(파주갑) 이언

주(광명을) 의원등이이름을올렸다.

/김순기 송수은기자 islandkim@kyeongin.com

새누리당당권주자들이 24일 문창극국무총

리 후보자의 자진사퇴에 대해 청와대 인사

검증시스템의오류라고지적하는등파장이

일고있다.

유력 당권주자인 김무성 의원은 이날 국

회 기자회견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문

후보자의 사퇴는)안타까운 일 이라며 총

리가낙마한데대해그(인사검증을) 담당한

분은일말의책임이있다 고밝혔다.

김 의원이 특정인을 거명하진 않았지만,

청와대인사위원장직을수행하고있는김기

춘 비서실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 아니

냐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또 문후보자의

주장은 거의 다 일리있는 주장 이라며 그

러나 불만이 있다. 후보자가 친일 반민족주

의자로 낙인찍혔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일방적인 회견에서의 주장으로 끝날 게 아

니라 질의 응답을 통해 확실히 해명했어야

했다 고짚었다.

청년비례대표인김상민의원도기자회견

을통해 문후보자도박근혜정부인사시스

템의피해자 라며 김기춘청와대비서실장

의 책임이 불가피하다 고김 실장의 책임론

을제기했다.

그는 이어 사실 그동안 국회 인준이 필

요없는인사의 경우청문회나 언론검증과

정에서 부적절하다고판단한인사도그대로

임명된 경우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인사

시스템은 총체적으로 고장난 상태 라고 지

적했다. 다만, 유력 당권주자 중 문 후보자

의 자진사퇴를촉구해 온서청원 의원은문

후보자의 낙마 사태의 책임을 청와대로 돌

리는것에 대해 비서실장이 검증하는분은

아니다 라며 후보검증은국가기관에서할

수있는것은다하는데, 탈세 범죄 등은밝

혀지지만 교수 논문까지 검증하는 것은 현

실적으로어렵다 고강조하는등청와대 감

싸기에나섰다.그러면서 이런인사문제로

국정이 표류하고국가가난맥상으로흘러가

는 것을 방지하고자 외국의 예까지 연구해

서 직격탄을비서실장이 맞고, 그것이 대통

령에까지 가는 것은 바뀌어야 하지 않겠느

냐 고주장했다.

/송수은기자sueun2@kyeongin.com

새정치민주연합이 24일 19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상임위별 배정을 완료했다.

경인지역 의원들은 상반기와 동일한 2명이

상임위원장을차지했고, 간사는상반기 3명

보다배가많은6명이배치돼폭넓은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교육

문화체육관광위 국토교통위 산업통상자원

위등인기 상임위쏠림 현상이 두드러져 우

려를낳고있다.

교문위의 경우 위원장 설훈(부천원미

을) 간사 김태년(성남수정) 의원을 필두로

조정식(시흥을) 안민석(오산) 유은혜(고양

일산동) 윤관석(인천남동을) 의원 등 6명이

배치돼상반기보다 1명이늘었다.국토위역

시 위원장 박기춘(남양주을) 간사 정성호

(양주동두천) 의원을 중심으로 김상희(부천

소사) 이찬열(수원갑) 김경협(부천원미

갑) 이언주(광명을) 의원 등 6명으로 상반

기보다 1명이 늘었다. 산자위는 백재현(광

명갑) 간사외에홍영표(인천부평을) 부좌현

(안산단원을) 이원욱(화성을) 의원 등 4명

으로상반기보다2명이늘었다.

반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상반기

에이어후반기에도지원자가1명도없었고,

보건복지위는상반기 2명에서 0명으로줄었

다.법제사법위는상반기 2명에서간사를맡

은 전해철(안산상록갑) 의원 1명만 남았고,

환경노동위도 2명에서 이석현(안양동안갑)

의원 1명으로줄었다.

안전행정위도 5명에서 김민기(용인

을) 박남춘(인천남동갑) 의원만이 자리를

지켰고, 7명이었던 기획재정위도 간사를

맡은 윤호중(구리) 의원과 최재성(남양주

갑) 김현미(고양일산서) 의원 등으로 축

소됐다.

이밖에 정무위는 김영환(안산상록을) 신

학용(인천계양갑) 이종걸(안양만안) 이학

영(군포)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는 문병호(인천부평갑) 송호창(의왕과

천) 최원식(인천계양을) 의원이, 외교통일

위는 문희상(의정부갑) 원혜영(부천오정)

의원이, 국방위는간사를맡은윤후덕(파주

갑) 의원이각각자리를잡았다.

/김순기기자 islandkim@kyeongin.com

결국문창극총리후보자가사퇴했다. 친일

사관 논란 때문에 인사청문회도 치러보지

못하고24일 결국낙마한것이다.이로써집

권 2년차의 중반을향해가는박근혜 대통령

의국정운영에심대한타격을입게됐다.

지명 뒤 15일째 문 후보자의 자진사퇴는

지난해 2월박대통령이당선인시절지명한

김용준 총리 후보자와 지난달 안대희 총리

후보자에이어 1년 4개월만에세번째다.

안대희국무총리후보자가전관예우논란

으로 지난달 28일 인사청문회 전에 스스로

물러난데이어 후임 총리로발탁한문후보

자까지 잇따라중도낙마하면서 2개월에 가

까운 총리 부재 사태가 이어진 터여서 국

정공백의장기화가불가피할전망이다.

정홍원 총리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정

부의 무능한 대응에 대한 책임을지고지난

4월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이날로 59일째

사실상공석상태다.

이같은 총리 후보 낙마는 국정 최고책임

자인 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떨어

뜨리는악재로작용하고, 향후총리인선등

국정운영도 상당 부분 야당의 눈치를 봐야

하는 형국이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

동대표가 차기 총리를 지명할때 야당과 협

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

다. 이같은현상은곧바로국정운영 동력 약

화로이어질수있다.

박대통령이 내세운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이나관피아적폐해소도당분간제길을찾

지못할수도있다.

그나마문후보자가이날자진사퇴하면서

일단큰불은꺼진형국이다.

남은가장 큰불씨는바로김기춘비서실

장의 거취다. 안대희 후보자 낙마 때까지는

김 실장이버텼지만, 문후보자낙마사태까

지 발생한 만큼 야권을 중심으로 물러나야

한다는주장이더욱거세질전망이다.

국민 눈높이와 괴리됐다는 평가를 받는

청와대인사검증팀이 이번에도검증작업을

주도한다면 제2의 김용준 안대희 문창극

이 생기지 말란 법이 없는 만큼, 대부분 검

찰 출신으로 구성된 민정라인과 함께 청와

대 인사들로만 이뤄진 인사위원회 구성에

외부 인사를 포함시키는 방안 등도 고려해

야할것으로보인다.따라서 청와대는다음

총리지명에부담을가질수밖에없게됐다.

누가낙점될지도초미의관심이다.

문 총리 후보자의 낙마로 여의도에서 새

롭게 거론되는 인물들 중에는 김문수 경기

지사의 이름이 꾸준하게 오르내리고 있다.

새누리당 당권주자인 김무성 의원이 그를

총리로추천했다고밝힌 바 있는데 당내 일

부인사들도이에동조하는기류가있어 김

문수카드는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범동교동계 출신인 한광

옥국민대통합위원장, 경제민주화아이콘

으로 불리는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

추진위원장등이다시거명되고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국정공백장기화 朴대통령타격

문창극총리후보결국사퇴 1년4개월만에세번째낙마사태

국민신뢰떨어뜨리는 악재로

김기춘비서실장거취야권압박

차기총리지명놓고부담커져

2014년 6월 25일 수요일4 종합 제21266호

황진하국방위원장등국방위원들이 24일국회에서열린국방위원회에서총기난사사건피해자를위한묵념을하고있다. /

국회상임위원장릴레이인터뷰

홍문종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여야소통불량상임위오명불식┃경기도미래산업육성앞장

홍문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새누리당 의정부을)은 여당의 친박(친박근혜)

핵심 실세로통한다. 직전 당사무총장을사퇴하고미방위위원장에도전할정도로방송

통신 IT분야에 관심이 많다고 한다. 박근혜정부의 탄생에 일조한 그로서는 현 정부에서

탄생한 미래창조과학부의 롤 모델격인 창조경제 를 뒷받침할 수 있는 미방위가 불량상

임위 식물상임위 로 전락한 현실을 눈 뜨고 볼 수만 없었다는게 그의 일성이다. 상반기

최고인기상임위인국토교통위원회를떠나,자진해서미방위로옮겨온그는미래의먹거

리인 방송 통신관련 입법에 주력하면서,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여야소통에 주력하겠

다는 포부를밝혔다. 새누리당 지도부 경선에도출마해 동분서주하고 있는그를 24일 국

회에서만났다.다음은그와의일문일답.

IT 코리아 재도약 공정한방송만들것

미방위원장에 도전한 배경과 선출 소

감은.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인 창조경제 구

현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가 만들어졌고,

국회 상임위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

회라는새로운상임위가탄생하게됐다.그

러나 기대와는 달리 지난 1년간 여야 대립

으로 불량상임위 , 식물상임위 로전락하

면서, 박근혜정부탄생에일조한제가위원

장을 맡아 좀 더 의욕적이고, 소통하는 상

임위를만들고싶어 위원장에 도전하게 됐

다. 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미래한국

의먹거리를창출하고, IT코리아의재도약

과 안전한 원자력, 공정한 방송을 만들어

나갈생각이다.

불량상임위 라는오명을불식할방안

은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과도

적극적으로소통하겠다. 여야가 대립할 경

우위원장이직접중재안을내고,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로 하는 법안이나 예산안이라

면여야를초월해설득하겠다.

주요쟁점은.

현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KBS

수신료인상, 접시 없는위성(DCS)과유료

방송 점유율 규제(합산규제) 등 해결해야

할과제들이산적해있다.방송국이청와대

만쳐다보는것도문제지만, 특정이념의노

조 소유물이 돼서도 안된다. 세월호 사태

때도부정확한 방송이 국민들의 불안을얼

마나 키웠는가.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안

이박대통령의공약이니만큼합리적인방

안을찾아내도록하겠다. 특히 방송기술과

환경은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있는데 관

련 법안은제 자리에 그대로있다. 시대 흐

름에맞도록법안을개선해방송발전을견

인하겠다.

미방위원장으로서 경기도 발전에 어

떤도움이될수있는가.

경기도는지리적으로 IT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정부

의 적극적인 지원을끌어내 경기도에 위치

한 많은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

련해볼생각이다.대학에서종사한사람으

로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많은 생각을 해

왔는데, 방송기술발전, 빅데이터, 3D프린

팅 등 미래지향적인 산업을 경기도에서부

터육성하도록하겠다.

당대표경선에도출마했는데.

한마디로 나라 잘 되게 하려고 출마

했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도록 조력해야

국민이 행복할수있다는생각에, 제대로

된 당청관계를 통해 올바른 조력자가 될

생각이다. 열심히 하고 있고, 경기도에

서 관심을가져주면 더 좋은성과를낼수

있을것같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경인의원상임위원장 2명 간사 6명

새정치,후반기국회상임위배정확정 활약기대

새누리이현재 새정치박기춘 박남춘

법률소비자연맹 19대의정활동 톱 10

박기춘 박남춘이현재

김현태약사회부회장,수원병보궐선거출사표

새누리당권주자 靑인사검증시스템의오류

상임위명(특별위포함)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기타

운영위 전하진 유은혜,윤후덕,이언주

법제사법위 홍일표(간사),노철래 전해철(간사)

정무위 없음 김영환,이종걸,신학용,이학영

기획재정위 심재철 최재성,김현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홍문종(위원장) 문병호,송호창

교육문화관광체육위 한선교,김학용,이종훈
설훈(위원장),김태년(간사),

안민석,조정식,유은혜,윤관석

외교통일위
김영우(간사),정병국,원유철,윤상

현,박상은
문희상,원혜영

국방위 황진하(위원장),황우여 없음 유승우(무)

안전행정위 서청원 김민기,박남춘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 안덕수 심상정(정의)

산업통상자원위 이현재,전하진
백재현(간사),홍영표,부좌현,

이원욱

보건복지위 김명연 없음 김미희(진)

환경노동위 없음 이석현

국토교통위 김태원,이학재,이우현,함진규 김상희,이찬열,김경협,이언주

정보위 없음 문희상,문병호

여성가족위 김명연 없음

예산결산특별위 김태원,노철래,안덕수,이현재 김현미,송호창,윤후덕 심상정,김미희

윤리특별위 없음
조정식,김상희,정성호,유은혜,

윤관석

경기 인천출신여야국회의원하반기상임위배치

국방위원회,총기난사피해자묵념



인천시 연수구는 23~24일 이틀간 구

청 대회의실에서 민원업무담당 공무

원교육을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유기한 즉결민원 업

무 처리 및 각 동 주민센터 주민등

록 사회복지담당 등 민원현장에서

실질적으로민원인을응대하는공무

원에 대한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민원업무담당공무원 80

여명이 참석했으며, (재)한국산업관

계연구원의 전문 CS강사를 초청해

고객응대 기법 및 CS교육 등을 주요

내용으로강의가진행됐다.

/홍현기기자hhk@kyeongin.com

하남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

층아동을위해 디딤씨앗통장 사업

후원자를모집한다고24일밝혔다.

디딤씨앗통장 은정부가 18세 미

만의 아동시설, 가정위탁아동, 공동

생활가정,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

수급가정 아동을대상으로매월일정

저축금액과동일한금액을지원해자

립금을마련해주는사업이다.

아동은 18세가 되면 해당 통장에

적립된 금액으로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주거마련금, 의료

비 및 창업금으로사용할수있다.또

후원자에게는 연말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문의:시사회복지과(031-790-5597)

하남/최규원기자mirzstar@kyeongin.com

시흥시가 에너지관리공단서 전국 지

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2014년 지

자체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대상

지자체로선정됐다.

지자체온실가스감축지원사업

은 지역 산업단지의 특성에 적합하

고온실가스감축및 파급효과가큰

아이템을 발굴 적용해 온실가스 감

축 기술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4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모한 사

업이다.

시는 한국기후변화대응전략연구

소 (주)기성이앤씨와 컨소시엄을 구

성해 변동식 TVR(열적 재압축기)시

스템을이용한스팀에너지절감사업

을 공모해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지

원지자체로선정됐다.

시는 시흥스마트허브내 중소기업

1개 업체를대상으로온실가스감축

시스템을 도입해 사업을 추진할 계

획이다.

시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 산업

계 지원 사업에 선정된 사업장을 대

상으로온실가스감축모니터링을실

시해사업성과가입증되면 2015년부

터 시흥스마트허브 중소기업체에 확

산 보급해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

응할계획이다 고전했다.

시흥/김영래기자yrk@kyeongin.com

일본요코하마시시의원일행이 24일

인천 중구청을방문해김홍섭 중구청

장을 비롯한 간부와 중구의 주요 시

책에대한간담회를가졌다.

하나우에 기요시(花上 喜代志) 요

코하마시 시의원일행은간담회를마

친후 아트플랫폼, 짜장면박물관, 송

월동 동화마을 등을 포함한 중구의

주요관광지를시찰하며 상호도시발

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

을가졌다. 한편, 가나가와현 동부에

위치한 요코하마시는 인천시의 파트

너 도시로일본에서 유일하게 3개 분

야 지정도시(환경미래도시 국가전략

종합특구 특정도시재생긴급정비지

역)로알려져 있다.인천시 중구는요

코하마시중구와1998년 우호교류협

정을체결해활발한교류활동을펼쳐

오고있다.

/김도현기자kdh69@kyeongin.com

양주시가 회천복합체육센터 건축설

계경기 를공모한 결과 (주)관건축사

사무소와 (주)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

건축사무소가공동응모한작품이 당

선작으로선정됐다.

회천복합체육센터 건축설계경기

공모에는 13개 설계사무소가 참여했

으며, 그중 4개사에서 작품을제출해

당선작 우수작 가작을냈다.

(주)관건축사무소와 (주)케이지엔

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가 공동 응

모한 Active Zenga 는 운동 복지

등의 복합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평면 동선계획과 공공성 및 예술성

에서 높은평가를받았다. 또한 빗물

의재활용, 태양광설치등에너지절

감형 친환경 건축물로 꾸민 것도 높

이평가됐다.회천복합체육센터는덕

정동206에지하 2층지상 6층1만1천

342㎡규모로건립되며, 시는총사업

비 295억원을 투입해 올 하반기 착

공, 2016년완공예정으로있다.

입선작은오는 30일까지 양주시청

1층로비에전시된다.

양주/이상헌기자 lsh@kyeongin.com

임태희새누리당평택을국회의원예

비후보가지난 23일 자신의선거사무

소에서 기자회견을열고출마에대한

소회와 평택 발전에 대한 비전을 발

표했다. ┃사진

임 예비후보는 평택 발전이 대한

민국의 백년대계다 며 평택은 현재

서해안 중심도시로서의 도약과 정체

의 역사적 갈림길에 서 있다 고운을

뗐다. 그는이어 평택항이 국가항만

공사로승격되면 다양한투자재원확

보와독립채산제운영으로생산성 향

상및공격적마케팅, 정책결정의민

주화 등 많은 이점을 갖게 된다 며

이를 통해 평택을 한 중 일 경제공

동체를지탱하는동북아국제통상중

심센터로 발전시키겠다 고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또 특별자치시추진을통해

미군과의 선진국형 협력체계를 구

축하겠다 면서 구체적인 실현 방안

으로 주한미군에 납품하는 친환경

농업단지조성 전자 통신, 산 학

관 협력도시 구축 국제비즈니스

교육특구조성 등을공약으로내걸

었다. 평택/김종호 민웅기기자muk@

kyeongin.com

새누리당김포홍철호위원장이 민원

및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초석을 다

지고있다.

한강신도시연합회(회장 이병성)

는최근홍철호새누리당당협위원장

(국회의원 예비후보)과 간담회를 가

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병성 한강신도

시 연합회장은인천 서구쪽에서 넘어

오는대기오염문제와한강신도시 기

반공사 지연 문제 등 김포시장의 역

량으로 풀지 못하는 사안에 대한 대

안을요구했다.

홍철호 당협위원장은 새누리당

김포시당 당원협의회에 대외협력 위

원회를결성해 민원 및 현안 문제 해

결을위한초석을다지겠다 며 대외

협력 위원회 인원 구성은 시민들과

전문가로결성하겠다 고강조했다.

그는 또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포

시 현안 문제 등을해결하기 위한 민

관정 연례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

겠다. 정부 각 부처, 공기업, 경기도

등을설득해김포시 문제를해결하겠

다 고덧붙였다.

한편 홍철호당협위원장은예비홍

보물에서 인천지하철 1호선 김포시

연장과김포시 해강안 도로개설, 고

촌씨네폴리스

를 경기도 사

업으로변경해

실행하는것을

제안했다. 또

한 권역별 공

공도서관건립

추진 등 생활

정치 10개부문을선정해공약했다.

한편 김포한강신도시연합회는

2008년 결성된 이후김포한강신도시

내 교통 대책 문제, 도서관 문제, 라

베니체 수로 공사 문제, LH 김포지

사의 기반시설 문제 등의 해결을 위

한 노력과 주변 대곡동 주물공장 환

경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환경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지역발전

을위해적극적인활동을하고있다.

김포/김환기기자khk@kyeongin.com

홍철호새누리당협위원장,한강신도시연합간담회

인천지하철김포시연장등생활정치 10개부문공약

홍철호당협위원장

제21266호 자치 의정 52014년 6월 25일 수요일

남양주천마산공원도로재정비

3개동족구장에인조잔디조성

최재성의원,특별교부금 12억원확보

남양주시 금곡 평내 호평동 일대

족구장이 인조잔디구장으로개선되

고, 천마산군립공원내진입로와보

행로등도재정비된다.

최재성 국회의원이 지난 23일 발

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곡 평

내 호평동족구장의 인조잔디 조성

에필요한예산 3억6천만원을비롯,

천마산 군립공원 진입로와 보행로

확장공사비 8억4천만원 등 모두 12

억원의 안전행정부 특별교부금 예

산을확보했다.

3개 잔디족구장이 조성되면 기

존 화도 와부 지역을 포함해 지역

내 잔디족구장은 모두 5개로 늘어

나게된다.

인조잔디 조성과 함께 배수로 시

설도정비된다. 또천마산군립공원

주차장 진입도로를 기존 1차로에서

2차로로늘리고보행로를조성해등

산객들의안전을보장한다. 이를통

해 수도권 등산객들의 방문을 적극

유도, 지역 경제활성화에도도움이

될것으로기대되고있다.

최 의원은 이번 안행부 특별교

부금확보과정에서 함께노력해 준

신민철 시의원과 남양주시 관련 공

무원들에게감사드린다 며 앞으로

도 생활체육 인프라와 지역경제 활

성화를위해 예산확보에 더욱힘쓰

겠다 고밝혔다.

남양주/이종우 황성규기자homerun@

kyeongin.com

인천시 중구청을방문한일본요코하마시 시의원 일행이 중구청사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평택, 동북아국제통상중심센터로

회천복합체육센터 건축설계경기 공모

당선작투시도.

하남시취약계층아동지원

디딤씨앗통장 후원자모집

회천복합체육센터설계공모

양주시 Active Zenga 선정

인천중구청, 日요코하마시의원일행방문

임태희새누리당평택을예비후보비전발표

김포현안해결민 관 정연례회의

연수구민원담당공무원교육

온실가스감축지원공모

시흥시사업지자체선정

031-231-5503



앞으로 1천세대가 넘는 주택의 입주

자 모집 공고에 층간소음을 포함한

주택성능정보를공개한다.

국토교통부는 1천세대 이상의 공

동주택을짓는사업자가공동주택성

능등급을입주자 모집 공고(분양) 때

의무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 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

안이 24일 국무회의를통과했다고밝

혔다.

분양 때 표시해야 하는 공동주택

성능등급은모두 54개 항목으로경량

충격음, 중량충격음, 화장실소음등

소음 분야, 리모델링에 대비한 가변

성및수리의용이성등구조분야, 조

경 일조확보율, 실내공기질등환경

분야, 방범 안전, 사회적 약자 배려,

커뮤니티시설 등 생활환경 분야, 화

재 감지 경보설비 등화재 소방분야

등이해당된다.

공동주택은착공전 설계도를바탕

으로이런 내용을평가해 1~4등급중

하나의 등급이 매겨지는데 이를공개

토록한것이다.

공동주택 성능등급 표시 제도는

2006년부터 운영되다가 지난해 녹

색건축인증제도에통합되면서사라

졌지만이번에다시부활하게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녹색건축 인증

제도에서는착공전 예비인증과준공

후본인증등두차례인증절차를거

치지만 이를 공개해야 할 의무는 없

었다 며 소비자들이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견본주택만 보고 결정해야

하는만큼다양한 주택 정보를알 수

있도록 공개를 의무화한 것 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말쯤 공포 시행될

예정으로 이번 조치는 시행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1천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적용된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주택금융공사(HF)는 5년 주기로 금

리가 변동되는 금리조정형 적격대

출을25일부터선보인다.

우리은행과SC은행에서만나볼수

있는 금리조정형 적격대출은 최초 5

년간은현행적격대출기본형보다금

리가 0.5%p 낮으며, 이후 5년마다 u

-보금자리론(10년만기) 금리보다

0.1%p 낮게적용된다.

또 6억원 이하의주택에한해최대

4억원까지대출이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관계자는 공사와은

행이 동시에 수수료를 낮춰 금리경쟁

력을확보할 수있었다 며 고객들은

3% 중후반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을

것 이라고말했다. 또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 대출을 이용하고 싶지만 상

대적으로 높은 금리때문에 망설이고

있는수요자에게상품선택기회를넓

혀주고, 금융기관의고정금리 분할상

환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확대하는데

기여할수있을것 이라고설명했다.

/신선미기자ssunmi@kyeongin.com

다음달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

무대상자가 35만명늘어나고현금영

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발급 기준 금

액이대폭확대된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전자세금계

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가 종전 법인

사업자및 직전연도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

사업자로확대된다.

개인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그내역을국세청에전송하

면연간 100만원한도내에서발급건

당 200원을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에

서공제받을수있다.

또 세금계산서 보관 의무 및 부가

세 신고시 첨부 서류인 세금계산서

합계표제출의무가면제된다.

반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업종임에도이를이행하지 않을경우

에는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와함께 변호사, 공인회계사, 병

원, 유흥주점, 학원등현금영수증발

급의무업종의사업자가거래상대방

의요구와무관하게현금영수증을의

무적으로 발급해야하는 금액이 종전

30만원 이상에서 다음달부터는 10만

원이상으로확대된다.

특히 이들사업자는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발급을요구하지 않아인

적 사항을모르는경우에도거래일부

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야한다.

의무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발급

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50%에상당하는과태료가부과된다.

현금영수증미발급사실을국세청

에 신고할 경우 신고 금액의 20%에

상당하는포상금을지급한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동탄일반산업단지의 90%를 차지하

는1단계구역이준공됐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

본부는 동탄면 일원 197만㎡에 조성

중인 동탄일반산업단지(이하 동탄산

단)중 1단계(179만㎡)가 24일 경기도

로부터준공인가를받았다고24일 밝

혔다. 동탄일반산업단지는 동탄2택

지개발사업 지구내 625개 기업 이전

대책의 일환으로 2009년 사업승인을

받아이듬해착공했다.

동탄산단은 산업시설용지 42%,

물류유통시설용지 6%, 그외 지원시

설 용지, 공원 녹지 등으로구성되며

지식기반서비스 인쇄 의료 전자부

품 전기장비 자동차 금속 기타 기

계장비 제조업 등 8개 업종의 입주가

가능하다.

현재 220개 업체가 분양계약을마

쳐 이중 124곳은이미 입주를마쳤고

96개 업체는 공장건축 공사를 하고

있다. 특히 동탄2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에서 이주를 희망했던 107개 기업

중77개가이주를완료했다.

동탄산단은인근에 대기업과다른

산업단지가 있어 협업효과가 뛰어나

며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해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가있어교통망이우수하다.

조성원가도 3.3㎡당 271만원선으

로 저렴하고 산업단지내 공동어린이

집이 오는 10월 준공하는 등 근무여

건이 좋아 현재 94%의 분양률을 보

이고있다.

황종철 LH 동탄사업본부장은 동

탄일반산업단지 준공으로 8천여명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인근 산단과 연

계해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것으

로기대된다 며 이번준공인가를통

해보다안정적인 산업활동기반이 구

축될것 이라고말했다.

한편나머지 2단계(18만㎡)는오는

12월준공예정이다.

/권순정기자sj@kyeongin.com

최근 주택시장에서 신규 아파트 및

중소형 면적 선호현상이 두드러지는

등소비자들의주거선택에다양한변

화가일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4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국토교통부실거래자료를토대로국

내대표적주거유형인 아파트와관련

해 나타나고 있는 트렌드를 분석해

발표했다.

우선 신규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뚜렷하다. 과거 10년 초과주택과 5년

미만 주택의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은 거의 비슷했지만 지난해 3.3

㎡당 가격차가 300만원 이상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6년

부터 발코니확장이 가능해지면서 아

파트내부구조가크게바뀌었고지하

주차장, 자동제어시스템, 커뮤니티

센터 등차별화된시설과주거문화가

만들어졌기때문이다.

또 아파트의 면적 및 형태가 다양

해지고 있다. 지난 1996년 86%였던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2010년 111.1%

로늘어나면서 공급자위주의획일적

인 형태의면적과구조가수요자들의

요구에따라바뀌고있다.기존59㎡,

84㎡, 114㎡중심의 평형은 74㎡, 87

㎡, 108㎡등으로다양화됐다.

상대적으로작은평형이라도확장

을 통해 상위 평형과 유사한 구조를

적용시킬 수 있어 체감 분양가를 낮

추는효과때문이다.

이밖에도아파트선택시중요한기

준으로 대형건설사들이 지은 이른바

브랜드 아파트를 꼽고 있다. 수도권

내 브랜드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의

평균 가격 차이는 올해 초 3.3㎡당

100만~200만원에서 500만원 가량으

로확대됐다.

경영연구소는 소비자들이 가격

위주로아파트를선택하던 것에서 벗

어나 주택 품질과 주거환경 등을 고

려하고있어 앞으로건설사들도소비

자들의 욕구를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 이라고설명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4년 6월 25일 수요일 제21266호6
코스피
1,994.35 (+19.43)

코스닥
529.49 (-0.47)

환율(달러당원)

1,018.4 ( 0.1)

금리(국고채3년)

2.683 ( 0.007)

24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제 발광다이오드(LED) & 유기발광다이오드

(OLED) 엑스포2014에서바이어가LED 전등앞에서상담하고있다. /
빛으로채우는공간 LED엑스포

아파트수요자선호

신축이거나중소형
10년초과 5년미만주택

3.3㎡당가격차 300만원이상

면적작아도내부구조다양

대형건설브랜드주요기준

전자세금계산서발급의무

공급가액 3억사업자확대

5년주기금리조정적격대출

주택금융公,오늘부터출시

분양률 94% 동탄산단 1단계완성

1천세대이상주택입주자모집공고

층간소음등 54개항등급표시의무화

광주분양가 1천만원대부활?

역세권개발시장기지개

복선전철개발분당권역

600만~700만원대도허다

3.3㎡당 1천만원대냐 그 미만이

냐.

광주 역세권 개발과 맞물려 광주

지역 분양시장이 기지개를 켜고 있

는가운데 분양가 책정에 관심이 집

중되고있다.

수년간 이렇다할 대단위 분양이

없었던광주에서다음달대림산업을

시작으로내년까지 4~5곳의 아파트

가 분양 준비에 나서자 분양 가격대

가 어떻게 형성될지 귀추가 주목되

고 있다. 지난 2008년 탄벌동에 소

재한 경남아너스빌이 3.3㎡당 1천

100만원대로 사실상 정점을 찍은

후, 6년여만에 인근에서 대단지가

들어섬에따라해당건설사의분양가

책정에눈길이쏠리고있다.

건설경기가 좋지 않고, 부동산침

체기인상황에서대림산업이분양하

는 2천100여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

파트 분양가는 향후 분양시장의 바

로미터가 될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분양 업계에서는 3.3㎡당 1천만

원대를마지노선으로보고벌써부터

갑론을박이한창이다.

공인중개사 김모씨는 중소건설

사의경우600만~700만원대도허다

한데 다소 높은 것 아니냐 고 주장

했으며, 다른 관계자는 광주에 복

선전철이들어서면판교나분당권역

과별차이가나지않는만큼1천만원

대도무난할것 이라고내다봤다.

광주시 관계자는 분양가는 임의

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업체가 제시한

가격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며 접수는 됐지만 아직 결정

난 것은없고향후분양시장의 지표

가 될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하고

있다 고전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1단계구역 179㎡준공업체 124곳입주마쳐

8천명일자리창출기대… 2단계연말마무리



인천중소기업청이 중견 중소기업을

위한규제 어려움발굴, 개선을위해

25일 제3회 인천지역 규제개선위원

회 를연다.

인천중기청은산업현장곳곳에적

용되고있는불합리한규제와어려움

을해소하기 위해올해부터 지역규제

개선위원회를 구성해 두달에 한번씩

회의를열고있다.

3회규제개선위원회에서는▲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 성공 제품

의 가격 보호 ▲수위탁거래 납품 대

금 지연 이자율의 합리적 조정 ▲의

약품도매업의창고면적 완화와관리

약사의무고용폐지 ▲신용보증기금

의 보증 한도 확대 ▲외국인 근로자

의 임의 사업자 변경 제한 ▲외국인

근로자의재입국취업 제한의특례조

항 완화등총 6개 과제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규제개선위원회는과제를살펴 자

체 해결 가능한 것은 하루빨리 개선

에나서고, 법규개정등이필요한경

우에는 중소기업청 옴부즈맨지원단

을통해개선을건의한다.

최광문 인천중기청 청장은 규제

개혁없이는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도

이룰수없다. 기업에부담이 되는규

제는없는지 세심히 살펴보고해결에

나서겠다 고말했다.

한편, 규제개선위원회에는 지역

기업체 대표와 전문가, 중소기업 지

원유관기관장등23명이속해있다.

/박석진기자psj06@kyeongin.com

인천에서 30여년간 활동하던 대양

종합건설 이 7월중본사를경기도부

천으로옮긴다. 이 회사는유정복인

천시장 당선자의 친형인 유수복씨가

대표이사를맡고있다.

유수복대표이사는 24일 곧 인천

시장에취임하는동생에게부담을주

지 않기 위해 본사이전을결정했다

고밝혔다.

유 대표이사는 지방선거 다음 날

부터 경기도지역에사무실을알아보

기 시작했고, 최근부천에있는새사

무실의잔금을모두치렀다 며 평생

그렇게(동생에게 부담되지 않기 위

해) 살아왔다 고말했다.

그는 불필요한 오해와 소모적인

논쟁을없애기 위해 인천에서 발주되

는관급공사 입찰에는참여하지 않을

것 이라며 이는 (동생이)군수, 구청

장을맡게됐을때나김포지역국회의

원을할때도마찬가지였다 고했다.

대양종합건설은 34년 된 인천지역

토종기업으로 지역 건설업체 토건시

행능력 평가에서 5위이고, 연간매출

액은821억원규모다.

유 대표이사는 지난해 3월부터

맡던 인천시체육회 이사직을 최근

사임했다.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

회 홍보위원장직도 사퇴 의사를 전

달했다.

유 대표이사는 굶주린 배를 움켜

쥐었던 저를 이만큼 성장하게 해준

인천을 떠난다는 게 못내 아쉽다 면

서도 불필요한 오해와 소모적 논쟁

의 불씨를 없애기 위한 부득이한 결

단을이해해달라 고했다.

/이현준기자uplhj@kyeongin.com

인천본부세관은 25일부터 매달 인천

과경기지역수출입기업임직원을대

상으로 FTA원산지 검증설명회 를

개최한다고24일밝혔다. ┃표참조

설명회는중소기업 등이 FTA가 협

정별로다르게 적용되는등 FTA활용

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FTA의 활용

도를 높이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

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원산지 검증원칙, 검증절차, 관련법

규, 협정별 보관자료, 원산지 검증사

례등에설명과논의가있을예정이다.

인천본부세관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FTA를

활용하고,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라고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자가 루원시티

개발사업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

인천지역 현안해결을위해적극적인

행보를보이고있다.

유정복당선자는 24일 이재영 LH

사장을 만나 루원시티 개발사업 등

현재 인천에서 추진되는 LH 사업의

조속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 당선자는 부동산경기 침체,

LH의 부채문제, 사업비 증가 등의

이유로 LH가 인천에서 추진하는 각

종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며 이 때

문에인천 전체의도시개발에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영 사장이)직접 이들 현

안에 큰 관심과 의지를 갖고 조속히

해결 방안을 마련해 달라 고 요청했

다. LH는 현재 인천에서 루원시티,

검단신도시,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을비롯, 각종주거환경개선사업, 제

3연륙교건설등을추진하고있다.

이재영 LH사장은이에대해문제

의식을갖고적극적인 해법을모색하

겠다고답했다.

유 당선자는 이에 앞서 김학송 한

국도로공사 사장과도 만나 경인고속

도로지하화사업 등현안 해결을위

한 협조를요청했다. 그는 이 자리에

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주

민의교통편의증진뿐만아니라인천

의도시가치를높일수있는사업 이

라고강조했다.

유 당선자는또▲서울외곽순환고

속도로 공항고속도로 노오지분기점

구조 개량 ▲영동고속도로 서창~서

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장수 고속도로

신설▲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장수~

계양 구간 하부연결도로개설 등사

업에 대한 한국도로공사의 적극적인

도움을청했다.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은 이에 대

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이 인

천시민의 열망이 담긴 사업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며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할 것 이라고

답변했다.

유 당선자는 앞으로가 더욱 중요

하다 며 현안해결을위해지속적으

로노력할것 이라고말했다.

/이현준기자uplhj@kyeongin.com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이 오는 30일까

지 2014년 글로벌 로봇 캠프 참가

신청을받는다.

이번 로봇캠프는 산업통상자원부,

인천시의지원을받아 2014 인천아시

아경기대회와연계해열리는것으로,

국내 초등학생뿐아니라 전세계 10여

개국300여명의어린이가참여한다.

로봇캠프기간은 8월4~8일 4박5일

간이며 송도국제도시내 글로벌대학

캠퍼스에서진행한다.

모집 대상은전국초등학생 4~6학

년이며 총 100명을선발한다. 참가비

는전액무료다.

로봇캠프에 참가하면, 다양한 로

봇교육과 글로벌 문화 교류를 통해

창의력, 논리력, 협동심등을키울수

있다. 또로봇축구, 로봇달리기, 로

봇 격투 등 로봇과 스포츠가 접목된

프로그램을경험할수있다.

신청방법등자세한내용은인천정

보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inis.

or.kr) 또는글로벌 로봇캠프홈페이

지(www.grc.or.kr)를 참조하면 된

다.문의:(032)250-2062

/박석진기자psj06@kyeongin.com

정부가 국내 주요 항만에 대한 중장

기발전전략을수립하면서인천항은

도외시하는것아니냐는지적이제기

되고있다.

인천항의 경우, 인천신항과 국제

여객터미널의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다 최근 인천신항 증심까지 확정된

터라그어느때보다도중장기발전계

획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 부산

항과광양항에대해서만관련용역이

진행되고있기때문이다.

2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

는최근 광양항특화발전전략수립

을 제목으로 한 연구용역을 발주했

다. 해수부는 광양항을동북아물류

중심 항만으로육성하기 위해선제적

인 항만시설 확충 등 다각적인 활성

화 정책을 시행했으나, 배후 산업기

반과 연관산업이 취약하고, 정기항

로 부족 등의 이유로 시설대비 물동

량이적은실정이다 며 광양항의경

쟁력과가능성을바탕으로국제경쟁

력을 갖춘 복합물류항만으로 육성하

기 위한 미래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고연구용역목적을설명했다.

해수부는 앞서 지난해부터 부산

항 종합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다. 부산항에 대해서는 북

극항로 개설 가능성, 동북아 컨테이

너 허브항만으로서의 비중 감소 등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부산항의 지속적인 경

쟁력 확보를위해종합계획이 필요하

다 고설명했다.

두 연구용역 모두 각 항만의 2030

년까지의발전전략을담을예정이다.

이러한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연구용

역은 전국항만기본계획 등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 용역의 결

과가인천항에도영향을끼칠 가능성

이높다고인천항만업계는설명했다.

또한부산과광양항에대해서만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할 경우 부산 광양

항을중심으로한항만정책이 수립될

수있다고우려했다.

인천항에 대해서는 지난 2006년

인천신항 실시설계용역 의 일부로

인천항 종합발전계획이 마련됐으

나, 인천항에대한전반적인 향후계

획을 담았을 뿐 구체적인 물동량 창

출 방안 등에 대해서는 부족했다는

평가다.

인천항만업계 관계자는 지금 인

천항은 인천신항과 국제여객터미널

이 개장을앞두고있고, 이후배후부

지도개발할예정이다 며 이러한시

점에서 정부차원에서 중장기적인 물

동량 창출 등 발전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인천항 발전에 필요하다 고 강

조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특히 광양항의

경우, 개발 당시의 예상과달리 물동

량 실적이 저조해 새로운 전략을 모

색하기 위한 것 이라며 인천의 경

우, 최근 인천신항 증심이 확정되는

등순항하고있다. 앞으로새로운계

기가 있다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

는용역을시행할 순있지만, 아직까

지는계획이없다 고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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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에발묶인 인천항중장기발전전략

해수부 부산항 광양항특화 연구용역발주

향후기본항만계획반영…인천악영향우려

광폭행보

유정복인천시장당선자(오른쪽)가 24일 경기도성남한국도로공사본사를방문, 김학송공사사장을만나인천 현안사업을설명하

고협조를요청하고있다. /인천희망인천준비단 제공

유당선자, LH 도공찾아협조요청

유당선자친형기업 대양건설, 부천이전

루원시티 고속道지하화

현안사업조속해결주문

긍정적인답변이끌어내

34년지역활동연매출 821억

불필요오해불씨원천봉쇄

인천시발주관급공사불참

中企 FTA활용 경쟁력강화

인천세관원산지검증설명회
AG무대로 어린이로봇캠프

인천중기청 …개선위 개최

FTA원산지검증설명회일정

날짜 장소

6월 25일 수원세관

7월23일 김포상공회의소

9월 24일 인천세관

10월 29일 인천상공회의소

11월 26일 시흥상공회의소

12월 24일 부천상공회의소

중견 중소기업불합리규제개혁



토마토김치

토마토닭고기카레

토마토두부김치전

붉은색내는라이코펜함유

심혈관계질환예방효과

스트레스 피로에도좋아

세살 버릇 여든 가듯, 토마토를 먹는

습관을들이면 아이의 평생 건강을지

키는것이나다름없다.

토마토는항암효과로유명한데, 이

는붉은색을내는라이코펜때문으로

베타카로틴보다 2배나항암효과가높

다. 게다가 노화방지, 심혈관계 질환

예방, 항산화효과등이알려져있다.

또 항암 효과가 있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몸속에서 비타민A로 전환돼

스마트폰이나컴퓨터의잦은사용으로

지친아이들눈건강에좋다.

토마토의 비타민C도 여름 더위로

인한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해소시킨

다. 토마토에 풍부한 포도당 과당 시

트르산 사과산 등이 신진대사를 활발

히해피로회복에도좋다.

토마토는 성인에게 더욱좋아 라이

코펜은 중년 남성들의 전립선암 예방

효과가 우수하고, 고혈압이나 동맥경

화가있다면 매일 아침 공복에토마토

를한두개씩먹으면좋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을가장 잘 흡수

하는방법은기름과함께열에조리하

는것이다.

라이코펜이 지용성 색소이기 때문

에 고기나 생선 등기름기가 있는음

식을 할 때 토마토를 곁들여 먹으면

좋다.

게다가 토마토는 알칼리성이라 산

성식품인 육류를 중화해 소화에 도움

이 된다. 또 육류의 비린내를 없애는

작용도한다. 유지방이 든우유, 불포

화지방산이 풍부한 아보카도와 함께

토마토를 먹으면 역시 건강상 이점을

얻을수있다. 또 토마토는칼륨함량

이 높아설탕보다는소금을곁들여 먹

으면 토마토의 단맛이 살아나고 칼륨

이나트룸성분흡수를억제해영양흡

수를돕는다. 따라서 짠맛이 강한 한

국식식사전에토마토주스를먹어과

다한염분섭취를억제하는것도좋은

방법이다.

좋은 토마토는 익으면 꼭지부분에

노란색으로별모양이 생기고, 이 별모

양이 방사형으로 뚜렷하고 클수록 당

도가높다. 또일반토마토보다는방울

토마토가 철분 칼슘 아연 식이섬유

비타민A의 함량이 높아 요리를 제외

하고는방울토마토를먹는것이낫다.

토마토를 이용해 요리를한다면 토

마토닭고기카레를 권한다. 토마토의

새콤달콤한 맛이 카레와 잘 어우러지

고라이코펜흡수를최적화하며, 닭고

기의산성을중화해소화가잘되기때

문이다.토마토는끓는물에살짝데쳐

껍질을벗기고 6등분한다음씨를제

거해 먹기 좋은 크기로 썰고, 닭고기

는한입 크기로썰어 소금과후춧가루

로밑간해놓는다.물에카레가루를되

직하게풀어놓아준비한다.

냄비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마늘과

양파(사방 3㎝크기)를볶아향을낸다

음닭고기를넣고센불에서 재빨리 볶

다가익으면 물과월계수잎을넣고끓

인다. 국물이 한소끔끓으면 풀어놓은

카레를넣고끓인뒤 재료가거의 익었

을때토마토와우유를넣고2~3분정

도만더끓여내면된다.

또굵게다진토마토와김치를올리

브유에볶아부친 김치와먹는토마토

두부김치전도 맛과 영양을 모두 잡는

요리법이다.

글/심기현교수

(숙명여대 전통문화

예술대학원)

사진/농협식사랑

농사랑운동추진위원

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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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 참외, 신장질환자에毒
식약처 고칼륨혈증유발 …통조림과일섭취조언

여름철 대표과일인 수박과 참외가

신장질환자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

는경고가나왔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

면 신장질환자는 신장의 칼륨 배설

능력에문제가있을수있어수박과

참외 등 칼륨이 많이 든 과일이나

과일주스를주의해야한다.

정상인은 칼륨을 과잉 섭취하더

라도 신장을통해 효과적으로 배설

되기 때문에혈중칼륨농도가짙어

지지않는다.

하지만 신장질환자는 이미 일반

인보다 수분과 전해질(칼륨, 나트

륨 등)을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어, 이런 상황에서 칼륨을 다량

함유한계절과일을섭취하면 혈장

속의 칼륨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

아지는 고칼륨 혈증을 일으킬 수

있다.

칼륨을배설하지못해고칼륨혈

증에 걸리면 근육의 힘이 약해져

손발이 저리고다리가무거워질뿐

아니라, 심장에 부정맥이 발생할

수도있다.

특히 만성신장질환으로 혈액 투

석을받는경우칼륨이 많이포함된

과일만 섭취해도 심장장애뿐만 아

니라 감각이상, 반사저하, 호흡부

전증세를호소할수있다.

식약처는 만성신장질환자가 칼

륨 섭취를 줄이려면 생과일보다는

통조림과일을먹는것이 한가지 방

법이될수있다고조언했다.

칼륨이 든과일을통조림으로만

드는과정에서물에담가놓으면 칼

륨이 물로빠져나가면서 칼륨 함량

이낮아지기때문이다.

식약처는 또 고혈압치료제와 항

우울제, 알레르기약은자몽주스와

함께먹지말아야한다고당부했다.

자몽주스가 이들약물의 흡수를

도와약의혈중농도가갑자기증가

하거나 약물 간 대사를 방해할 수

있기때문이다.

또 일반적으로 알루미늄은 몸속

으로흡수되지 않지만, 알루미늄이

든제산제와오렌지주스를함께먹

으면 알루미늄 성분이 몸속으로 흡

수될수있다.

이에 따라 제산제를복용할 때는

오렌지주스를함께먹지 않아야한

다고식약처는권고했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

제철먹거리이용한건강밥상
>9<비타민보고 토마토

3개중 1개대장균 식중독균

시중에유통되고있는생식 선식 3개

중 1개는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명 백화점 대형마

트에서 즉석 제조판매하는선식 8개

제품중 4개가 식중독균또는대장균

에오염된 것으로조사돼한국소비자

원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 를 당

부했다.

24일 한국소비자원은 대형마트 백

화점등에서판매하고있는생식 15개,

선식 15개 제품을대상으로미생물시

험을 한 결과, 9개 제품에서 기준치의

1.2~20배를초과하는식중독균이, 3개

제품에서는대장균이 검출됐다 며 선

식의경우90~100℃고온건조과정을

거쳐생산되기에위생적으로안전할것

으로예상했지만 오염 정도에는큰차

이가없었다 고덧붙였다.

생식류 제품별로는 마임 자연생

식 , 서원조합 내몸에 좋은 발아 생

식 , 오행생식 맛있는 자연곡물 생

식 , 찬슬 아침을여는편해식생식 에

서 기준치 이상의 식중독균이 검출됐

고, 심포니네이쳐 스프라우트 생식

에서는대장균이 나왔다. 선식류는롯

데마트 수지점,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에서 즉석 제조판매하는제품과얼쑤

블랙생선식 , 청오 유기농선식든든

한아침만찬 등에서 식중독균이 발견

됐고, AK백화점 분당점에서 즉석 제

조 판매하는 선식에서는 대장균이 검

출됐다.특히, 롯데백화점분당점에서

즉석 제조 판매하는 선식은 식중독균

과대장균이모두발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즉석 제조 판매하는 제

품의 표시제도 강화 조치를 요청했

다. 현재 백화점 대형마트에서 즉석

제조판매하는선식 등은개별 제품의

원재료 성분, 유통기한과 같은 필수

표시사항표기를생략할수있다.

/박석진기자psj06@kyeongin.com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이 25일부터 3일동안서울코

엑스C홀에서 열리는 우수급식산업

대전 에참여한다고24일밝혔다.

우수급식산업대전은 국내 영양사

와급식 관계자를 대상으로단체 급

식에활용할수있는다양한쌀요리

를 선보이고밥 중심 식생활의 중요

성을 알리기 위해 대한급식신문사

와메쎄이앤드에서주최하고있다.

행사 마지막날에는 평범한 쌀,

인기 많은급식 메뉴로변신 이라는

주제로 쌀 요리 전문가가 영양사들

을위해다양한이색쌀요리를선보

인다.

농정원도별도부스를만들어청소

년들의 입맛에 맞춘 퓨전 쌀 요리인

밥버거를 나눠주고 쌀 소비 촉진 공

모전을연다.

다음달 30일까지 ▲쌀 소비 촉진

을위한 홍보아이디어 ▲밥 중심 소

비식생활의필요성에대한인식 확산

을 위한 슬로건과 UCC부문 ▲밥 중

심 식생활을위한 우수교육사례 등

4개 분야에서 응모가가능하다. 선발

된 우수홍보아이디어는쌀소비 촉

진을 위한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공익광고및 포스터 제작 등다양

한분야에활용될예정이다.

농정원 관계자는 육류 위주의 서

구화된식습관으로비만과영양불균

형을겪고있는우리나라청소년들에

게 제대로 된 한끼 식사가 중요해지

고 있다 며 매일 먹는 급식을 통해

학생들에게쌀중심의식생활의중요

성을 깨우치고, 학생들의 건강을 지

켰으면좋겠다 고말했다.

/권순정기자sj@kyeongin.com

백화점 대형마트 선식 생식 세균오염
락앤락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반복사용이가능한제습제 습기락을

출시했다고24일밝혔다.

습기락은 반영구적인 특성을 가진

실리카겔 소재를 사용해 햇볕이나 전

자레인지, 드라이기로 말려서 재사용

이가능한것이특징이다.

폐기할경우환경오염 걱정도없으

며, 체내 흡수가 되더라도 4~8시간후

배출돼안심하고사용할수있다.

옷걸이용과 다목적용으로 구성

된 습기락은 친환경 플라스틱 폴리프

로필렌(PP) 소재의케이스에실리카겔

제습제를넣어서사용하면된다.

습기를 머금으면 제습제가 파란색

에서 핑크색으로변하는데, 케이스내

부에제습제상태를볼수있는인디케

이터가있어쉽게확인이가능하다.

변색된 제습제는 햇빛이나 드라이

기로말려서 사용하면 되고, 전자레인

지에 케이스를 통째로 넣어 3분동안

가열해도바로재사용할수있다.락앤

락 관계자는 암모니아나 포름알데히

드등유해성분흡착력도뛰어나새집

증후군 억제에도 효과적 이라고 전했

다. /신선미기자ssunmi@kyeongin.com

락앤락, 반영구제습제 습기락 출시

031-2315-503

밥중심식문화 중요성알린다

농정원, 25~27일코엑스우수급식산업대전참가

기름에익히면흡수잘돼 항암효과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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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회암사지 글=김신태기자sintae@kyeongin.com /사진=조형기프리랜서

회암사지와부도탑.

왕실사찰의영광이여, 결코잠들지말라

그리고 절터에서는 지붕 처마나 추녀마

루에 올라가는 토수(吐首), 용두(龍頭), 잡

상(雜像)과 같은장식기와들이 다량으로출

토됐다. 이들은 방화(放火), 호법(護法) 등

의 의미로 궁궐의 중심 건물에만 올려졌던

조형물이다. 또한 사천왕상을 장식했던 소

조장식편과보살상을장식하기위해별도로

제작된 영락장식 등은 어느 사찰에서도 출

토되지않았던유물들이다.

여기에 고려시대의 청자와 조선시대 청

자와 백자, 분청사기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도자기가출토됐다.출

토된도자기 중에는당시 궁

궐이나 왕실과 밀접하게

연관된 왕실사찰등에서

만 사용되던 왕실용 명

문백자를 비롯해 사찰

에서기거하던승려나불

교도들이 사용하던 조질

백자까지 여러 종류의 도자

기가망라돼있다.

지난 2012년 발행된 회암사지박물관 개

관도록에 따르면 회암사가 언제 창건됐는

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동국여지

승람(東國輿地勝覽) 권2에 고려 명종 4년

(1174)에 금나라의 사신이 이곳을다녀갔다

는기록이 있으며 고려 충선왕 5년(1313)에

태고보우(太古 普遇 1301~1382)선사가 이

곳에서 광지(廣智)선사에게 출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기록을 볼때 회암사는 늦어도 12세

기 무렵에 창건됐으며 사신이 다녀갈 정도

로상당한 규모를갖추고있었을것으로추

정된다.

회암사가 현재의 절터처럼 거대한 규모

로중창될수있었던이유는고려말, 조선초

왕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많은불사(佛事)

가 이뤄졌고 당시 불교계를 주도하던 고승

들이 머물던 최고의 사찰이었기 때문이다.

고려말인 공민왕 21년(1372)에는 나옹(懶

翁 1320∼1376)선사가 공민왕의 명으로이

절에와서 원나라를통해들어온승려 지공

(指空 1300~1361) 선사의 사리탑을 건립했

고 1374년부터 2년동안 266칸의 대규모불

사를벌였다.이후우왕2년(1376) 나옹선사

의 제자인 각전에 의해 지금과같은규모의

대찰로완공됐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유신들의 거센 반

발속에서도 회암사는 왕실의 원찰로 그 자

리를굳건하게 지켰다. 태조이성계는 1393

년 무학(無學 1327~1405)대사를 회암사에

머물게 하고 불사와 법회에 참석하기 위해

7번이나 이 곳을다녀갔다. 태조는또왕위

에서 물러나서도 태종 2년(1402) 무학대사

에게 계를 받고 회암사에서 수도생활을 했

을뿐만아니라태종 5년에무학대사가입적

하자그의탑비를세우기도했다.

그리고 회암사는 효령대군, 정희

왕후, 문정왕후를비롯한많

은 왕실들이 불사를 후원

했다. 조선 초기의 문

신 학자인 김수온

(1409∼1481)이 쓴

회암사중창기 에 따

르면 성종 3년(1472)에

세조의 비인 정희왕후

가회암사를대대적으로중

건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

명종때 수렴청정을 했던 문정왕후(1501~

1565)는 승려 보우(普雨)를 통해 불교중흥

정책을 펼치면서 회암사를 전국 제일의 수

선도량으로크게일으켰다.

하지만 국가적 차원의 비호와 후원을

받던 최대 사찰회암사는문정왕

후사후사세가급격하게 기울

어진다. 명종실록에 유

생들이 회암사를 불태우려

한다(명종 21년) 란 기록

이나 선조실록에 회암

사 옛터에 불탄 종이 있다

(선조 28년) 란 기록을 볼때

1566~1595년 무렵 유생들의방

화로소실된것으로추정되고있다.

비록옛 회암사는폐사돼현재 그흔적만

남아있는상태지만양주회암사지에는중요

문화재들이 그대로 남아 옛 회암사의 부흥

을말해주고있다.

양주회암사지 가장안쪽깊숙한곳에 세

워져 있는 약 6m 높이의 회암사지부도탑

(경기도유형문화재제52호)은회암사의 옛

모습을그려볼수있는귀중한문화재다.웅

대한 크기와부도탑 각 면에 새겨진 뛰어난

조각은조선전기석조미술을대표하는걸작

으로알려져있다.그러나양주회암사지경

내에는이 부도탑 이외에 별도의 불탑이 없

어 이것이 승려의 부도인지, 아니면 불탑의

역할을하는특별한예배대상물인지에대해

서는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양주 회암사지 경내에는 회암사지 당간

지주(향토유적제13호), 맷돌(경기도민속자

료 제1호), 석조, 집수정 등의 건물 흔적들

이남아있다.

그리고절터에서 500여m 올라가면 현재

의 회암사가 자리잡고있다. 19세기에 세워

진 것으로 알려진 현 회암사는 대한불교조

계종제25교구본사인 봉선사의 말사다. 이

곳에는 조선시대에 세워진 지공선사 부도

및석등(경기도유형문화재제49호), 지공선

사 부도비(경기도문화재자료제135호), 나

옹선사부도 및 석등(경기도 유형문화재 제

50호), 무학대사 홍융탑(보물제388호), 무

학대사비(경기도유형문화재제51호), 무학

대사 홍융탑 앞 쌍사자석등(보물 제389호)

등이위치해있다.

특히 회암사 삼성각 옆쪽으로 난 돌계단

을 따라 올라가면 회암사지선각왕사비(보

물제387호)가우뚝서 있다.고려말승려인

나옹을 추모하기 위해 고려 우왕 3년

(1377)에 건립했으나 997년 성묘

객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

로파손됐다. 비는지난

2001년부터 경기도

박물관에 위탁 보

관돼 있고 현재의

자리에는 받침돌이

그대로 남아 있다.

그앞쪽에 1999년 원형

모습 그대로의 모조비가

세워져있다.

양주 회암사지 앞쪽에는 지난 2012년 양

주시가 개관한 회암사지박물관이 자리잡

고있다.이 곳에는양주회암사지에서출토

된각종유물들을전시하고있다.양주회암

사지에 올라가기 전 박물관에 들러 공부를

하면 회암사를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

다.그리고박물관은이곳에서출토된기와

들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출토된 각종 기와

들을 전시하는 마루장식기와 건물의 위

용과품격을담다 란전시를 24일부터 10월

12일까지연다.

주회암사지(楊州檜巖寺址 사적제128호)는양주시 회암동천보산산자락

에 위치한 절터다. 현재는 절터의 흔적만 남아 있지만 그동안 발굴조사를

통해 복원된 절터 규모와 이 곳에서 출토된 각종 유물들을 살펴보면 당시

회암사의위상을알수있다.

1964년 사적으로지정된양주회암사지는 1997년 시굴조사를시작으로그동안 10

차례넘게발굴조사와복원공사가진행됐으며현재도복원공사가한창이다.

발굴조사 결과, 옛 회암사는 일반적인 사찰과는 달리 궁궐과유사한 건축 양식을

갖추고있었음이확인됐다. 가람(伽藍)의배치가평지가아닌산간에위치하면서도 8

단의 단축을 이루면서 남쪽에 회랑(回廊)을 두고 있는 점에서 고려시대의 궁궐이나

사찰배치 형식을보이고있는것이 주목받고있다. 회랑은종교건축이나궁전 건축

따위에서건물의중요부분을둘러싸고있는지붕이달린복도다.

양

나옹선사부도및석등.

지 원

회암사, 12세기경궁궐과유사한양식으로창건추정

폐사후절터만남아 1997년부터유물발굴 복원공사

회랑 장식기와위용가늠부도탑조각석조미술걸작

유교와갈등으로퇴색된수선도량부흥꿈꿔

용두

토수



▲김열수(경기도문화의전당 국악전통사업팀장)씨 배

우자상=24일 오후. 빈소:분당제생병원장례식장특

1호.발인: 26일오전 7시. (031)708-4444

가천대학교(총장 이길여)는글로벌인재육성을위해

학생 800명으로 어학연수단을 꾸려 해외교류대학에

파견한다고24일밝혔다.

어학연수단은 2~4학년 재학생으로 구성돼 미국과

캐나다, 몰타,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6개국 9

개 대학에 파견되며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현지에서어학연수와문화체험을하게된다.

교육프로그램비용은대학에서장학금으로지원되며

프로그램에 따라학생들은항공료와보험료등을부담

하면된다.가천대는어학연수단을서류심사와면접을

통해 선발했다. 파견대학은 미국 Northwest Univer

sity와 University of central Oklahoma(323명), 캐

나다 Thompsonn Rivers University와 Vancouver

island University(155명), 몰타 Malta University

(20명), 말레이시아 Asia Pacific University(59명),

필리핀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93명), 중국수

도사범대학, 곡부사범대학(60명) 등이다.

이 총장은 이번해외어학연수가글로벌감각을향

상시키고 자신감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며

자신감을갖고노력해큰결실을맺는가천인이되길

바란다 고말했다.

성남/김규식 김성주기자ksj@kyeongin.com

농협안성시지부(지부장 이병택)와 안성농협(조합장

한승수)은지난 23일 안성농협강당에서다문화가정모

국방문지원금전달식을가졌다. 이날전달된지원금은

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가선정한원은정(베트남), 어

용통갈락(몽골)씨등두가정에대해NH농협카드사와

(재)농협재단이 항공권과체재비를제공했다. 한 조합

장은 농촌지역 결혼여성이민자에게 모국방문기회를

제공해 한국생활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하고 우리 농

업 농촌의 소중함을이해하는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안성/이명종기자 lmj@kyeongin.com

수원지법안양지원(지원장 박승희)은최근화성시향

남읍상두1리와상호교류촉진 협력을위한 1사1촌

자매결연 을맺었다고23일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안양지원 임직원을비롯해 상두1

리 마을 주민, 정용배 화성시 부시장, 이홍근 의원,

농협관계자등80여명이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안양지원은마을의 각종 행사나 재난

발생시협력하고농 특산물구매, 농촌일손돕기등을

진행할계획이다.

박 지원장은 앞으로상두1리 마을을자주찾아농

번기 일손돕기를 비롯해 지역 농산물 판로를 넓히는

일에앞장설것 이라고말했다.

안양/이석철 김종찬기자chani@kyeongin.com

경기도와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회장 송광석)

는최근밸류하이엔드호텔(수원시인계동소재) 6층연

회장에서 17쌍의 부부와함께 부부의 대화법 이란 주

제로부부애클래스강의를진행했다고24일밝혔다.

인구협회에서 진행하는 맘맘맘 문화 강좌는 부부

애클래스 부모코칭클래스 임산부클래스 행복플랜

클래스를 대상으로 생애 주기별 상황에 맞는 주제로

교육을진행하고있다.

부부애클래스는 결혼 10년 이내 부부가 대상이고

지난 4월 26일 경기도지회에서개최한이후화성동탄

도서관 밸류하이엔드호텔 등 부부애클래스 교육을

원하는곳이면어디든찾아가교육을실시하고있다.

박종률경기도지회 본부장은 가정의 중심은부부

이며부부가바로서야가정이바로선다는생각에부

부애클래스를 통해 많은 부부가 바른 대화법과 성의

식에대한교육을받기바란다 고말했다.

/김신태기자sintae@kyeongin.com

화성시문화재단 화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여성새일

센터)는23일오후한국폴리텍대학화성캠퍼스(학장

조한유)에서교육복지및취업지원활성화를위한협

약식을 체결했다. 여성새일센터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센터와 대학의 교육 및 취 창업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극협조하고, 상호기관의유익한발전을위해업무

협약을 한다고 밝혔다. 재단 여성청소년수련관 김행

님 관장은 경력 단절 여성의 교육과정 운영과교육

생들의구인알선등에적극지원하겠다 고말했다.

화성/김학석기자marskim@kyeongin.com

파주소방서(서장 김조일)는 24일 대강당에서 전체

소방공무원을대상으로전술훈련 평가를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공기호흡기 장착, 로프 매듭법, 기구

묶기 등으로 소방대원이 재난 현장활동에서 필요한

항목으로 구성됐다. 김 서장은 전술훈련 평가를 통

해 대원들의 현장활동능력을향상시켜 대원 자신의

안전은물론시민의안전과생명을보호할수있는능

력을갖추기위해마련했다 고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dolsaem@kyeongin.com

동두천우체국 집배365봉사단(단장 조광남)은 24일

안흥동독거노인 이모(76)씨 가구를방문, 사랑의 집

수리봉사활동을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집배원들이 자율적립한 기금을

활용해어려운이웃에게도배, 지붕수리등온정을베

풀었다.

송호철 우체국장은 집배원들이 봉사활동이 있는

날이면 휴일에도힘든기색을나타내지 않고마치 자

신의일처럼봉사했다 며직원들을격려했다.

동두천/오연근기자oyk@kyeongin.com

수원보훈지청(지청장 이재익)은 24일 호국보훈의 달

을맞아국가를위해희생 공헌한보훈가족들에게안

전지킴이서비스를실시했다.

안전지킴이 서비스는고령의 저소득국가유공자들

을위해수원소방서, 삼천리가스등이 화재안전설비

와노후가스설비를교체했으며 수원자원봉사단체는

싱크대교체등을진행했다.

수원소방서는 2013년 9월 30일 수원보훈지청과고

령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지원과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매월 화재취약지구에 거주하는국가유공자

에게 화재안전시설을 점검해 주고 있으며, 삼천리가

스도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지속적인 가스 안전점검과

설비지원등을약속했다.

/김대현기자kimdh@kyeongin.com

법원행정처(처장 박병대)는 최근 강원도 원주 한솔

오크밸리에서 법원행정처, 각급 법원공보관과 법조

출입기자등70여명이참석한가운데이틀간 2014 언

론과사법심포지엄 을개최했다고24일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의 유제민 판사는 언론소송의 전통

적특징과최근언론소송의쟁점 을주제로, 중앙일보

박민제 기자는 언론과 사법의 관계 향상에 대한 단

상 에대해각각발표하고토론했다.

법원행정처 권순일 차장은 심포지엄을통해 법원

과언론이 서로를조금더 이해하게 됐다 며 국민과

소통하는열린 법원을만들기 위해 법조인 모두노력

하겠다 고말했다.

/강영훈기자kyh@kyeongin.com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김성

회 사진)는 공기업 1군 최초로

정부가 추진하는 방만경영 개

선과제 20개를 모두 개선했다

고24일밝혔다.

난방공사는 지난 23일 조합

원 총회를 거쳐 경영성과급 평

균임금제외과제를포함한 20개 과제를일괄개선하

기로했다.이같은성과는노사합동TF구성과경영진

워크숍, 전 지사 순회 설명회 등을통해 사장과경영

진이직원들과소통하면서방만경영으로지목된과제

를개선하는데공감대를형성한것에따른것이다.

김 사장은 정부의 공기업 정상화 대책에 따른 구

체적 실천 방안마련과노사의 합의를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게 됐다 며 초일류 친환경 에너지 공기

업이라는중장기 비전을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말했다. 성남/김규식 김성주기자ksj@kyeongin.com

<보직변경> ◇편집국 △여론독자부

차장정유미 △경제부차장김희연 △

사회부차장김종목△교열부차장김윤숙

▲소연수(인천도시공사문화사업팀장)씨 장인상=23

일 오후 11시. 빈소: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 5호실.발

인: 26일오전 7시. (02)3410 3151

▲황종철(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장)씨 장인

상, 임양순(수원시청)씨 부친상=23일 오후 9시 30

분. 빈소:수원 연화장. 발인: 26일 오전 8시 30분.

(031)379-6801

2014년 6월 25일 수요일 제21266호10 사람들

해외대학교류 글로벌감각키운다
지역난방公, 방만경영개선

공기업1군최초 과제완료

경향신문

자리옮겼습니다

수원보훈지청, 유공자안전점검 지원

법원 언론상호이해의장

법원행정처,공보관 기자심포지엄

삼가명복을빕니다

가천대학교는해외교류대학에파견할어학연수단2~4학년재학생 800여명을선발했다.

가천대,美 中등6개국9개대800명

어학연수 문화체험비용장학금지원

오산시 초평동 새마을남 여지도자협의회(지도자 회장 지은섭, 부녀회

회장 홍정희)는 24일 회원 30여명이 참여한가운데 벌음동소재 감자밭

에서이웃사랑실천을위한사랑의감자수확행사를가졌다.

지난 3월파종해이날수확한감자는판매수익금전액을독거노인과장

애인가정등어려운이웃을위한성금전달과연말불우이웃김장담가주

기 행사에사용할계획이다. 최문식 초평동장은 바쁜영농철에도불구하

고작업에 동참해 준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를드리며 앞으로도지역봉사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깨끗하고 행복한 초평동을 만들어달라 고

당부했다. 오산/조영상기자donald@kyeongin.com

김포시 김포1동(동장 이강근)은 최근통장단 및 직원 50명이 참석한 가

운데인천무의도에서야외반상회를개최했다.

이날 반상회에서 기초연금제도, 7 30 국회의원 보궐선거, 대형 폐가

전 무상방문수거사업 등 시(동)정 업무 홍보와 마을의 현안사항을논의

하고 무의도와 실미도를 트레킹하며 통장단과 직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다짐하는시간을가졌다.

이 동장은 앞으로도꾸준히 동과유기적인 업무협조로발전하는김

포1동을만들기위해다함께노력하자 고말했다.

김포/김환기기자khk@kyeongin.com

원광대학교의과대학산본병원(병원장 손일홍)은최근양평군강상면에

소재한세월초등학교에서한국농어촌공사와함께주민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원광대 산본병원 교직원으로구성된 반딧불이 봉사단 20여명과농어

촌공사 직원 50여명이 참여한 이번 봉사활동에서는 주민들의 혈압, 혈

당, 골다공증, 심전도, X-ray 촬영을비롯한기초검사와신경과손일홍

원장, 마취통증의학과정재윤교수, 한방 침구과이성용교수의 진료로

주민 120여명의무료진료가이뤄졌다.

군포/윤덕흥기자ydhr@kyeongin.com

원광대산본병원 농어촌公, 양평서의료봉사 김포1동통장단 직원, 무의도서야외반상회 초평동새마을남 여지도자협, 사랑의감자수확

학업 건강 육아 맞춤근로

시간선택제일자리총출동

경기남부채용박람회내일아주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김영수)은 경기남부

권 4개지청(성남 안양 안산 평택)과공동으로26

일 오후 1시 30분 아주대학교체육관에서 경기남

부권시간선택제일자리채용박람회를개최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근로자가학업, 건강, 육

아등여건에 맞게사업주와협의해근로시간, 업

무 종료시각 등근로형태를선택할 수있으며 임

금, 복리후생등에서 전일제(풀타임) 근로자와차

별이없는일자리다.

이번 행사는삼성전자를포함해 병원, 콜센터,

대형마트, 강소기업(제조업체) 등 70개기업이참

여, 500여명을채용할예정이다. 이 중 50개 기업

은1대 1현장면접을실시하고, 20개기업은채용

대행관을통해 이력서 접수 등 간접 면접을 실시

할예정이다. 김 지청장은 이번박람회에서는다

양한 직종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기대한다 고말했다.

자세한사항은 경기남부권시간선택제일자리

채용박람회 홈페이지(http://timework.zeniel.

co.kr) 또는 전화(031-231-7903,7911)로 문의

하면된다. /윤수경기자yoon@kyeongin.com

수원지법안양지원 화성상두1리결연

학생 주민함께… 명물벽화 그려요

시흥대야초 대야동주민위 100명참여

우리학교우리가꾸며요.

시흥 대야초등학교(교장 김정효)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최근학교담장에손수담벼락벽화를그려

넣었다.

이날 벽화 조성은 대야동주민자치위원회의 후

원을 통해 대야초 학생들과 어머니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김 교장은 밋밋하던 담벼락이 아이들의 꿈과같

이 총천연색으로 가득 찼다. 학생들이 절로 학교에

나오고싶어지는명물벽화가될것 이라고말했다.

대야동 주민자치위원회 황문성 위원장은 이 벽

화가 아이들의 일상에 작은 웃음이라도 더해 줄 수

있었으면좋겠다 고전했다.

시흥/김영래기자yrk@kyeongin.com

화성여성새일센터 폴리텍대MOU 동두천우체국봉사단, 집수리온정농협, 안성다문화가정모국방문지원 파주소방서, 전대원전술훈련평가

부부가바로서야가정이바로선다

인구보건복지협도지회,부부애클래스



인천시 동구 금창동(동장 박정남)은 24일 동 주민센

터 앞에서 어르신 500여명을 모시고 삼계탕 나눔 경

로잔치를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금창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이

공희)와새마을부녀회(회장 원용분)가공동주관했다.

원용분 금창동 새마을부녀회장은 어르신들은 날

씨가 더울 때일수록 이열치열의 따뜻한 기운으로 몸

을보호해야한다 며 부모님께대접한다는마음으로

앞으로도 자주 경로잔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

고말했다.

박정남 금창동장은 오늘후원과자원봉사에 참여

해 주신 여러분께감사의 인사를전한다 며 마을곳

곳에 삼계탕의 건강한 기운과 이웃사랑의 마음이 전

해지길기원한다 고말했다.

/김도현기자kdh69@kyeongin.com

해양환경관리공단 인천지사(KOEM, 지사장 허기

남)는 24일 해양경찰과유관기관관계자 70여명이 참

가한가운데합동해상방제훈련을실시했다.

이날훈련은인천항 GS칼텍스해상출하부두앞해

상에서 약 500ℓ의 기름이 유출된 사고를 가정해 실

시됐다.

이번 훈련에는 인천해경, SK인천석유화학, GS칼

텍스등 4개 기관이 참여했다.특히 이번 훈련은해당

정유사에서 실제 오염사고 발생 시 요구되는 방제조

치 관련사항을 사전 협의하고 훈련에 반영시킴으로

써, 해당정유사에서오염사고발생시신속한초동조

치가가능토록했다.

해양환경관리공단 인천지사 관계자는 관할 해

역에서의 대규모기름유출사고에 대비해 유관기관

과관련 업 단체와상호유기적인 공조체제를강화

할것 이라며 방제대응전문기관으로서더욱앞장

서기 위해 체계적인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

이라고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삼성전자 한국총괄 경인지사(지사장 한기오)는 강화

읍사무소를방문, 독거노인들을위한 시원한여름나

기사랑의선풍기 50대를기탁했다고24일밝혔다.

강화읍 월곶리와 1사1촌 결연을 맺은 삼성전자

한국총괄경인지사는그동안월곶리노인초청문화

공연 등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선풍기 기탁은지난해에 이은두번째전

달이다.

한기오 지사장은 이 선풍기가 올 여름 폭염에 취

약한 독거노인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바란다

고말했다. /김종호기자kjh@kyeongin.com

인천보호관찰소(소장 이우권)는 24일 인천 송도

LNG 스포츠타운축구장에서 보호관찰청소년 스포

츠힐링멘토프로그램 을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엔 김시덕 인천대축구부감독등전

직 축구국가대표출신 강사가 멘토로참여해 보호관

찰청소년에게 꿈과희망의 메시지를전달하고, 축구

를가르쳤다.프로그램은연말까지진행된다.

이우권소장은 앞으로다양한문화프로그램을통

해보호관찰청소년의 재범을방지하고, 이들을건전

한사회구성원으로양성시킬계획 이라고했다.

/김민재기자kmj@kyeongin.com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본부장 손광식)는 24일

중소기업을초청해우수제품구매상담회를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상담회에선 총 25개 중소기업이 참석한 가운

데 각 부스에서 우수제품에 대한 홍보와 구매상담이

이뤄졌다.

손광식 본부장은 인사말에서 우수한 제품을 개발

하고도판로개척에어려움을겪고있는중소기업제품

의구매를촉진하기위한것이다 며 글로벌경쟁력을

갖춘우수한제품개발에매진해달라 고당부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는 24일 2014 인천

장애인아시안게임 경기용구지원 성금 5천만원을 인

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전달했다.

공항공사는관심과후원이 부족한장애인아시안게

임의 성공개최와장애인 스포츠활성화를위해 성금

을인천모금회에기탁했다.

성금전달식에서 최홍열 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은

세계인이 지켜보고함께 할 장애인아시안게임의 성

공적인 개최를위해우리공사가기여할수있어서 기

쁘다 고말했다.

조건호 인천모금회장은 공항공사 임직원들의 따

뜻한 마음을 모아 장애인아시안게임이 끝난 후에도

장애인들이 이 경기용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지역장애인스포츠가더욱활성화될수있도록노

력하겠다 고말했다.

인천모금회는 2014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의 성공

개최를 위해 대회 경기용구 지원을 위한 특별모금을

다음달까지 진행중이다. 인천모금회와시장애인체육

회는협약을맺고장애인아시안게임 종료후지역 장

애체육인들이 지원된 경기용구를지속적으로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부참여 계좌는 농협 1173-01-

004061, 신한은행 100-023-230734(사회복지공동모

금회인천지회)이다.문의:(032)456-3333

/김영준기자ky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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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토마토는맛도좋지만건강에도만점입니다.

인천 남동구에 있는 꽃다래농장이 최근 인천 최

고 품질 토마토 생산 농가로 선정됐다. 인천시 농업

기술센터가연최고품질토마토선발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것이다. 꽃다래농장토마토는당도, 산도, 무

게, 착색도, 균일도, 맛(식미 평가) 등의 항목에서 높

은점수를받았다.

꽃다래농장은 남동구 수산동에 있다. 김정성

(57) 김명숙(54) 부부, 김정성씨의 외가 쪽동생 이

월숙(53)씨가 함께운영하고있는친환경 토마토생

산농장이다.

김씨부부는10여년 전부터이곳에서친환경토마

토를생산했다. 5월 초부터 9월 말까지 토마토를수

확하는데, 연 매출이 1억원을 넘는다. 장사가 잘되

는편이라고한다.

맛의 비결은무엇일까. 김정성씨는 우리 농장은

나무에서 빨갛게 익은 완숙토마토를 판매한다 며

(완숙토마토는) 파란 토마토를 나무에서 따 익힌

후숙토마토보다 맛이 좋다 고 했다. 아내 김명숙씨

는 화학비료와 농약을 쓰지 않는 것이 맛의 비결

이라며 독자적으로 개발한 효소와 아카시아 액비

(물거름) 등으로 토마토를 생산하고 있다 고 했다.

인공수정이 아닌 벌이 직접 수정해토마토를생산하

는방식도맛이좋은이유중하나다.

농장운영에어려운점도있다고한다.김명숙씨는

소비가 위축되니까 힘들다. 올해처럼 힘들 때가 없

었던 것 같다 며 4㎏을 계절에 따라 1만5천~2만원

정도에판매하는데, 1만원어치만달라는분들이적

지않다 고했다.직원구하기도쉽지않다고한다.

꽃다래농장은지난해 10월 남동구남촌동에 토마

토 주스 가공 공장을 세웠다. 공장 이름은 해가농

(www.haeganong.com)이다. 햇살이 가득한 농장

이라는뜻이다. 김명숙씨는 판매 시기를놓친 토마

토를즙으로만들어간간이팔다공장까지갖추게됐

다 며 공장을설립하는데 인천시 농업기술센터가

큰도움을줬다 고했다.

토마토 주스 상품명은 벌과 토마토의 사랑 이야

기 다. 벌 수정 완숙토마토를열로가공한뒤올리브

유등을첨가한건강음료다.

김명숙씨는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

오랜 노력 끝에 몸에도좋고맛도좋은토마토주스

를 개발했다 며 토마토는 그냥 먹는 것보다 익혀

먹는것이건강에더좋다 고했다.

김정성씨는 우리 가족이 먹는 음식을 만든다는

생각으로일하고있다 며 인천최고품질의토마토

를계속생산할수있도록더욱노력하겠다 고했다.

/목동훈기자mok@kyeongin.com

친환경농법십수년 맛 영양결실

(사진앞줄부터)꽃다래농장을함께운영하고있는김정성,

김명숙, 이월숙씨.

농기센터최고품질토마토선발대회 1등 꽃다래농장

자체개발효소사용…벌이직접수정

빨갛게익은완숙상태판매 맛차별

시행착오끝에주스개발공장도세워

장애인스포츠飛上응원합니다

영흥화력, 中企초청구매상담회 보호관찰소청소년 스포츠힐링 삼성電경인지사, 강화읍선풍기기탁

해양환경공단, 유관기관과방제훈련 동구금창동, 어르신들삼계탕대접

광고문의
032) 861 3204

031) 231-5271

인천

수원

공항공사, AG경기용구지원성금전달



습관

나로부터시작된

작은습관이결국인생전체를

장악하고결정해버린다

성공하고싶거나

원하는삶을살고싶거든

행동방식을당장바꾸자

강의가 직업인 저는늘고민이 있습니다. 제 강의를

듣는 청중들은 대부분 저 보다 훨씬 탁월한 지식과

경륜을갖고계신 분들인데, 그분들을논리로이해

시키고, 진정성으로 감동시키며, 사례로 영감을 줄

수있는방법을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는그해답을대부분책에서찾습니다.

그런데 책을읽는다는것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

니다. 가장 부족한 것이 책을 읽을 시간이죠. 그래서

10여년 전부터 일부러 시간을투자하지 않고책을읽

는방법을찾았습니다. 바로 열탕 독서법 입니다. 특

별한일이없는한하루에두번의반신욕또는사우나

를합니다.새벽에책과볼펜을들고약43도의열탕으

로들어갑니다. 300쪽짜리책은반으로접어서열탕에

앉아서 20분동안 75쪽을읽고냉탕에서 몸을식히고

다시열탕에서 20분동안나머지 75쪽을읽습니다. 40

분만에책의절반을읽는셈이죠.물론정독할수없습

니다. 속독하면서 중요하게 느끼는 부분은 볼펜으로

죽죽긋고읽어갑니다.나머지 75쪽은밤에읽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는 150쪽을 40분만에 읽게 되

고, 세 번째 읽을 때는 20분 정도면 됩니다. 밑줄 친

부분만읽기 때문입니다. 통상대여섯 번 읽으면 핵심

내용이 머리 속에 들어오죠.그리고마지막에는그책

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영감을얻은부분을정리하

는데, 그분량이 대부분 3쪽을넘지 않습니다. 그 3쪽

을강의에활용하려고한권의책을읽는셈이죠.저는

열탕 독서법이라는 습관 때문에 별도로시간을내

지않아도많은양의책을읽을수있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습관이 생각이나 느낌 그리고 행

동의 95%를결정한다는데대부분동의합니다.즉성

공과실패의 95%를결정하는것이 습관이라는것입

니다. 약속에 늦는사람은매번 약속장소에 늦게 나

타나고,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은 늦는 경우

가없습니다.포기하는것이습관화된사람은조그만

좌절에도포기하고맙니다.그러나도전하는것이습

관화된 사람은 거절이나 좌절에도 굴복하지 않습니

다.습관이그사람을그렇게만드는것입니다.

그런데대부분습관은후천적인것입니다.살면서

학습하고 체화되죠. 즉 성공과 실패의 95%를 결정

하는습관은학습할수있기때문에성공을원한다면

그성공모델을 벤치마킹해서 습관으로만들면 성공

이가능하다는것입니다.

이러한습관을만드는5가지방법이있습니다.

1. 결심: 자신이 벤치마킹하고 싶은 롤 모델이나

갖고싶은습관이 있다면 그것을습관화시키기 위해

항상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결심하고 행동하

는것입니다.

2. 공지: 특정한 것을 습관으로 만드는 중이라고

주변에 알리는 것입니다. 금연자나, 다이어트중인

사람은 그 사실을 알리고 자신이 언제까지 금연하

고, 몸무게를얼마나감량할지알리는것입니다.

3. 상상: 자신이 원하는것을습관으로가져서 그

로 인해 변해있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입니

다.깨끗한금연자의모습이나다이어트로다듬어진

날렵한몸매를그리면서상상하는것입니다.

4. 보상: 일정한 목표에 도달하면 자신에게 멋진

보상을하는것입니다.

5. 불굴: 습관을바꾸는일은결코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몸은변화를싫어하기 때문에습관이

바뀌는 것에 무의식적으로 거부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게 만들죠. 그러나 일정한 기

간이경과해서습관이되면오히려결심한일을하지

않는것에 불편함을느끼게 되는데 그때까지 포기하

지말아야합니다.

녹은쇠에서 생긴 것인데, 결국그 녹이 점점 쇠

를갉아먹는다 .법구경에나오는말입니다.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의 95%는 습관인데, 내가 만든

작은 습관이 결국 내 인생 전체를 장악하고 결정해

버리는것입니다.따라서 진정으로성공하고싶다면

지금부터그습관을만드는것입니다.내가만든, 나

로부터시작된그작은습관이나를성공으로안내할

것입니다. 성공하고싶거든, 원하는삶을살고싶거

든습관을바꾸세요.지금당장.

썩지않는역사의진실

오동환객원논설위원

참성단

오랜 세월에도 역사의 진실은 결코 썩지 않는다. 미국 사법

당국은지난 20일 2차대전 중나치 독일의 아우슈비츠강제

수용소경비를섰던 89세노인을구속했다.독일로부터신병

을인계받았고오는8월심리(審理)를시작한다는것이다.요

한브라이어 노인, 그가나치 친위대(SS)인 해골부대 일원으

로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수용소경비를섰던 건 70년 전인

1944년 5~10월로불과몇달이었고19살소년이었다.그러나

준엄한 70년 역사의 진실은단지 경비만을섰다는소년, 이

제 죽음이 눈앞인 89세라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18일 터키 수도앙카라법원은또96세 상노인에게종신형을

선고했다. 1980년군참모총장으로쿠데타를주도, 군부정권

대통령을지냈고그 2년 후엔 방한하기도 했던 케난 에브렌

(Evren)에게 국가질서

교란 죄를 34년 만에 적

용한것이다.

더욱 놀랄 일은 더 있

다. 미국하버드대 연구

자가 2012년 발표한 예

수의 처에 관해 기록한

파피루스 조각은 근대

에 날조된 게 아님이 밝혀졌다고 그 대학 신학지(神學誌)

인 Harvard Theological Review가전했다 는게지난 4월

11일 CNN 뉴스였다.역사의진실은소름끼치도록무섭다

는걸아베(安倍) 일본정권은왜, 무엇때문에모르고있는

지 아니면 모르는체 하는건지 쥐어박고싶도록밉다. 고

노(河野洋平)의 담화 는 Kono Apology 로 서양에 알려

졌고이미 20여 년 전 역사가인준한 사실이다. 맨 담화(말

씀)가 아니라 사죄의 말씀 이었다. 그걸 검증하겠다는건

역사치매증일 뿐이고중국에선 그런 역사 기억 불능을가

리켜 착위(錯位:추어웨이) 라고 한다. 정신착란의 착란

이라는거다.

오랜 역사의 진실도언제든밝혀지게 돼 있고잘못은사

죄, 보상하는 게 당연지사다. 독일은 물론 영국만 해도

1963년 영국식민지로부터독립한케냐의 5천200여 피해자

에게 1천990만 파운드(약 300억원)를 배상키로 했다고 작

년 6월 6일헤이그외무장관이발표했다.아베가그런걸알

고있고 23일 우리 외교부로불려가 고노담화를더럽히지

말라 는꾸중을들은벳쇼(別所浩郞) 주한일본대사도들어

본적있을까?

※외부인사의글은 의편집방향과다를수도있습니다

수요광장

고전으로읽는고사성어

출발선에서끝을바라보다

이젠당선의기쁨은잊고, 4년후내려질시민의평가를

생각하며긴장감을갖고의정활동을하셨으면합니다.

얼마전 만난한공직자가불쑥꺼낸 말이다. 뭔가뼈

있는말인 것 같아이런 말을꺼낸 이유를물었더니 한

번맞혀보라는듯웃어넘긴다.

오는 7월1일이면, 각자치단체는물론각기초 광역

의회가일제히공식업무를시작한다.사회분위기등을

감안해 대부분별도의 행사없이 조용하게 업무에 들어

가는분위기다.

하지만행사만단출할뿐이지내부조직은일사불란하

게 돌아간다. 신임 단체장이 들어선 곳은업무인수작업

을 마무리하느라 바쁘고, 재신임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조직을 재정비하고 새롭게 구성된 의회와 손발을 맞추

느라 분주하다. 특히 광주의 경우, 광주 역사상 최초로

3선 자치단체장이 탄생해기대감이 그어느때보다높을

뿐 아니라 시의회는 상당수가 초선의 새인물로 구성돼

집행부와어떤그림을그려갈지귀추가주목되고있다.

광주시민들은 7대 시의회가 집행부와 조화를 이뤄

이번 민선6기에서는그동안 흐지부지했던 지역발전에

속도감을붙이고너른고을광주의 이미지도한단계 업

그레이드시켜 말그대로 맑고 풍요로운 새광주 가 되

길누구보다바라고응원하고있다.

이런 가운데 7대 광주시의회가시작도하기 전에 벌

써부터 무성한 소문(?)에 휩싸여 있다. 서두에서 꺼낸

공직자의 일침은사실 이같은소문에서 기인했다고해

도과언이아닐것이다.

들리는 얘기로는 모 의원이 벌써부터 공무원 길들

이기에 들어갔다 시장과 각을 세우기 위해 집행부와

사사건건 충돌할 것이다 그 어느때보다 불통의 상대

가될 것이다 등등공직사회를자극하는얘기가많다.

이에 시작도하기 전에끝을생각하라 는취지의공직

자말은뭔가돌려서한얘기로들린다.

사실 광주시의회는9명의의원중재선에성공한 3명

을 제외하고는 6명이 초선이다. 그렇지만 공직사회는

그어느때보다이번 의회구성에 촉각을곤두세우고있

다. 일부 당선자들의 언행과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의회와집행부간에 불필요한자극만야기시키고있다.

이에따라 7대 시의회가 시작도 하기전에 선입견에 휩

싸인듯한느낌을받게된다.

28만 광주시민들은 다음달 새롭게 시작되는 광주시

정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저마다 광주 발전을 이끌 일

꾼이 되겠다 , 시민을위해봉사하겠다며 선거기간목

청 높여 외쳤던공언을가슴깊이새겼으면 한다.출발선

상에서끝을바라보자. 4년후시민들의평가가어떠할지

다시금생각해보고당선시초심을잃지말았으면한다.

오늘의창

천자문에 우주는 넓고 거칠다는 뜻의 우주홍황(宇宙洪荒)이란 글이 있다. 우주는 집 우

(宇) 와 집 주(宙) 로 두 개의 집이다. 우(宇) 는 상하와 사방이라는 공간의 집이고 주

(宙) 는고금과왕래라는시간의 집이다. 조물주가 두집을짓고살림을하고있는셈이다.

인간은그두집에서살고있으며그두집은서로를함유하고있다고보았다.

공간을살펴보면 밝은공간도있지만어두운공간도있다. 공간에는똑똑히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존재들로가득하지만 너무작아서 귀에도들리지 않고눈에도보이지 않는존

재도있다.균이나바이러스같은은미한존재들은분명히 활동하며생태계에큰영향을미

치고있지만 눈에는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잘 보기 위해 현미경(顯微鏡)같은기계

를만들어놓고들여다본다.캄캄한밤이나미생물은분명히 존재하거나활동하는데그것이

너무어둡거나미미해서인식하기 힘들다.그래서 어두운곳은환하게밝힌다(闡幽)는말은

이해하기쉽다.그런데미현(微顯)은의미야상통하지만어법상으로보면현미경의현미(顯

微)와는다른표현이다.작은것을크게확대하는것이현미라면멀쩡하게잘보이는것인데

그것의작은부분까지 보는것이바로미현이다.밤을낮처럼 밝혀놓고살고작은미생물도

공룡처럼 확대해서 보는시대가바로현대의 문명한 사회이다. 그래서 관심은자꾸만 밝은

낮보다는보이지 않는어두움을탐구하며 잘보이는것은소홀히 하고잘보이지 않는것에

끌린다. 어두운부분을밝혀야하는것은(闡幽) 맞다. 그렇지만그어두움은아직 나타나지

않은작은것에있지 않고눈앞에크게드러나있는것에서 찾아야한다(微顯)는뜻이다.정

말미미한조짐은눈앞에펼쳐져 있어서 사람들이그것이조짐인줄을모른다는뜻이다.해

가중천에떠있는밝은대낮에밤에나볼수있는북두성을보라는주역의말처럼미미한조

짐은눈앞에훤히나타난것에서찾아야한다는뜻이다.

<출전: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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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하는

조직의비결,

상하동욕

최고위층부터말단까지같은꿈꿔야 성공

유당선자,진정성갖고헌신하면응집력커져

조직원,스스로움직이게당근과채찍필요

(上下同欲)

인천시 정권이 바뀌면서 인사 불만이 터져 나오고있다. 이는한

편으론새시장에게공정한인사를바라는희망메시지이지만, 본

질적으로는새권력의시작을알리는신호탄이기도하다. 권력은

마치 왁자지껄한 시장(市場)과 같다. 권력자 주변은시장 바닥처

럼 항상사람들로들끓게 되며, 사람 장막에 갇힌 권력자는환상

에도취된다.또권력이 사라지는날시장사람들은새권력에붙

어버린다.이것이역사속에서반복됐던권력자주변의모습이었

다. 모든조직원은권력에 따라움직이는데, 공무원 조직은특히

그렇다. 그들은권력의도움으로조직 위계질서 사다리의 상단부

로올라가고싶어 한다. 그것이 공무원의 본능이다. 오죽하면 공

무원에게왜사냐고물으면승진하기위해산다고답한다고한다.

이런공무원조직을이끌고성공하는비결은무엇인가.손자병

법은그최고의비책으로 상하동욕(上下同欲) 을말한다.즉, 최

고 장수에서부터 말단 병사까지 모두가 같은 꿈을 꾸는 군대가

승리한다는것이다.최고위층부터말단조직원까지같은꿈을꾸

는 조직은 인화(人和)와 소통으로 이루어진다. 천시(天時)와 지

리(地利)가좋아도인화가있어야승리할수있다.인천시조직에

서 상하동욕이란 유정복당선자의 비전이 전 조직원에게 공감

되는상태를말한다. 모든공무원들이 시장(市長)과같은마음으

로 신나게 움직여준다면 성공할 수있다. 유능한 지휘관이 병사

들로부터 공감을 얻으려면 자신부터 진정한 헌신을 보여주어야

한다.즉, 진정성이없는소통은공감이없다는것을기억해야한

다.오랫동안 의리 를외쳐온연예인김보성이최근진정성의화

신(化身)으로등극한사례도그것을말해주는교훈이다.

새 권력이 들어서면 조직은 표면적으로 응집력이 높아진다.

그러나소명의식을공유하지않는응집력은의미가없다. 이 사

회에 무엇을 공헌할 것인가 라는 소명의식이 없다면 응집력이

높아질수없다.많은사람들이조폭조직을응집력이높다고생

각하는데, 그건 오해다. 응집력은 같이 뭉쳐 있음만을의미하

지 않는다. 진정한응집력은소명의식에 대한공감에서 나온다.

조폭집단은이소명의식이없기때문에응집력이높지않고, 표

면적으로의리와복종등과같은허상만있을뿐이다.많은조폭

영화에서 드러나듯, 보스의 뒤에서 칼을꽂는하극상이 빈번하

고 자리다툼이 치열한 이유는 바로소명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조폭두목은조직원들에게끊임없이수익을만들어주어

야생존할수있다.이것은공감하는소명의식이 없는조직을이

끄는것이얼마나고난한일인가를잘보여준다.

유당선자가설정하는소명의식이확정된다면, 그다음과제는

그것을조직원들이공감하게하는작업이다.이는유당선자의진

정한헌신에도달려있지만, 조직내신뢰와믿음을높이는시스템

구축에도영향을받는다. 공무원조직을움직이게 하는방법으로

소위 당근과 채찍을생각해볼수있다.그들이중요한것은사

실이지만그렇다고완결 조건은아니다. 우선 조직원들을격려하

는 당근을생각해보자.당근이라는보상만으로조직원들을움직

이려는건 부족한 생각이다. 제정 러시아 시절 한 군대에서 벼룩

을잡아오면 포상금을주는제도를설계했었다. 벼룩을없애고자

했던 보상책이었지만, 놀랍게도러시아 병사들은보상을늘리기

위해 오히려 벼룩을키웠다. 즉, 벼룩을없애기는커녕 벼룩이 더

욱늘어난것이다.보상책으로만사람들을움직이는것은이런모

순을낳는다.사람은자신이자신을통제한다는생각이들어야가

장편안하고행복하다.또한 채찍 이라는처벌만으로도조직원들

을움직일 수없다. 미국의어린이 집은직장맘에게픽업 마감시

간을 주고, 그 마감시간을 넘기면 벌금을 부과했다. 이 벌금(채

찍)으로지각이 줄어들것을기대했지만, 오히려 지각 횟수가두

배로늘어났다. 지각한 대가로벌금만 내면 늦게 가도된다는생

각을갖게 했던 것이다. 역시 스스로움직이는동력을주지 않는

한벌칙으로도조직원들을움직일수없다.민선 6기 인천을이끌

유정복당선자가 상하동욕 조직을만들어공무원들의신바람속

에서인천시의도약을이뤄내길진심으로바란다.

장애인과비장애인어우러지다

이 상 문

인천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45억 아시아인의 축제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

회 가 오는 10월 18일부터 7일간 인천광역시에서 42개

국 6천여명이 23개 종목에 참가하는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 이를 위해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을 비롯해

16개의 신설 경기장이 준공되며 대회 분위기를고조시

키고 있다. 이번 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평등과

화합을 위한 스포츠 제전으로 인천과 인천장애인체육

의위상을드높일절호의기회가될것이다.

인천장애인체육회는 2007년 4월 창립되어 2013년

기준 32개 종목 838명의 선수가 활동하고있다. 시 도

장애인체육회소속으로는처음으로2010년부터직장운

동경기부(역도 배드민턴)를 운영하며 제32회 전국장

애인체육대회종합3위, 제9회 제10회전국장애인동계

체육대회종합 2위, 제5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종합

2위 등괄목할 만한 성적을거두며 장애인체육강세도

시로서 위상을높이고있다.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

기대회에 출전하는 지역 선수로는 2004 아테네장애인

올림픽 은메달과 2008 베이징장애인올림픽 동메달을

획득한 인천장애인사격의 대들보인 심재용 선수를 비

롯해 2012년 휠체어럭비선수에서 양궁선수로 전향해

첫 출전한 제3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사상 첫 6

관왕을달성한 양궁의 구동섭 선수와본회 직장운동경

기부소속으로 2010 광저우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

은메달을획득한배드민턴 최정만선수등 15개 종목에

서 30여명이국가대표로활약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열정의물결, 이제시작이다라는슬로건아래개최되

는인천대회는장애인과비장애인이 스포츠를통한 화합

과 어울림의 향연으로 인천을수놓게 된다. 장애인과 비

장애인이 함께 역주하는텐덤사이클의 페달링, 댄스스포

츠의장애인과비장애인파트너의우아한몸짓, 비장애인

선수가 소리로코치하는시각축구, 시각장애선수와함께

달리는육상의가이드러너등이관전포인트가될것이다.

장애인체육은 골볼, 보치아, 론볼처럼 특정 장애유

형을 위한 종목도 있지만 비장애인체육의 경기규정을

일부변경해 운영하는종목이 대다수라 비장애인이 쉽

게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며, 실제로 휠체어농

구와휠체어럭비종목에서비장애인클럽팀이활동하며

장애인체육을자연스럽게 경험하고있다. 이에 비장애

인과함께하는장애인체육을널리 알려 장애인의삶의

질향상에기여하고, 비장애인에대한인식개선의기회

로삼아야 하며, 장애인만의 체육이 아닌 스포츠 자체

로즐길수있는콘텐츠로재구성하는기회로삼아야한

다.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와 2014 인천 전국장애

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그리고 2016년 완공예정

인 인천장애인전용체육관의 건립은 인천장애인체육이

한단계도약할수있는중요한계기가될것이다.

다가오는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 대한민국 국가

대표뿐만 아니라 각국의 선수단에 인천시민의 열정과

함성이 가득찬 경기장을선물할 수있기를바란다. 이

어서개최되는2014 전국장애인체육대회로열기가전달

될 수있도록많은관심과격려를통해 장애인스포츠의

열정의 물결이 전국으로넘실거리기를기대한다. 그순

간 인천시민 모두는성공적인 대회 개최의 보람과함께

장애인올림픽의 최우수선수에게 주어지는황연대 성취

상을공동수상하는기쁨을누리게될것이다.

칼럼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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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총리지명자자진사퇴가남긴것

문창극 총리 지명자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시점에서 사퇴하는게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주는것이라고판단했다 고말하고자진사

퇴했다. 이로써 박근혜정부는 출범이후 3명의

총리지명자가청문회장문턱을넘기도전에낙

마하는불명예를안게 됐다. 특히 문 지명자의

사퇴는안대희전 지명자에이은 연쇄낙마 라

는점에서사상초유의사태로기록되게됐다.

정홍원총리가세월호참사책임을지고사의

를표명한것은지난 4월27일이었다.그리고무

려 60일 가까이 총리 부재 가 이어지고 있다.

정상적인 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다. 그런데도문지명자사퇴로국정 공백 장기

화가 또 불가피해졌다. 이뿐인가. 청와대의 연

이은인사검증실패에따른책임논란으로정국

은혼란에빠지게됐다.이번문지명자낙마책

임과 장기간 국정공백의 1차적인 책임은 누가

뭐래도청와대에있다.김기춘비서실장의책임

론이 대두되는 이유다. 물론 여야 정치권도 이

번 문 지명자 사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법을만드는국회가법을지키지않음으로써입

이 열개라도할말이 없게 된 것이다. 지명자가

청문회에가기도전에여론몰이로한 인격체를

무참히 짓밟는것이 과연 민주주의인지 반성해

야한다. 민주주의 절차가제대로지켜질 때그

사회가성숙된민주주의로가는것이다.그러나

정치권은스스로이를부정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책무를포기하면서 도대체 누구를탓

하고누구를비난한다는것인가.

문 지명자 낙마를 계기로 앞으로 일반인이

총리를 맡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다. 개인적으

로눈곱만치의의혹도없어야하는것은물론이

고이제는지명자의 이념 이 하나더 추가됐기

때문에 더욱그렇다. 과연 이를충족할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다. 문 지명자의 청문회 출석을

두고국민의 의견이 크게 갈린 것도 걱정이다.

진영논리가 다시 고개를든 것이다. 특히 이념

문제가총리의잣대로부각돼앞으로우리사회

가이념으로인한좌우대립이 더욱극심해질까

우려되는부분이다. 지금같은상황에서 유능한

인재를찾아삼고초려해 지명한들청문회에앉

히기는불가능하다. 총리 지명자에정치인들의

이름만 거론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

다. 청와대는인사시스템을정비하고, 박 대통

령은 부디 초심으로 돌아가 그때 그 심정으로

국정수습에만전을기해주길바란다.

민선 6기 인천시를이끌유정복당선자의 인수

위원회에해당하는 희망인천준비단 의노선이

점차윤곽을드러내고있다.며칠 전, 인천관광

공사부활, MICE산업 적극유치,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투자 등의 키워드들을 내놓은 바 있

다.이 키워드들로볼때앞으로관광및컨벤션

산업의육성을통해인천의산업구조전환을추

진하며, 교육의질적향상을통해삶의질및행

복지수를높이려는노력이 진행될 것임을추측

할수있다.

이처럼 준비단이 내놓는정책용어들은인천

시민들이 유정복호의 진로를 조심스럽게 예

감하는 실마리로 활용될 것이다. 시민들은 시

정권이바뀌었으니어느정도새로운정책을기

대할 것이다. 물론 시민들의 입장에서 마음에

드는 정책도 있고그렇지 않은정책도나올수

있다. 그런데 준비단에 당장 비판이 없다고 해

서시민들이모두동의하고있다고생각하면오

산이다. 지금 권력이 가장 높을때라서 시민들

이조심히대응할뿐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집권시절을 회고할 때, 인

수위 시절이 가장 행복했다고 술회한다. 권력

을잡았다고확정된순간, 또막상책임을떠맡

지도않는순간인인수위시절이권력의절정기

였다는 것이다. 막상 임기가 시작되면 책임도

많고고민스러운쟁점들속에서 뒹굴면서 권력

을즐길 여유조차 없다는 것이다. 준비단은 현

재가권력의최고점이란것을인식하고가장신

중하게 모든 사안을 바라보기 바란다. 권력이

란현재의 절정기를넘어서면 서서히 하락곡선

에 들어선다. 지금 신중해야 하는 이유는 시민

들이 준비단을통해 유정복호의방향을가늠

하기때문이다.

물론준비단이 내놓은방향설정이유정복시

정의모든면을말하는건 아닐 것이다. 방향설

정만 하고 기존정책 중도저히 지속하기 어려

운 것들을 걸러내는 작업에 그칠 가능성이 높

다. 또실제 시정을펼치다보면 준비단의 제안

을수정할 가능성도많다. 그러나 시민들은 일

엽지추(一葉知秋), 즉낙엽하나로도가을을알

아채는 심정으로 다가선다. 그래서 준비단은

단어 하나에도신중해야 한다. 새 시장의 취임

전부터 시민들과의공감대는생각하지 않고자

만심을 보여선 안된다. 추진단이 어떤 이미지

를시민들에게보여주는가에따라향후공감대

의 수준이 달라질 것이다. 실패하는 정권은초

기 인수위 시절에서부터 신중하지 못했기 때문

이라는교훈을절대잊지말아야한다.

[ 사설 ]

희망인천준비단, 힘셀때신중하라



붉은악마의원조는어느팀일까.

축구팬들이라면 2014 브라질 월드컵축구

대회조별리그최종전에서맞붙는한국과벨

기에 축구 대표팀의 별칭이 모두 붉은 악마

라는사실을잘알고있을것이다.둘다붉은

유니폼이 대표팀을상징한다는의미에서 나

온 별명이다. 그렇다면 팬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원조는 어느 쪽일까. 결론부터 말하

자면 벨기에다. 벨기에는 1906년 처음으로

붉은악마로불렸다. 1904년 5월 첫 공식 경

기를치른벨기에는대표팀출범 2년만에연

이은 승리로 자국 축구팬들을 흥분시켰다.

당시 피에르월키어스라는기자는자국대표

팀의 3연승에고무돼대표팀을 붉은악마라

고 표현했다. 한국은 처음으로 붉은 악마로

불린 때가약 30년 전이다. 1983년 멕시코에

서 열린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에서 한국이 4

강에 오르는 기적을 일으키자, 해외 언론들

은붉은유니폼을입은선수들을붉은악마로

표현했다. /신창윤기자shincy21@kyeongin.com

벨기에전에는교민들도함께한다 .

오는 27일 오전(한국시간) 한국과벨기에

축구 대표팀의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본선

H조 3차전이 열리는 상파울루는 한국 동포

가많은도시로알려져 있다. 주브라질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브라질 동포의 98％에 달

하는 5만여명이 상파울루에서 주로 의류업

을하며거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한국은 러시아와의 1차전이 열린 쿠이아

바, 알제리와의 2차전이 치러진 포르투알레

그리에서 응원 덕을크게 보지 못했다. 상파

울루와 거리가 멀어 교민 응원단의 규모가

작은데다가 한국에서 건너온여행객도적었

기때문이다.

그러나 상파울루는 사정이 다르다. 대한

축구협회는 상파울루에서 열리는 벨기에전

에 교민 2만여명이 응원전에 가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벨기에전이 열리는 본선의

공식 경기장은브라질 프로축구코린치앙스

의홈인아레나데상파울루다.

상파울루의 기온은 태극전사들이 뛰는데

불편을 겪을 정도는 아닐 것으로 관측된다.

이 지역은 6월 평균기온은최고 24도, 최저

10.5도정도라서한국의초가을날씨정도로

볼수있다.

브라질이구아수/김종화기자 jhkim@kyeongin.com

16강진출도전은아직끝나지않았습니다.

믿어주세요.

태극전사들이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16

강도전이아직끝나지않았음을시사했다.

주장 구자철(마인츠)은 24일 오전(한국시

간) 베이스캠프가 위치한 브라질 이구아수

플라멩구스타디움에서 회복훈련을마치고

믹스트존(공동취재구역)에서 아직 16강 진

출여부가결정되지않았고대표팀의도전도

끝나지 않았다 며 조별리그 3차전 벨기에와

의경기에대한필승의지를드러냈다.

구자철은 알제리전 후반에 보여준 모습

과 같이 벨기에전을 치른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수 있을 것 이라며 선수들스스로 어

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벨기에전

에 대한 중요성을 선수들도 알기 때문에 최

선을다해경기에임할것 이라고전망했다.

팀내 최고참 곽태휘(알힐랄)를 비롯해 이

청용(볼턴), 김신욱(울산현대) 등주축선수

들도선전을다짐했다. 곽태휘는 회복훈련

을마치고후배들에게 남은경기가있고팬

들을위해좋은결과를보여주자 고말했다

고 전했다. 이청용은 시즌으로 인한 체력

부족과같은문제는발생하지 않고있다 며

최근 불거졌던 무릎 부상 논란을 해명했다.

이어 그는 월드컵이라는무대가 자신이 갖

고 있는 기량을 100% 다 보여주기는 힘들

다. 하지만 벨기에전에서 모든 것을 쏟아붓

겠다 고설명했다.

브라질이구아수/김종화기자 jhkim@kyeongin.com

홍명보한국축구대표팀감독이알제리전대

패로 인해 침체된 선수단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분주하다.

홍감독은 24일 오전 4시(한국시간) 베이스

캠프로이용하고있는브라질 이구아수플라멩

구스타디움에서진행한회복훈련에직접참여

해 선수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소화했다. 홍 감

독은전날열린알제리와의경기에선발로출전

한선수를A팀으로묶고그외선수를B팀으로

구분했다. A팀에게는전날경기에 대한피로를

풀수있도록러닝과스트레칭을 1시간가량소

화하도록했다.B팀에게도가벼운패스게임, 순

발력과슈팅 등으로구성된 프로그램을진행했

다. 홍 감독은 선수단 분위기를 고려해 A팀은

이케다 코치와함께 자율적으로훈련을하도록

해 선수들 스스로가 전날 경기로 인해 침체된

분위기를소통을통해풀어나갈수있도록유도

했다.특히홍감독은훈련시간이 2시간으로예

정돼있었지만, A팀의 경우에는 1시간가량프

로그램을소화한 뒤 선수들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며경기장에서쉴수있도록배려했다.

반면 B팀은홍감독과코칭스태프가함께

훈련했다.홍감독은B팀을2개조로나눠진

행된 패스 게임에 직접 참여해 선수들과 함

께함성을지르며 훈련에 동참했다. 또순발

력과슈팅훈련시에는옆에서지켜보면서선

수개개인에게조언을아끼지않았다.

대표팀 관계자는 선수들 스스로 알제리

와의 경기가 뭐가 문제인지 잘 알고 있기에

별도로 미팅을 해서 다독이거나 하지 않았

다. 대신 선수들끼리 소통을통해 마음을고

쳐잡을수있도록유도하고있다 고전했다.

브라질이구아수/김종화기자 jhkim@kyeongin.com

2014년 6월 25일 수요일14 제21266호

믿어주세요

붉은악마원조는벨기에
1906년부터호칭…한국 1983년외신서표현

알제리전진대표팀,분위기전환

홍감독,패스게임참여훈련독려

상호간자유로운대화휴식유도

묻지도따지지도말고… 16강믿어볼까

알제리에 일격을 당한 한국 축구대표팀이 24

일 오전(한국시간) 베이스캠프가 차려진 브라

질 이구아수 플라멩구 스타디움에서 회복 훈

련을하고있다.

브라질이구아수/김종화기자 jhkim@kyeongin.com

마지막은벨기에

의리의 홍 믿음의 손

16강진출꿈을포기하지않았다.

2014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를 통해 존

재감을세계축구팬들에게알린한국축구대

표팀 측면 공격수 손흥민(레버쿠젠)이 16강

진출에대한강한의지를드러냈다.

손흥민은 24일 오전(한국시간) 베이스캠

프가차려진브라질이구아수플라멩구스타

디움에위치한코리아하우스에서가진공식

인터뷰에서 벨기에전은어디까지나이기는

게목표다.마지막남은16강진출꿈을포기

하지않았다 고각오를다졌다.

그는 이제따로설명이필요없다.선수들

스스로 어떻게 경기에 임해야 하는지 잘 알

고있다 며선수단분위기를전했다.

이어 손흥민은 (알제리 전을 마치고) 팀

전체가 상당히 예민해졌다. 정신 무장을 잘

해야 한다. 알제리전처럼 초반에 집중력이

흐트러져대량실점을하는사태는일어나지

않을것 이라고덧붙였다.

알제리전의 가장큰문제로정신력을꼽았

다. 손흥민은 전반에만 3골을 실점한 건 집

중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선수단모두그런

경기를한 것에 아쉬움을갖고있다. 하지 말

아야할실수를많이 했다 고평가했다. 그는

아직 16강 실패가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

에현재상황을빨리잊고다음경기를준비하

는 게 중요하다. 국내 팬들이 걱정하고 있지

만 1 2차전과같이응원해주신다면마지막까

지포기하지않고도전하겠다 고말했다.

브라질이구아수/김종화기자 jhkim@kyeongin.com

태극전사,도전은계속된다

벨기에경기중요성선수들잘알아

이청용 체력부족문제없어 해명

패배잊고다음경기준비에집중

마지막까지포기않고도전할것

인터뷰 공격수손흥민

한국교민최다거주상파울루

벨기에전응원에 2만명참가

브라질생생리포트

김종화특파원의



브라질 칠레, 멕시코 네덜란드가

2014 브라질월드컵축구대회에서나

란히 8강진출을놓고싸우게됐다.

개최국 브라질은 24일 오전(한국

시간) 브라질 브라질리아의 마네 가

힌샤 국립 주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A조 3차전에서 카메룬을 4

1로꺾고조1위로16강에진출했다.

브라질은멕시코와똑같이 2승1무

로 승점 7점을 기록했지만, 골득실

(브라질 +5, 멕시코 +3)에서 앞서 조

1위를확보했다.

이날 경기에선 네이마르(FC바르

셀로나)가 전반 17분 선제골을넣고,

1 1로쫓기던 전반 35분결승골을넣

어 브라질의 완승을 이끌었다. 네이

마르는이번 대회 총 4골로득점 1위

에 올랐다. 카메룬도전반 26분조엘

마티프(샬케)의 오른발 슛으로 추격

했으나, 브라질이 후반 4분 프레드

(플루미넨세), 후반 39분페르난지뉴

(맨체스터시티)의 추가골로 달아나

며승리에쐐기를박았다.

브라질의 16강 상대 칠레는 같은

날 상파울루 코린치앙스 경기장에서

네덜란드에 0 2로 져 B조 2위(승점

6, 2승1패)를확정했다.

오렌지 군단 네덜란드는 조별리

그 3경기를 모두 승리하며 승점 9점

으로B조1위에올랐다.

네덜란드의 16강상대멕시코는같

은날헤시페의페르남부쿠경기장에

서 열린 대회조별리그A조최종 3차

전에서크로아티아를3 1로꺾었다.

스페인은 유종의 미 를 거뒀다.

스페인은 이날 호주를 3-0으로 꺾고

마지막 자존심을 지켰다. 앞선 두 경

기에서 부진했던 디에고코스타(아틀

레티코마드리드)와골키퍼이케르카

시야스(레알 마드리드)는 선발에서

제외됐다. 대신 이전 경기에 나오지

못했던 다비드 비야(뉴욕 시티)와 페

르난도 토레스(첼시) 등이 활약했다.

비야는전반 36분첫 골을넣었고, 토

레스는 후반 24분 추가골을 만들었

다. 후반 37분에는 후안 마타(맨체스

터유나이티드)가골망을갈랐다.

호주는아시아의첫승에또한번실

패한채 3전전패로대회를마감했다.

/신창윤기자shincy21@kyeongin.com

프로축구 K리그 챌린지(2부리그)

FC안양이 국내 주류브랜드 (주)하이

트진로와 손을 잡는다. FC안양과

(주)하이트진로는 이달부터 올 시즌

종료 시까지 관내 주요 상권을 포함

한의왕, 과천 등총 8개상권, 240여

개 후원업소와 FC안양과 함께하는

행운복권증정이벤트를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주)하이트진로는뉴하

이트(New hite) 및 드라이피니시d 1

병을 판매할 때마다 100원을 FC안양

후원금으로 적립하고, 꽝이 없는 100

% 당첨 행운복권을 증정한다. FC안

양은 2014 홈 유니폼, 공식 사인볼,

홈경기 관람권 등을 행운복권의 경품

으로제공한다.

사이클 유망주 구본광(의정부중)이

2014 KBS 양양 전국사이클선수권대

회 남중부에서 3관왕에 올랐다. 구본

광은24일 강원도양양벨로드롬에서

열린 대회 3일째 남중부단체 스프린

트 순위결정전에서 팀 동료 주믿음,

이성우와호흡을 이루며 1분09초951

을기록, 송파중(1분10초900)을꺾고

팀 우승을 견인했다. 이로써 구본광

은 500 독주경기, 200 기록경기

우승에이어 3번째금메달을획득했다.

인천수영의기대주 정재윤, 고미소

(이상 인천체고), 박진영(안남고) 등

이 전국체전인천대표선발전을겸한

2014 인천광역시연맹회장배 대회에

서 2관왕에올랐다. 정재윤은 24일 인

천 문학박태환수영장에서 열린 대회

남고부 접영 200 결승에서 2분2초

69로 같은 학교의 박권우(2분5초45)

를 꺾고 우승, 접영 100 (55초47)에

이어 2개의금메달을따냈다.

제25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이하

대축전) 관계자회의가 24일 오전 수원

시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박흥식 수원시 문화교육국장, 최봉근

수원시생활체육회장, 31개 시 군생활

체육회및 경기도종목별연합회사무국

장등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선 대축전 진행사항

과참가요강등에대한설명이있었다.

대축전은오는 10월 17~20일까지 4일

간개최되며, 개회식은18일에열린다.

/김영준기자kyj@kyeongin.com

내년 1군 무대에

진출하는 프로야

구 제10구단 수

원 k t위즈가

2015년에 활약할

치어리더를 인터넷 인기투표와 공

개 오디션 레이디즈(Ladywiz)를

찾아라(가칭) 를 통해 선발한다고

24일밝혔다.

10∼20대 미혼 여성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관련 업계 경력자와

연고 지역인 수원시민에게는 가산점

을 준다. 지원자는 구단 홈페이지

(ktwiz.co.kr)에서 참가 신청서를 내

려받아 작성한 뒤 프로필 사진과 소

개 영상 등을 첨부해 25일부터 7월3

일까지이메일로제출하면된다.

kt는 1차서류심사를거쳐본선 진

출자 20명이 선발되면 구단 홈페이

지에 공개, 최종점수에 30%를반영

할 인터넷 인기투표를한다. 최종심

사는 다음 달 20일 수원지역에 특설

무대를 마련해 공개 오디션으로 진행

하며 오디션 점수 70%와인터넷 인기

투표점수를합산, 총6명을선발한다.

합격자는2년간 kt구단전속치어리더

로활동하며상금으로100만원도받는

다. /신창윤기자shincy21@kyeongin.com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조

직위원회가 대회 개막 4개월여를 남

기고일부조직을개편했다.

조직위는대회가임박한만큼효율

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기존 1총장 1

차장 2본부 11부 3실 35팀의 직제를

유지하면서 본부간 부서 조정과 팀

통합 및 신설, 일부팀명을변경했다

고24일밝혔다.

눈에띄는부분은북한선수참가를

대비한대회전략팀신설이다.기획총

무부 산하의 대회전략팀은 북한선수

참가와관련한유관기관및 시민단체

협조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선수촌

운영 기능보강을위해선수촌서비스

팀을새롭게설치했다.

반면업무기능이축소되는총무팀

과 회계팀을 통합해 총무회계팀으

로, 물자팀과 유니폼팀을 합쳐 물자

팀으로조정했다.

국제적인업무효율을위해사무차

장직속국제부를대회지원본부로조

정했고, 대회중언론보도와취재지

원을 담당하는 언론보도팀을 언론서

비스팀으로변경했다.

/김영준기자kyj@kyeongin.com

여자유도경량급간판 정보경(안산

시청)이 제53회 KBS전국체급별유도

선수권대회 여자부 48㎏급에서 1위

를차지하며 태극마크획득을사실상

확정했다.

정보경은 24일 경북경산실내체육

관에서 2014

세계유도선수

권대회및인천

아시안게임 파

견국가대표최

종평가전을겸

한 대회 첫날

여자 48㎏급 결승에서 이세영(인천

동구청)을상대로빗당겨치기한판승

을거둬우승했다.

국내 적수가 없는 정보경은 2위권

과 포인트 점수에서 크게 앞서 있어

국가대표에뽑힐가능성이높아졌다.

대한유도회는 국가대표 선발 1~4차

전 결과를 토대로 25일 남녀 국가대

표를최종확정해발표한다.

1회전에서 이혜경(용인대)에 안뒤

축걸기로 유효승을 따낸 정보경은 2

회전에서도 이세영을 빗당겨치기로

한판을따내승승장구했다.준결승에

서 전민선(충북도청)을 어깨로메치

기 한판으로승리한정보경은패자부

활전을 통해 결승에 오른 이세영을

또한번 빗당겨치기로 한판을 따내 1

위에 올랐다. 여자 57㎏급에선 김잔

디(양주시청)가 결승에서 권유정(한

체대)을누르고정상에올랐으며, 63

㎏급의 정다운(양주시청)도 결승에

서박지윤(용인대)을꺾고1위를차지

하며 국가대표 획득을 눈앞에 뒀다.

또 남자부에선 김원진(용인대)이 60

㎏급 결승에서 최인혁(용인대)을 물

리치고 우승했으며, 안창림(용인대)

도 73㎏급 결승에서 이영준(코레일)

을꺾고체급우승자가됐다.

/신창윤기자shincy21@kyeongin.com

적수없는유도정보경 태극마크
스포츠

장애인AG조직위원회

北선수대비전략팀신설

미혼에춤좀춘다면 레이디즈로

스포츠로그아웃

FC안양 하이트진로맞손

사이클구본광전국대회金3

수영정재윤인천선발 2관왕

경기생체대축전관계자회의

kt위즈치어리더선발

경력자 연고지가산점

KBS대회여자부 48㎏우승

2위권과포인트점수차이커

25일국가대표최종확정발표

26일(한국시간)은 2014 브라질 월드

컵 E F조의 16강 진출팀이 가려진

다. 아직 한 국가도 16강행을확정하

지 못한 E조에선 1 2차전에서 연승

을 달린 프랑스가 16강에 오를 것으

로보이고, 나머지 한 자리는에콰도

르와스위스가경합을벌인다. F조에

선 아르헨티나가 16강행을결정한가

운데나이지리아와이란이 16강 티켓

을노린다.

#나이지리아 아르헨티나(오전 1

시 베이라히우주경기장)

나이지리아는비기기만 해도 16강

에 오를수있다. 나이지리아는승점

4를 기록, 16강 진출을 일찌감치 확

정한 아르헨티나(승점 6)에 이어 2위

를달리고있다.승점 1만더해도 3위

인이란(승점 1)을제압할수있다.그

러나 상황은 순탄하지만은 않다. 상

대는F조최강아르헨티나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이란(오

전 1시 폰치노바경기장)

이란은일단보스니아 헤르체고비

나를잡아야 16강을 바라볼수있다.

자력은 어렵고, 아르헨티나가 나이

지리아를 꺾는 도움도 받아야 한다.

만약 이란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를 1 0으로 꺾고 나이지리아가 아르

헨티나에 0 1로 진다면 16강 진출을

따져볼수있다. 이럴 경우이란과나

이지리아는 승점 골득실 다득점에

서 모두 같아지며, 국제축구연맹

(FIFA)은추첨을통해 16강진출국을

결정한다.

#온두라스 스위스(오전 5시 아마

조니아경기장)

승점 3(골득실 2)을 기록중인 스

위스는 프랑스(승점 6 골득실 +6),

에콰도르(승점 3 골득실 0)에 이어 E

조 3위를마크중이다. 스위스는온두

라스(승점 0 골득실 4)를꺾고프랑

스가 에콰도르를 물리쳐줘야 16강이

가능하다.

반면 온두라스가 16강에 오르려면

기적이 필요하다. 스위스를 큰 점수

차로 물리치고 에콰도르가 프랑스에

지면 16강에갈수도있다.

#에콰도르 프랑스(오전 5시 마라

카낭주경기장)

프랑스가 3전 전승을거둘수있을

지 주목된다. 프랑스는앞선 2경기에

서 8골을올려 매서운화력을과시했

다. 1위로조별리그를마치면 16강에

서 까다로운상대인 아르헨티나를피

할가능성이크다.

에콰도르가 16강에 오르려면 승리

밖에없다.

/신창윤기자shincy2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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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조

크로아티아 멕시코:
1승2패(3점) 2승1무(7점)

1 3

B조

네덜란드 칠레:
3승(9점) 2승1패(6점)

2 0

월드컵경기결과 (한국시간기준)

24일화요일

B조

호주 스페인:
3패(0점) 1승2패(3점)

0 3

A조

카메룬 브라질:
3패(0점) 2승1무(7점)

1 4

24일오전(한국시간) 브라질브라질리아의마네가힌샤국립주경기장에서열린 2014 브라질월드컵축구대회조별리그A조3차전에서브라질의네이마르가카메룬을상대로선제골을터트린뒤환호하고있다. /EPA=

흥미진진빅매치

16강경우의수난전

아르헨 프랑스여유

브라질네이마르 2골맹활약

카메룬에승…칠레와 16강전

스페인의다비드비야가23일(현지시간) 브라질쿠리치바의바이샤다경기장에서열린월드컵조별리그B

조3차전호주와의경기에서첫골을만들어낸뒤동료들로부터축하를받고있다. / =

골넣었는데슬프네



2014년 6월 25일 수요일 제21266호16 문화

문화소외지역 찾아가는공연

인천시립극단내달까지

퓨전극 …춘향 선봬

인천시립극단은 7월 24일까지 14

곳의 문화소외지역과 복지시설을

돌며 찾아가는공연 을펼친다.

시립극단은 2009년을 시작으로

매년 새로운작품으로공연관람이

어려운시민들을위해직접사회복

지기관 및 병원, 도서지역, 섬 등

지를방문해호응을얻었다.

이번 10번째 찾아가는공연작품

으로 신개념 퓨전 마당극 굿모닝

춘향 을 선택했다. 춘향전 공연 5

분전, 광대들이 공연 준비를하는

데 그들의 의상이 사라졌다. 광대

들이 입고있는건 양복뿐. 그래서

양복을 입은 채 공연을 하기로 한

다. 의상이 현대식이니 공연의 형

식도현대식으로풀어나가기로한

다. 광대들의 재치 있는 입담으로

춘향전이시작된다.

이번 공연의 연출을 맡은 손경

희 협력연출은 춤, 노래, 해학적

인 대사가 무대에 녹아지게 하여

퓨전토털시어터의맛깔을보여줄

생각이다 라고전했다.

한편, 이달 28일 일반시민들을

위해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

공연장에서 열리는 토요상설무대

에서도같은공연을선보일 예정이

다. 주요철 예술감독은야외공연장

무대규모에맞게출연하는배우들

의수를늘리고웃음포인트를추가

할예정이다.문의:(032)420-2790

/김도현기자kdh69@kyeongin.com

강진에서함께한다산의학동

양반자제 승려등신분다양

면면과미공개유물첫전시

목판탁본 스탬프체험진행

다산초당도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된 실학사

상은전국으로확산됐으며 그중심에

우뚝 선 인물은 다산 정약용(1762~

1836)이다. 그는 503권 182책을저술

하는거대한업적을남긴대표적인실

학자다.

다산의 저술은주로강진 유배기에

이뤄졌다. 현전하는 여유당전서

503권 182책은 한 인간이 평생 베껴

쓰기에도불가능한분량이다.

인간능력의한계를넘어선 이 작품

의 탄생은 유배지 제자들과 함께 한

작업의 결실이다. 복숭아뼈가 세번

이나 구멍이 뚫리는 고통을 이겨낸

다산의 학문적 열정과헌신적인 제자

들과의 공동집체 저술은한자문화권

최대다. 개혁에 대한 이상과 절망의

현실을딛고다산은강진의 학동들을

당당한 학자로 길러냈다. 제자들도

스승의 학문정신을몸과마음에 체득

했고이를실천했다.

다산의강진 제자들의신분은다양

하다. 양반 자제와 함께 읍중 제자들

(이속층), 그리고 일군의 승려도 있

다. 다산은 사대부뿐만 아니라 신분

이 낮은 여항인(비양반계급), 승려와

교유하며사제의연을맺었다.

다산이란 큰 나무아래서 제자들은

각자의자질과개성에따라학문적성

취를 이뤘다. 천문학 농학 지리학

역사 기술 외교 문학 등 다양한 분

야에서 저술을 남겼다. 그리고 제자

들은스승이유배에서풀려집으로돌

아갈때 다신계 를 결성했다. 서로간

의유대를강화하고매년 봄, 가을두

차례모임을통해스승에대한존경의

마음을새겼다.

또 다산이 돌아간 지 10년 후 강진

의황상은스승의기일을맞아여유당

을찾아왔고두집안의유대가후손들

에게도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산의 아들 정학연과 정황계(丁黃

契) 를맺었다. 이처럼 유배지의 제자

들로 이뤄진 다산학단 은 위대한 학

문적성과를쌓아올렸다.

이번 전시에는강진 제자들의면면

과 미공개 유물이 처음으로 전시된

다. 내년에는 강진군 다산기념관과

공동순회전시도계획하고있다.

체험프로그램으로 다산과 제자가

함께 그린 강진해안지도 목판 탁본

체험과아이들용한자교육을위해 다

산이 편찬한 2천글자 아학편(兒學

編) 스탬프체험, 다산 실학마을지

도그리기 등도진행된다.

/김신태기자sintae@kyeongin.com

경기문화재단실학박물관 다산학단展

개혁을위한 열정 헌신

유배지서꽃핀사제인연

경기문화재단실학박물관(관장김시업)은다산정약용

의유배지인전남강진에서결성된다산학단의활동을

살펴보고 경기도 실학문화의지역적전파를조명하는

특별전 유배지의 제자들-다산학단전을 24일부터 10

월10일까지개최한다.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가온갤러리

에서는 기획전시로 변영덕 개인전

을25일부터 7월 6일까지갖는다.

이번전시는자연을모티브로화폭

을 꾸미는 변영덕 작가의 개인전으

로, 작가의 감성과예술혼이 담긴 풍

경화로표현된자연의아름다움을만

끽할수있는전시이다. ┃사진

변영덕 작가는 화가는그림을그리

기 전에 미리 머릿속에그림을담고있

어야만하는데, 나는자연 앞에만서면

본능적으로 머릿속에 풍경화가 그려진

다.그래서풍경화를그린다.풍경을그

릴 때는빛의 변화에따른아름다운인

상을모색하고기본에충실하게표현하

는 것이 내가 지향하는 작업이다 라고

자신의작품세계를설명하고있다.자신

에게 가장큰영감을주는대상인 자연

을 탐구하고, 자연이 보여주는 다양한

면을화폭에담아관람객에게전달하고

자하는것이변영덕작가의의도다.

평범한주제를작가의끊임없는열

정과성실한표현기법으로완성한작

품에서관객들은자연이 주는풍요로

움과 아늑함을 느끼며, 힐링의 시간

을 갖는계기가 될 것으로기대된다.

문의:(032)760-3468

/김도현기자kdh69@kyeongin.com

(사)한국서가협

회 경기도지회

가 주최한 제19

회 경기도서예

전람회 에서 해

서부문 조형근

(사진)씨가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조씨는 終南望餘雪(종남망여

설) 이라는 작품을 출품해 심사위

원들로부터 기초를 튼튼히 익혀

고박한 맛과남성적인 탄탄한 필력

이 돋보이는 좋은 작품 이라는 평

가를 받았다. 조씨는 작품을 높이

평가해주신 심사위원님들과 열과

성을다해지도해주시는석제임동

빈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며 앞으

로 부족한 저를 더욱 일깨우고 서

여기인(書如其人)을 가슴 깊이 새

겨 서예를진정 사랑하는사람이 되

도록 정진 노력하겠다 고 수상 소

감을밝혔다.

최우수상에는문인화부문전말연

씨의 묵모란 이 선정됐으며, 우수상

은 한글부문에 이준관선생의 시 구

부러진 길 의 이영순씨, 한문예서 부

문에 王維 詩(齋居有懷) 의 최창동

씨 한문예서 부문에 四佳亭 詩의

정성희씨, 문인화부문에 파초와국

화의김향숙씨가각각수상한다.

이번 공모전은한글, 한문, 사군자

및문인화, 전각부문에대해 18세 이

상경기도에연고가있는서예인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10~11일 이틀동안

공모했다.모두 447점의 작품이 접수

됐으며이중385점이입상했다.

수상작은오는 10월 3~8일 경기도

문화의전당 전시실에서 전시되며,

시상식은 10월 3일 오후 3시 경기도

문화의전당 컨벤션홀에서 개최될 예

정이다.문의:(031)205-6938

/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탄탄한필력묵향에담다
경기도서예전람회해서부문조형근 대상

조형근作 終南望餘雪(종남망여설)

가온갤러리 변영덕개인전

정황계첩



한국초연무대를2주앞둔뮤지컬 프리실라 의캐릭터포스터가공개됐다.

토니상, 아카데미상, 드라마데스크상, 올리비에상등메이저 어워즈의의상상을휩쓴화려

한의상을입은배우들의모습이공연에대한기대감을높였다. 프리실라 는동명의호주영화

(1994)를원작으로, 드랙퀸(Drag Queen 여장남자) 세사람이 버스를타고사막횡단여행을

하는과정을그린다.마돈나, 신디로퍼, 티나터너, 도나썸머등전세계가열광한히트팝 28

곡의넘버와함께500여벌의화려한의상으로호주초연에서대히트를기록한작품이다.

왕년의스타로우아한매력을지닌 버나뎃 역은배우조성하와고영빈, 김다현이, 아들과

만나기 위해 프리실라 팀을꾸리는 틱 역은뮤지컬 스타 마이클리, 이지훈, 이주광이 맡았

다.인기와실력모두최고지만트러블메이커인아담역에는조권과김호영, 유승엽이캐스팅

됐다.이들은짙은메이크업과화려한가발, 관능적인의상으로완벽하게여자로변신했다.

마이클리는 연습동안 5kg이나 빠질 정도로매진 중 이라며 뮤지컬 배우출신인 아내의

코치로쇼걸 연습을하고있다. 아들벤지와의 찡한드라마를기대해 달라 고전했다. 조권은

20벌 이상의의상을퀵체인징할땐힘들어죽는줄알았다 면서 하지만신나는작품이라연

습도재미있다.나의우상마돈나의넘버를무대위에서마음껏펼치고싶다 고말했다.

뮤지컬 프리실라 는오는7월 8일~9월 28일(프리뷰7월 3~6일)까지 서울LG아트센터에서

공연한다. /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가수 케이윌(본명 김형수 33)이 26

일 다섯 번째 미니앨범 원 파인 데

이 (ONE FINE DAY)를발표한다.

24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에 따르면 새 앨범에는가수출신 소

속프로듀서인 더네임이 작곡한타이

틀곡 오늘부터 1일 을비롯해 넌 너

무 예뻐 , 스위트 걸 , 화창한 날

에 , 사귀어볼래 , 끝번호 등 6곡

이 수록됐다. 이날 공개된 오늘부터

1일 의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에는

SBS 일요일이 좋다-룸메이트를통

해 훈남 으로떠오른배우박민우와

씨스타의소유가사랑을시작하는풋

풋한 연인으로 등장했다. 신예 감독

비숍이 연출을맡아 보통의 사랑 이

라는곡의 테마에 맞게 공감 가는에

피소드를풀어냈다.

그간 케이윌의 뮤직비디오에는아

이유(가슴이 뛴다), 여진구와지창욱

(니가 필요해), 서인국과 안재현(이

러지마 제발), 인피니트엘과씨스타

다솜(러브 블러썸), 엑소 찬열(촌스

럽게왜이래) 등매번 화제의스타가

출연했으며, 이날 선보인 뮤직비디

오티저영상도호응을얻고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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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숙 이재용 황석정합류

야경꾼일지 카리스마UP

연기파 3인MBC 새월화드라마출연

조선시대배경왕족 권력자 예언자역

내공 탄탄 안방극장휘어잡을듯

왼쪽부터서이숙, 이재용, 황석정

/델미디어 점프엔터테인먼트제공

최강 연기파 배우 서이숙-이재용-황석정 이

MBC 새 월화미니시리즈 야경꾼 일지(이주환

연출, 유동윤 방지영 극본, 래몽래인 제작) 에

합류,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안방극장을 휘어잡

을예정이다.

트라이앵글 후속으로오는 7월 28일 첫 방송

예정인 야경꾼일지 는조선시대를배경으로귀

신을 부정하는 자와 귀신을 이용하려는 자 그리

고귀신을물리치려는자, 세개의세력사이에서

펼쳐지는이야기를경쾌한감각으로그려내는판

타지 로맨스활극이다. 서이숙-이재용-황석정

은 드라마와 영화를 넘나들며 다채로운 연기로

작품마다시청자들의뇌리에강렬한인상을남기

고있는 최강연기파배우들이다. 이들은 야경

꾼일지 를통해그동안쌓아온연기내공을아낌

없이보여줄예정이다.

드라마 기황후를 통해 개성 넘치는 말투와

표정으로돋보이는존재감을발휘했던 서이숙은

이린(정일우 분)의 친할머니인 청수대비 역을

맡아냉철한카리스마를뽐내며 다시 한 번 사극

에서 강렬함을선사하게 된다. 서이숙이 맡은청

수대비는 정치적 수완이 뛰어난 기품있고 포스

넘치는왕실의 큰어른이다. 특히 적통왕자인 이

린을 겉으론 엄격하게 대하지만 사실은 그에 대

한큰사랑을갖고있으며 그가야경꾼으로활동

하게 되자 뒤에서 숨은 조력자로 야경꾼들을 은

밀하게후원하는인물이다.

서이숙과 함께 기황후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악역 연기로 눈길을 끈 이재용은 박수련(서예지

분)의 아버지이자 무석(정윤호 분)의 외삼촌인

박수종 역을맡아권력욕에휩싸인조정의실세

로인상 깊은연기를선보인다. 이재용은선왕의

친위장수이자병권을장악한실세로서남다른포

스를뿜어내는것은물론, 딸서예지를지극히아

끼는 딸바보로서의상반된모습까지보여준다.

뿐만아니라드라마 비밀 에서 맛깔스러운연

기력으로미친존재감을드러냈던황석정은앞날

을보는재주를가진백두산마고족의 당골어미

역으로 등장한다. 황석정은 같은 마고족인 도하

(고성희 분)의 정신적 지주이자 그가 성장할 수

있도록물심양면으로돕는인물이다.지금까지와

는색다른이미지로안방극장을찾아온다.

남다른연기내공을지닌 서이숙 이재용 황석

정 이 야경꾼 일지 출연을 확정지으며 시청자

들에게극에대한기대감을한껏높이고있다.이

들은정일우-정윤호-고성희-서예지 등주연 배

우 4인방의신선한캐스팅에무게감을더해주며

야경꾼일지 가한층풍성한매력을가진드라마

가될것을예고하고있다.

야경꾼 일지 제작사 래몽래인측은 검증된

최고연기파배우서이숙-이재용-황석정씨의합

류로더욱강렬한인상을주는드라마가될것같

아 기대가 크다 며 카리스마 넘치는 조연진과

통통 튀는 주연진의 라인업으로 무장한 야경꾼

일지 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린다 고 말했

다. /김신태기자sintae@kyeongin.com

케이윌 원파인데이

미니앨범내일발표

맨위 오른쪽 사진부터 시계

반대방향으로 조성하, 유승

엽, 고영빈, 이주광, 마이클

리, 김호영, 이지훈, 김다

현, 조권의 뮤지컬 프리실

라 캐릭터포스터.

뮤지컬프리실라화려한 9人9色

여장남자이야기…초연앞두고캐릭터포스터공개

조성하 마이클리 이지훈 조권등변신 깜놀 기대감

31세먼저먹고 먼저마시지않는것이윗

사람 대하는 길이고. 43세 확실한 계산

이 나오면 힘차게 전진하는것이 승리하

는 길. 55세 수하자의 말도 필요하면

수용하는것이 자기발전에 이롭고. 67

세 재물보다 사람이 우선이니 믿고 과

감하게투자하도록.

30세 비장의 무기는 감추는것이 이로

우니비밀잘지키도록. 42세자신의장

점보다 상대방의 허점을 공략하는것이

유리하고. 54세 말보다 행동이 우선이

니 문서화시키는것이 중요. 66세 건강

에 장애생기고 병원찾을일 있게되니 치

료 잘받도록.

29세취업등의일로 사람만나나이익없

으니 무리하지말기를. 41세 부부이성

간 쟁투하나 쓸데없는 고집이 일을 망

칠수도. 53세자신의미래는 스스로 결

정짓는것이 대장부의 길이고. 65세 힘

이없을땐 공격하지않는것이 이로우니

자중하도록.

28세 사람 너무 믿으면 곤란한일 생기

니돈거래신중히. 40세길이 아니면 나

서지않는것이 가족을 지키는 지름길이

고. 52세속이들여다보이는 뻔한거짓

말은 하지않아야 이롭고. 64세 무모한

고집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니 가족뜻

따르도록.

39세 새로운 환경이 펼쳐지니 확신갖

고 출발하면 만사형통. 51세 기회는 아

무 때나 오는것이 아니니 진화타겁의

전술이 필요하고. 63세 금전문제 해결

되고 문서이익 많아지니 만사형통. 75

세 정리할일 있다면 미루지말고 바로

해결짓는것이이로운 길.

38세 이해득실을 따지고 난후에 출발

해도 늦지않으니 신중하게. 50세 윗사

람 도움으로 좋은문서 잡게되니 사업

에 활력을 찾게되고. 62세 가시밭길이

라도 지나야한다면 강하게 밀고나가도

록. 74세 수하자에게 길을 열어주는것

은 대인의길임을 잊지말기를.

37세 이성문제로 고민있으나 길이 아

니면 나서지말기를. 49세 환경이 불리

하면 빨리 빠져나오는것이 이로우니

서두르고. 61세 기다리는일 해결되기

어려우니 다른방법 찾아보도록. 73세

남을 속이면 일만 복잡해지니 진솔한

마음갖고출발을.

36세환경변화에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신변에이로운 길. 48세돈이많다

고 무조건 성공하는것은 아니니 무리

한투자는 자제. 60세남의일에개입하

면 책임질일 생기니 한발 물러서도록.

72세마음속에근심있다면 자손문제이

니먼저손내밀도록.

35세 윗사람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

어나니 선업의 결과이고. 47세 윗사람

과 대립하는일 아무런 이익없으니 믿

고 따르도록. 59세정당한길이라면확

신갖고 움직이는 것이 이익챙기는길.

71세 더 이상 투자는 위험하니 무리한

전진은 하지말기를.

34세 이성친구 만나데이트할일 생기니

좋은인연 잘 이어가도록. 46세 명예로

운 길이 열리니 망설이지말고 따르는

것이 이익. 58세 바깥일보다 집안일이

우선이니 직접 나서서 해결짓도록. 70

세 인연은 억지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

니무리한집착은 자제.

33세 믿고 의지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인연의 끝은 있는 것이고. 45세 지나치

게겸손하면남에게기망당하게되니중

심 바로하도록. 57세기회는 있을때잡

는것이 좋으니 한치도 망설이지말고.

69세 약간의 변동은 무방하나 무리한

투자는 위험하니조심하도록.

32세 마음이 급하면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니 독선적 행동은 자제. 44세 돈문제

로 지인과 다투나자신에게도 책임이있

으니 화해의 길을. 56세 유언비어도 때

로는 필요하니 허점을 공략하고. 68세

비현실적인 꿈은 빨리 정리하는것이 마

음부담줄이는 길.

25일 (음5월28일丁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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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역리연구소 (031)237-0693김나인의 오늘의운세

애정 상승

건강 무난

재물 무난

애정 하락

건강 무난

재물 무난

EBS JTBC 캐치온 스포츠원

6:10세계의눈

7:45 로보카폴리

9:20미술탐험대

40부모 육아를부탁해!

10:10 리얼토크여왕의외출

50최고의요리비결

11:20세계테마기행

12:00 EBS정오뉴스

10 EBS초대석

13:30고양이파피

15:30꼬마거북프랭클린

16:00 딩동댕유치원

20우당탕탕아이쿠

17:15 꼬마버스타요

30로보카폴리

18:00생방송톡!톡! 보니하니1

05 잭과팡

20생방송톡!톡! 보니하니2

20:40다큐오늘

21:50 EBS다큐프라임

24:10 수요극장<03:34칠레지진>

5:30 이밥이나를살렸다

6:40귀부인

7:20아침&

8:40유나의거리

11:10 유자식상팔자

12:50 님과함께

14:30 JTBC뉴스현장1부

15:40 정치부회의

17:00 JTBC뉴스현장2부

17:50 시사집중

18:50살림의신시즌2

19:50 연금복권520

20:10 건강한당신

55 뉴스9

23:00님과함께

24:30스포츠뉴스

45화끈한가족

1:45 살림의신시즌2

2:55 리얼리티카메라오감도

4:20이밥이나를살렸다

7:55 태양의서커스:월드어웨이

9:30 송포유

11:10 이별계약

13:00 롤러코스터(영화)

14:40 플레이스비욘드더파인즈

17:05 히어로(K)

18:45 노브레싱

20:45 잡스(2013)

10:00 TV상담건강백세의비결

14:00 닥터에게물어보세요

15:00 당구의신

16:00 전국종별학생당구선수권대회

19:30 제13회경기도3쿠션

토너먼트포챌린저

21:00 당구의신

23:00 VENOM in KOREA

XTM Mnet

8:00 접속2014

11:00 음담패설

12:00 남자공감랭크쇼

14:00 주먹이운다:영웅의탄생

15:00 가제트

17:00 맛있는19

18:10 2014 프로야구

<SK:KIA>

7:00 비틀즈코드3D

9:30 Mnet댄싱 9 시즌2

11:10 Mnet Music Twit

14:00 음담패설

16:10 Daily Music Talk

18:00 Mnet댄싱 9 시즌2

19:40 Live on M

21:00 문희준의순결한15 플러스

KBS드라마 내셔널지오그래픽

8:40 빅맨

11:20 고양이는있다

12:40 TV소설순금의땅

13:20 참좋은시절

16:00 고양이는있다

18:00 뻐꾸기둥지

19:20 날아라슛돌이시즌6

21:40 슈퍼맨이돌아왔다

9:00 건강한아침,메디컬365

12:00 와일드순간포착

14:00 세상발견유레카

15:00 탈북,그후

17:00 스네이크헌터

19:00 네버다이

22:00 길들지않은대륙,아메리카

24:00 디에고의밀착취재:북한을가다

TV조선 MBN

MBC드라마넷 복지TV

5:55 휴먼다큐달콤한인생

6:55 TV조선뉴스7

8:20 TV조선뉴스9

9:40 김광일의신통방통

10:50 TV조선뉴스

11:50데스크360°

13:00 TV조선뉴스1

14:15 돌아온저격수다

15:20 TV조선뉴스4

16:25 장성민의시사탱크

17:35 정혜전이봉규강용석의

황금펀치

18:35 엄성섭의일도양단

19:40 TV로펌법대법

20:40코리아헌터

21:40 TV조선뉴스쇼 판

23:00강적들

24:30 TV조선특별기획드라마

<불꽃속으로>

1:40코리아헌터베스트

3:10아내는모른다

4:00최불암의이야기숲어울림

5:00현장르포특종세상

6:00리얼다큐숨

7:00굿모닝MBN

8:10아침의창매일경제

9:50뉴스공감

11:10 고수의비법황금알

12:30속풀이쇼동치미

13:50 MBN뉴스2

14:40 시사마이크

16:30 시사스페셜

17:40 MBN뉴스와이드

18:40휴먼다큐사노라면

19:40 MBN뉴스8

20:40 엄지의제왕

22:00나는자연인이다

23:00신세계

24:40 기막힌이야기실제상황

2:00소나무

3:00현장르포특종세상

7:50 소원을말해봐

8:40 개과천선

12:40 엄마의정원

14:00 왔다! 장보리

16:40 모두다김치

19:20 엄마의정원

20:40 호텔킹

23:50 소원을말해봐

10:00 2014 복지를말하다

12:00 이경규의방과후학교

13:00 WBC 뉴스

16:00 스포츠특집뚜르드코리아

17:30 WBC 뉴스

19:00 일일드라마-송화

20:00 전국나눔노래자랑

23:00 토크인가요

SBS드라마플러스 투니버스

8:20 끝없는사랑

11:10 사랑만할래

12:30 나만의당신

13:10 너희들은포위됐다

16:00 사랑만할래

19:20 순간포착세상에이런일이

20:40 기분좋은날

23:20 사랑만할래

8:30 짱구는못말려 13

9:30 로보카폴리

11:00 동화나라포인포

11:30 꼬마기관차토마스와친구들

14:00 신닌자보이란타로

15:00 짱구는못말려 7

18:00 괴도키드

20:00 놓지마정신줄

5:00 KBS뉴스

5:10 내고향스페셜

6:00 KBS뉴스광장

7:50 인간극장

4:30 여기는브라질

<일본:콜롬비아>

7:00 여기는브라질

<그리스:코트디부아르>

5:00 2014 브라질월드컵C조

예선 <일본:콜롬비아>

7:00 브라질월드컵특집뉴스투데이

7:50 (劇)모두다김치

4:00브라질2014 C조

<일본:콤롬비아>

7:00 브라질2014 특집

모닝와이드

6:00 생방송OBS

7:25 독특한연예뉴스(재)

5:40 TV악학궤범 (재)

5:50 그때그사람(재)

7:00 6 25특집다큐기적의땅

DMZ(재)

8:25 아침마당

9:30 KBS뉴스

9:00 TV소설순금의땅

9:40 2014 브라질월드컵특집

월드컵하이라이트

9:30 MBC 생활뉴스

9:45 2014 브라질월드컵하이라이트

올라 ! 브라질 1부

8:30 (劇)나만의당신

9:10 브라질2014 하이라이트

8:15 건강요리대백과마님의식탁

8:45 사람,산

9:45 OBS뉴스945

8:00 새시도지사에게듣는다

8:15 굿모닝A

9:00 신문이야기돌직구쇼

10:00 제64주년 6 25전쟁기념식

10:40 강연 100℃특선

10:55 튼튼생활체조(재)

11:00 6 25특선앙코르내기억

속의전쟁앙카라학교

11:55 바른말고운말

11:40 2014 브라질월드컵특집

월드컵아레나

10:45 기분좋은날

11:55 골! 골! 골!

10:30 브라질2014 특집SBS뉴스

11:00 SBS생활경제

10:00 나는전설이다2 (재)

11:00 Music &Movie

11:30 TV주치의 (재)

11:45 OBS뉴스<경인투데이>

10:10 팩트10

11:20 정치이야기是是非非

12:00 KBS뉴스12

1:00 러브인아시아(재)

1:55 바른말고운말(재)

12:50 수목드라마

<골든크로스> (재)

12:00 MBC 정오뉴스

12:20 2014 브라질월드컵

하이라이트올라! 브라질

1:20 (劇)왔다! 장보리 (재)

12:00 브라질2014특집SBS12 뉴스

12:30 브라질2014 하이라이트

12:05 어영차바다野(재)

1:05 스토리VIEW<옴니다큐>

12:20 뉴스특보

1:30 뉴스특급

2:00 2014 창업프로젝트천지창조

3:00 뉴스토크

2:00 KBS뉴스타임

2:10 생활의발견(재)

3:00 후토스잃어버린숲(재)

3:25 쥬로링동물탐정 (재)

3:55 TV유치원콩다콩

2:35 리얼스토리눈(재)

3:00 MBC 경제뉴스

3:05 응까소나타

3:35 헬로키즈아하! 과학탐험대2

2:00 브라질2014특집SBS뉴스

2:10 도시의법칙 (재)

3:10 SBS이슈인사이드

2:05 어영차바다野(재)

3:05 OBS애니월드

3:55 꾸러기TV

2:40 직언직설

3:50 정용관의시사병법

4:00 시사진단

4:55 튼튼생활체조(재)

5:00 KBS뉴스5

5:20 동물의세계

5:40 세상은넓다

4:25 코파반장의동화수사대 (재)

4:55 위기탈출넘버원 (재)

4:25 똑?똑! 키즈스쿨

4:55 골! 골! 골!

5:00 <브라질월드컵특집>

MBC 이브닝뉴스

4:00 꿈의보석프리즘스톤

4:30 꾸러기탐구생활

5:00 브라질 2014 특집

SBS뉴스퍼레이드

5:30 날씨와생활

5:35 내마음의크레파스

4:45 OBS뉴스&이슈

5:45 TV주치의

4:50 쾌도난마

6:00 6시내고향

6:55 시청자칼럼우리사는세상

7:00 KBS뉴스7

7:30 좋은나라운동본부2

6:00 KBS글로벌 24

6:30 생생정보통

7:50 (劇)뻐꾸기둥지

6:20 불만제로UP

7:15 (劇)소원을말해봐

7:55 브라질월드컵특집

MBC 뉴스데스크

6:05 브라질2014특집

생방송투데이

7:20 (劇)사랑만할래

6:00 우슈아이아가는길

6:55 으랏차차7시

7:45 특집OBS뉴스M

6:00 김승련의뉴스TOP10

7:20 뉴스특보

8:25 (劇)고양이는있다

9:00 KBS뉴스9

8:30 2014 브라질월드컵특집

월드컵투나잇

8:55 비타민

8:55 (劇)엄마의정원

9:30 리얼스토리눈

8:00브라질2014특집SBS 8 뉴스

8:45 브라질2014 특집월드컵

페스타

9:00한밤의TV연예

8:30오늘의월드뉴스

9:00독특한연예뉴스

9:50 리얼대탐험

8:20 관찰카메라24시간

9:30 특집채널A종합뉴스

10:00 6 25 특집다큐

전쟁고아구출작전

10:50 리얼체험세상을품다

11:30 KBS뉴스라인

10:00 수목드라마<조선총잡이>

11:15 2014 브라질월드컵특집

다큐멘터리 축구의기원

10:00 수목미니시리즈

<개과천선>

11:15 황금어장라디오스타

10:00 드라마스페셜

<너희들은포위됐다>

11:15 도시의법칙

10:45 OBS京仁뉴스라인

11:05 나는전설이다2

10:50 채널A스포츠뉴스

11:00 먹방쇼맛의전설

12:30 네트워크기획문화산책

1:10 소중한나눔의이야기 (재)

2:00 수상한삼형제 (재)

3:00 KBS네트워크이야기가있는풍경

3:35 대한민국창업프로젝트글로벌

CEO특강,청년창업길을묻다(재)

12:15 여기는브라질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이란>

12:35 2014 브라질월드컵F조

예선 <나이지리아:아르헨티나>

3:00 2014 브라질월드컵리포트

12:05 나는전설이다

1:05 Music &Movie (재)

1:35 어영차바다野(재)

12:20 모큐드라마싸인 (재)

1:30 갈데까지가보자(재)

2:40 TV악학궤범

2:50 신대동여지도스페셜

12:35 브라질2014 F조최종

<나이지리아:아르헨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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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종합편성채널 케이블/위성

를 CJ헬로TV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안내 : CJ헬로TV 데이터방송메인 →게임&조이 채널 → TV신문25일(수) ※이프로그램은방송국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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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7

월 15일까지 관내착한가격업소를대

상으로일제정비에나선다.

착한가격업소는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이면서 청결도와친절도등이 우

수한업소를말한다.

구는 기존 착한가격업소 49곳을

대상으로 업소의 위생 청결 상태와

서비스등을점검한다.

또 영업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소

비자단체와주부물가모니터단이 추

천한 업소를 대상으로 현지 점검과

적격여부 심사 등을 거쳐 새로운 착

한가격업소도지정할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착한가

격업소 지정 표찰과 가격표시안내판

을배부하고업종별 인센티브를지원

한다.

소비자들의이용촉진을위한대외

적홍보등지원이이뤄진다.

영업자가 직접 신청하는 기간은

27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구 경제

지원과(509-6552)로문의하면된다.

/박경호기자pkhh@kyeongin.com

화도초친구야, 내사과를받아줘~ .

인천시강화군화도면마리산자락

에 자리잡은 화도초등학교(교장 오

장석)는 매월 24일 특별한 이벤트인

사과데이(Apple day) 를 지정, 친

구간의갈등을건전하게해소하는인

성교육을만들어가고있어화제다.

사과 데이는 둘(2)이 사(4)과 하는

날의의미를담고있다.

사과데이는친구의마음을아프게

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고 미안한 마

음을 담은 편지와 예쁘게 포장된 사

과를전달하는행사로친구와의우정

을더욱돈독하게 할 수있는시간을

갖는데의미가있다.

조명진 윤리부장 교사는 마음이

여린 초등학교학생들은친구와의관

계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표

현하고 전달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가슴앓이만하는경우가많다 며 사

과 데이를 통해 자연스레 친구에게

사과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마음

속 작은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의 얼굴이 한층 밝아지고

미소띤모습을볼수있다 고했다.

/김종호기자kjh@kyeongin.com

내년 3월 송도국제도시에서 개교를

앞둔 인천포스코고등학교가 대규모

입학설명회를개최하며 학교홍보를

본격화한다.

인천포스코고는 다음달 12일, 오

는 9월 13일 오전에 송도글로벌캠퍼

스 대강당에서 입학설명회를 열기로

했다.이번 설명회에서인천포스코고

는입학 전형 요강, 교육프로그램을

학부모, 교사, 학생들에게안내한다.

입학설명회의참석정원은1천200명

이다. 이 설명회 참석 희망자는인천

포스코고등학교 인터넷 카페(http://

cafe.daum.net/posef)에서 신청한

뒤행사당일에선착순으로입장하면

된다.

인천포스코고는 송도국제도시에

개교추진반을두고입학설명회외에

도 수시로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학부모여럿이 전화(032-850-

1684~5)로 신청할 수 있다. 또 인터

넷 카페를 통해 실시간으로 학부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인터넷 카페

에 접속하면 입학정보Q&A 코너가

있어다양한정보를얻을수있다.

인천 포스코고등학교안종진 교장

은 지난 3월부터개교추진반과함께

송도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 학

교에대한인천지역 학부모들의뜨거

운 관심과 지지에 매우 감동받고 있

다 며 최고의교사진과최적의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인천 포스코고등학

교에진학하는학생과가정에행복을

선물하겠다 고말했다.

/김명래기자problema@kyeongin.com

인천시교육청이 다문화 가정 학생에

게 부모나라 언어를가르치는 글로

벌브릿지 사업 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글로벌브릿지 사업은 늘어나는 다

문화가정학생에게부모의출신국가

언어를체계적으로배울수있는기회

를 줘 이중 언어 사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사업이다. 교육청은언어와

예술분야에특별한재능을가진우수

다문화가정 학생을발굴육성해 학생

들의정체성과리더십을높이는데도

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는 부모 출신 국가가 중국 몽

골 일본인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

교 1학년까지 학생 40여명이 참여하

며공모를거쳐선발했다.

이 학생들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

지 9개월 동안 매달 1차례 토요일마

다 경인교대 캠퍼스에 모여 엄마 아

빠나라의언어를배우게된다.

한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생활하는

다문화가정의 부모이자 원어민 다문

화언어강사인전문가가직접교사로

참여해교육효과를높일계획이다.

언어 교육뿐 아니라 춤 현대무용

합창등의예술교육프로그램을접목

해즐겁고행복한수업이되도록했다.

이은현다문화교육담당장학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인천지역 다문화

가정의 자녀 수는 1만1천82명으로

2007년 2천313명과비교하면 5배 가

까이늘어났다 며 이번사업을통해

다문화 학생들의 잠재능력을 계발해

학생들이 다름을 넘어 세계를 품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길 기대

한다 고말했다.

/김성호기자ksh96@kyeongin.com

국제라이온스협

회 354 F(인천)

지구 최종옥사무

총장은임기를마

치며 중요한 자

리를 떠나도 항상 봉사인 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일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최 사무총장은 2013~2014년도

회기 동안 인천지구의 살림살이를

맡으면서 일종의 엄마 역할을 했

다. 각 지역 클럽별 봉사일정을 꼼

꼼히 챙기며 회원들을 격려하고 다

독였다. 최 사무총장의 자리는다음

달부터성낙원 5지역부총재가이어

받는다.

최 사무총장은 그동안인천지구

가진행해 왔던 사업을매끄럽게 진

행하려고했는데, 돌이켜 보면 부족

하다는 생각이 든다 면서도 그래

도늘잘했다고응원해 주는회원들

이 있어서 보람된 1년이었다 고 자

평했다.

최 사무총장은 다음달 일반 회원

으로돌아가더라도 봉사 라는본분

을잊지 않고클럽에서 열심히 활동

하겠다고강조했다. 또도움의 손길

이 필요한봉사처를찾는데 주력하

기로했다.

다음 2014~2015년도 회기를 이

끌어 갈 각 지역 클럽 임원들에게

당부의 말도 빼놓지 않았다. 최 사

무총장은 대화와 소통이 라이온

스를 이끌어가는 동력이라며 클럽

간교류활성화를주문했다.

최 사무총장은 체계적이고 조직

적인 봉사를위해 인천지구를지역

클럽으로구분하다 보니 또다른면

에서 경계가 형성되더라 며 지역

부총재와 클럽 회장들이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벽을 허무는

게중요하다고본다 라고말했다.

이어 각 클럽간 특화된 봉사 프

로그램이나 노하우는 서로 공유하

고, 봉사품앗이도해주면 라이온스

가하나가될것이라고생각한다 고

덧붙였다. 연속성 있는봉사처를찾

는것도중요한과제라고강조했다.

그는 우리 이웃이 바라는 것은 단

기성 행사에 그치는 봉사가 아니라

꾸준한 봉사를 원하고 있다 며 한

번 라이온스의 도움을 받은 이웃들

은매년 우리의 손길을기다리고있

다 고했다.

최 사무총장은 마지막으로 한

해동안성원해 준회원들께감사드

린다. 봉사라는하나의목적을가진

멋진 모임 이라는 생각을 갖고 열

심히봉사에임하겠다 고말했다.

/김민재기자kmj@kyeongin.com

최종옥인천지구사무총장은임기를마치면서회원들에게소통과교류를강조했다.

국제라이온스協인천지구

최종옥사무총장의소회

나눔으로하나된멋진모임

임기마쳐도여전히 봉사인

지역 클럽교류활성화

조직내경계 벽허물어야

체계적인봉사활동가능

다양한언어로 다문화인재 육성

인천시강화군화도면에위치한화도초등학교는매월 24일을 사과데이(Apple day) 로지정, 친구간의갈등을건전하게해소하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다.

시교육청 글로벌브릿지

다문화학생에부모나라교육

학보모가원어민강사참여

인천포스코高입학설명회
내달 12일 9월13일…온라인접수후선착순입장

JYJ가노래한

인천아시아드송

안무는당신손에

인천AGUCC 공모전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

직위원회는 인천아시아드송

온리원 (Only One)을 주제

로UCC 공모전을개최한다.

인천아시안게임 홍보대사

JYJ가 부른 온리원 의 안무

를 바탕으로 개성있는 창작

댄스를 응모하는 방식이며

내 외국인 구분 없이 3인 이

상으로구성된팀이면누구나

참여할수있다.

응모는 다음달 20일까지

이메일(iagoc@incheon2014.

kr)로하면된다.심사와온라

인 투표등을통해 최종수상

팀을선정한다. 대상 1팀에는

5천달러(약 510만원) 등 7팀

에총 9천달러(약 920만원)의

상금이지급된다.

아시안게임 개막을 앞두고

전 세계적인 관심과 참여 분

위기 조성을 위해 시행되는

이번공모전은응모, 투표, 결

과 발표 등 모든 과정을 공식

SNS채널을통해진행한다.

권경상 조직위 사무총장은

온리원을통해보다많은사

람이 인천아시안게임을 접하

고관심을갖게 될 것 이라며

응모된 UCC 작품을콘텐츠

화하고향후수상팀을초청해

공연을 갖는 등 대회 홍보에

적극 활용할 계획 이라고 말

했다.

/김영준기자kyj@kyeongin.com

친구야, 내 사과를받아줘

강화화도초교인성교육

매달 24일 사과데이 지정

부평구, 착한가격업소위생 청결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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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다음달19일하남문화예술회

관 아랑홀과 덕풍청소년 문화의 집에

서 청소년종합예술제를개최한다.

종합예술제 우승자에게는 오는 9

월1~3일까지 경기도문화의 전당과

수원 야외음악당에서 열리는 제22

회경기도청소년종합예술제 하남시

대표로출전하게된다.

참가 종목은 한국음악 대중음악

한국무용 외국무용 댄스 사물놀이

시 산문등4개부문14개종목이다.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청소년(초

등학교 3학년~고등학교 3학년)은 학

교장추천을받아다음달11일까지덕

풍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비학생의 경우

청소년 관련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면 된다. 문의:덕풍청소년 문

화의집(031-794-7142).

하남/최규원기자mirzstar@kyeongin.com

연천군보건의료원이 파워요가교실

참가자를모집한다.

파워요가는신체자세를바로잡아

주고, 인체 내부의 면역성과 세포의

자생력을 높이며, 신경 호르몬과 신

진대사기능을향상시켜 주는데크게

도움이된다.이프로그램은8주간 16

회진행한다.

신청은관내거주민이면누구나가

능하고, 오는 7월4일까지 보건의료

원 운동처방실로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된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요가 프로

그램이주민들의건강과행복을지켜

준다 며많은참여를당부했다.

연천/오연근기자oyk@kyeongin.com

6 25한국전쟁 영웅 미 해병마(馬)

아침해(상사) (경인일보 2013년 5월

10일자 21면보도) 동상이 연천군 네

바다전초전투현장에건립된다.

지난해 7월 미국캘리포니아미 해

병대공원에기념관이 건립된아침해

는정전 61년만에고국참전현장에서

그위용을드러낸다.

군이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내년

초께착공하는아침해동상건립 부지

는 매향리 네바다(베가스 레노 카

슨) 전초전투 지역과 가까운 장남면

일원에마련한다.

군은26일 미해병의집협회(회장

박용주) 및 미해병1사단과아침해 동

상 건립의 세부진행 과정에 대해 논

의할예정이다.

또한 미해병 1사단과 자매결연을

추진해 한 미우호관계를 증진시켜

나간다는계획이다.

아침해 는 미 해병 1사단이 1953

년 3월말 5일동안 중공군과 격전을

치른 연천군 장남면 매향리 네바다

전초전투에서 단 한 번의 길탐색 후

혼자서 하룻동안 51회 고지를왕복하

며탄약과포탄4t을운반했다.

1분당 500여발의빗발치는포탄을

뚫고 책임을 완벽히 해낸 무모한

(Reckless 아침해의별명)의전공으

로, 미 해병이 중공군 120사단과 3일

동안 치러진 베가스 전투에서 적군

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성과를

안겼다.

1959년 미 해병대 최초로 하사계

급을 수여받았으며, 1960년 퇴역전

까지 미국대통령 표창, 유엔종군기

자, 한국대통령표창등을수상했다.

1968년 수령 20세로 숨을 거둔 아

침해는정식으로군례로장례식을치

르고사단본부안에매장됐다.

군관계자는 아침해 동상건립은

국민들의 호국 안보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역 문화기념물

로 문화 관광효과로 이어질 것이 기

대된다 고말했다.

연천/오연근기자oyk@kyeongin.com

성남시는 다음달 1일 시청 광장에서

시민권리선언 과 함께 민선 6기 출

범을알리는행사를진행한다고24일

밝혔다.

약속을 키워드로 진행되는 이날

행사에는 시민 400여명이 참석할 것

으로예상된다.

시는 이자리에서 안전 건강 교

육 삶터 경제 문화예술 아이어르

신 일자리 등 8개 분야의 시민권리

선언식을갖는다.

선언문은범죄와재해로부터 안전

할 권리와 경제적 이유로 건강을 위

협받지 않을 권리, 부담없이 교육을

받을수있는권리등을담고있다.

또 더 나은 삶터를 보장받을 권리

와경제적 발전의 혜택을함께 할 권

리, 자유롭게 문화를 즐기고 예술에

참여할 권리, 아이들과 어르신이 삶

의 행복을누릴 권리, 안정된 일자리

안정된 소득을 유지할 권리 등을 내

용으로한다.

이밖에도시홈페이지를통해모집

한 연령별 시민과장애인, 다문화가

정 등 100명이 참여해 시민과의 약속

을 상징하는 시민 손도장 찍기 이벤

트도갖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수정 중원 본

시가지와 분당지역 전체에서 안정적

인 득표를 얻어 재선에 성공한 만큼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성남 을 기치로 내걸어 공공성을 더

욱강화하고, 통합과협치 행정을펴

나겠다 고말했다.

성남/김규식기자siggie@kyeongin.com

이천 햇사레복숭아가올해시장에첫

선을보였다.

햇사레 과일공동조합법인은 지난

23일 이천관내생산농가에서재배된

조생종복숭아 설행도 41개 상자를

서울강서도매시장에첫출하했다.

지난해첫 출하시점보다 8일 앞선

것으로이상고온에따른개화시기 영

향때문으로분석됐다.

출하상품은연초부터극심한날씨

변화와이상기온등열악한재배환경

에도불구, 당도와색깔이 탁월해 우

수한상품성평가를받았다.

조합 관계자는 풍부한 햇살을

받고 탐스럽게 영근 이란 뜻만큼 햇

사레 복숭아의 인지도는소비자들로

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며 본

격 출하기를 맞아 홍보를 강화하는

등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겠다 고

말했다.

이천/심재호기자sjh@kyeongin.com

제1회 코리아 승마 페스티벌 이 27

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과천시 주암

동 렛츠런파크 서울(옛 과천 서울경

마공원)에서열린다.

민간 주도로 승마와 예술이 만나

는 첫 행사다. 사단법인 한국승마인

이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경기

도 한국마사회 농협중앙회 등이 후

원한다.

이번 행사에서는말의 아름다움과

기량, 인간의 예술을접목한 국내 최

대 규모의 뮤지컬을 선보인다. 장애

물 마장마술 등 승마와 성악 마임

일렉기타 드럼 무용 등이 어우러진

공연이펼쳐진다.

또말의종류와승마종목, 승마경

기 관람 요령 등을 배우고 어린이는

승마를 체험할 수있다. 말 산업관도

설치된다.

이밖에 석고마임 비보이 레이저

쇼 등 다양한 볼거리와 부대행사가

마련되며 말 산업 관련 국제 심포지

엄도 열린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

지(www.thekef.co.kr)에서 확인할

수있다.

의정부/윤재준기자bioc@kyeongin.com

서울 송파구와 성남 하남시에 걸쳐

조성되는 위례신도시내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자가 입주예정자들의 민원

해소를위한적극적인 설명회개최로

공감대형성에나섰다.

위례신도시내 열공급 사업자인

(주)위례에너지서비스는지난해 11월

과올 1월 사업절차에 필요한 환경영

향평가결과주민 설명회와공청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일부 입주예정자들은 동

의없이 용량을증설, 주민 안전과환

경 피해가 불가피하다 며 용량 축소

등을 요구하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환

경부 하남시 등에 지속적으로 민원

을제기해왔다.이에 (주)위례에너지

서비스는 3월과 5월 두차례 주민 설

명회를 추진했으나, 입주예정자들의

반발로무산됐었다.

(주)위례에너지 서비스는 지속적

인 주민 설득과정을진행해 왔으며,

지난 22일 진행된입주예정자설명회

에는주민 100여명이 참석하는등주

민공감대형성의단초를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위례에너지 서비스측

은 지난 2008년 사업초기에 계획된

설비는 6년이 지나 현재 열효율이 많

이 떨어지는 구형 모델로 국내에 도

입조차 되지 않는다. 최신 고효율설

비로 변경해 주민들이 난방과 온수

사용요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며 집단에너지 공급 용량 증설 배경

을설명했다.

이어 최신 설비는과거 구형 설비

보다 환경저감 설비가 강화돼 용량

증설에따른천연가스사용량이 늘더

라도 오히려 질소산화물(Nox) 배출

량은 39% 감소하게 되며, 최신형 질

소산화물 저감 장치를 도입, 5 (현

행 기준 20 ) 수준으로낮출계획이

다 고덧붙였다.

주민들이 우려하는환경피해와관

련해서는주민감시단발족을통해철

저히 관리하고 해소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위례열병합발전소는 환경영향평

가가진행중이며 다음달중순평가를

완료해 오는 11월 착공을 거쳐 2017

년 3월준공예정이다.

위례에너지 서비스 관계자는 용

량변경이나 부지이전 등 사업변경이

발생할경우최소 18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2018년 하반기에나준공돼주

민 입주시기에 맞춰 난방과 온수 공

급을 할 수 없다 며 주민들이 오해

하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고 최대한

많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앞

으로두차례 더 추가 설명회를가질

계획이다 고말했다.

하남/최규원기자mirzstar@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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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열공급증설난항

설명회로 주민공감 주춧돌

일부입주예정자피해우려

요금절약 환경저감계획

감시단발족관리제안도

화성시는 화성시 E-School 영어캠

프 참가자를모집한다고 24일 밝혔

다. 화성시 E-School 영어캠프는

수원대학교국제어학원에서 오는 7

월28일부터 8월15일까지 3주간 운

영하며, 관내초등학교3학년에서 6

학년을 대상으로 158명(저소득층

49명포함)을선발한다.

영어캠프는 합숙으로 진행한다.

오전 6시 영어 구령에 맞춘 체조로

시작해 밤 10시 취침때까지 원어민

영어교수와 함께 읽기 쓰기 말하

기 듣기등주제별수업, 원어연극,

스포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

돼있다.

모집기간은 오는 7월 8일까지로

화성시 영어캠프 홈페이지(http://

eslcamp.suwon.ac.kr)를 통해 접

수한다. 참가 대상은 7월12일 컴퓨

터무작위추첨으로선정하며, 명단

은 화성시 영어캠프 홈페이지에 게

재한다. 참가자는 학생 1인당 소요

비용의 30%에 해당되는 45만원만

부담하고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 참

가비전액을시에서지원한다.

화성시 영어캠프는영어권문화와

생활체험 기회를 제공해 학습 동기

유발은 물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

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시작했다.

지난해까지 모두 16회 진행돼 3천

300명의학생들이수료장을받았다.

화성/김학석기자marskim@

kyeongin.com

성남시는 여름방학을 이용해 초등

학교 1학년~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캠프를 운영하기로

하고 학생 750명을 선착순 모집한

다고23일밝혔다.

영어캠프는 모험의나라로를주

제로다음달 28일~8월15일까지 3개

차수에 걸쳐 운영된다. 참가목적과

학년에 따라 영영캠프(초등1~3학

년)와 스피킹 캠프(초등3~6학년),

방학캠프(초등3~중등2)로 나눠 차

수별 250명씩 원어민 강사와 실제

영어환경에서 말하기 및 발표 위주

의체험활동을한다.

영영캠프는 5일 과정의 통학형 수

업으로활동위주통합교과방식의수

업을진행한다.반별 10~12명씩수준

별로나눠 3차례(7월28일~8월1일, 8

월4~8일, 8월11~15일) 운영된다. 참

가비는21만원이다.

스피킹 캠프는 2주(10일) 토익형

수업으로학생 50명이 다음달 28일

~8월8일까지 영어발표연습에 집중

하게 된다. 영어 연설문논리적으로

작성하기와 원고 첨삭지도, 클럽활

동, 발표회 등 프로그램에 참여해

영어 말하기에 대한 자신감을 기른

다.참가비는42만원이다.

방학캠프는 4박5일간 숙식형 수

업으로 그룹별 12~14명씩 반을 편

성해세계곳곳의테마파크, 탑승기

구의 원리와 안전장치, 놀이공원의

다양한 직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을 갖고 퍼레이드를 기획, 공연한

다. 7월28일~8월1일, 8월4~8일, 8

월11~15일 3차례 운영되며 참가비

는21만원이다.

참가희망 학생은 원하는 캠프와

날짜를 선택, 성남영어마을 홈페이

지(http://www.snet.or.kr)나 전화

(031-725-5600)를 통해 신청 접수

하면된다.

성남/김규식기자siggie@kyeongin.com

성남 화성여름방학학생영어캠프

말하기 발표체험 자신감UP

초 3~6년 합숙…내달8일까지접수

초1~중 2년 750명선착순

햇사레과일공동조합법인이햇사레복숭아 설행도 출하식을갖고기념촬영을하고있다.

첫물햇사레복숭아달콤상큼

말과예술이만났네

코리아승마페스티벌

27일부터과천렛츠런파크

하남청소년종합예술제내달 19일

면역 신진대사향상

연천요가교실모집

성남민선 6기첫발 시민권리선언

안전 건강등 8개분야

내달1일출범식서약속

6 25 전쟁영웅 美해병마 동상세운다

연천네바다전초전투서하루 51회왕복탄약운반전공

매향리네바다전초전투영웅아침해.

광고
문의

031)231 5252

032)861 3204

수원

인천

이천서조생종 41상자출하

이상고온전년比 8일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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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옆대규모공사장…아이들 공해 위협

구리의한초등학교인접지역에서아파트공사가한창이다. 학생들은여기서발생하는비

산먼지와소음, 드나드는차량으로인해학습권방해와안전사고위험에시달리고있다.

구리인창동아파트신축소음 비산먼지수업방해

대형트럭왕래 등하굣길위험 학부모들거센반발

구리의한초등학교주변아파트공사

현장에서 비롯된 소음과 비산먼지,

등하굣길 안전문제 등으로인해 학부

모들이거세게반발하고있다.

24일 시와 인창초교, P건설사 등에

따르면 구리시 인창동 일대서 지난해

부터 공동주택 신축 공사가 실시됐다.

학교로부터 100 도채되지않은거리

에서대규모공사가벌어진탓에, 아이

들의 안전과 건강문제를 염려한 학부

모들의근심은지난해부터시작됐다.

특히 공사가활발해진 올초부터 학

교주변에대형공사차량들이수시로

드나든탓에안전에대한우려가높아

졌다. 해당 학교는 시공사측과 학부

모들간몇차례면담도주선했지만상

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공사현

장에서 날아드는 먼지는 물론, 최근

들어 소음문제까지 심각해져 학생들

은수업에도상당부분방해를받고있

는실정이다.학교관계자는 더운날

씨에도 불구하고 시끄러워서 창문을

열수가없는지경이다 고토로했다.

특히 건물이 상당 부분 높이 올라

간 이후공사장 방음벽마저 무용지물

이 돼 소음 피해는 더욱 커진 상황이

다.지난 23일 시의소음측정결과해

당 장소의 소음은 기준치인 65㏈을

넘어선 것으로드러나, 시는 수일 내

행정처분을내릴예정이다.

상황이 이렇자학부모들은시에연

일민원을제기하며대책마련을촉구

하고있다. 학부모A씨는 공사가진

행되는부분까지는어쩔 수없겠지만

피해가최소화될수있도록뭔가대책

을 세워줘야 할 것 아니냐 며 가장

기본인 안전도 취약하고, 교육 환경

마저 피해를 입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경우가어딨느냐 고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않도록공사차량진출입시각

별히 주의토록 시공사측에 통보했다

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통해 피해를

줄일수있도록하겠다 고밝혔다.구리/

이종우 황성규기자homerun@kyeongin.com

상의,바이어수출상담성료

화성상공회의소(회장 민종기)와 화

성시는 24일 화성상의 4층 컨벤션홀

에서 2014 화성기업 해외바이어 초

청수출상담회 를개최했다.

수출상담회에는 미국 중국 카자

흐스탄등 6개국의유력 바이어 50명

이 참가해 화성시 소재 우수 중소기

업 270개사와수출상담을진행했다.

특히 연간 수입액이 1천만달러가

넘는대형 바이어 10여개사가참가해

상담열기가 뜨거웠으며, 수출 계약

체결에도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

상된다.

플라스틱 재생 전문기업인 (주)성

지 문종경 대표는 이번 수출상담회

를 통해 인도 바이어와 400만달러의

계약을 체결했다 며 동남아 재생플

라스틱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여 적극적으로 시장 개척에 나설

계획이다 고말했다.

친환경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B사는솔잎 추출액을 이용해 유해산

소로부터 세포를보호하는건강기능

식품을 인정받아 중국바이어와 5만

달러의계약을체결하고추가미팅을

진행하기로했다.

미국의 한 바이어는 평소 우수한

한국기업과 교감을 가졌고 한국제품

에 대한 신뢰가 크기 때문에 이번 상

담회에참가했다 며 오늘상담을진

행한업체들과지속적으로관계를유

지할예정이다 고말했다.

민종기 회장은 이번 해외바이어

초청상담회를 계기로 화성지역의 중

소기업들이 전 세계소비시장으로뻗

어 나갈수있도록적극지원하겠다

고말했다.

화성/김학석기자marskim@kyeongin.com

안양만안구중학교편중배치해소

박달中설립수년째 제자리

이전추진 안양서여중반발

예산확보등난제완공미지수

안양시 만안구 일부 지역의 중학교

편중배치 해소를 위해 안양과천교육

지원청이 추진하고 있는 박달중학교

(가칭) 설립계획(경인일보 3월 20일

자 21면 보도)이 수년째 제자리를맴

돌고있다.

24일 지원청 등에 따르면 2011년

박달동거주중학생들의원거리 통학

불편을해소키 위해박달중학교설립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안양서여자중

학교를이전키로했다.

그러나안양서여중인근주민과재

학생 졸업생 등이 안양서여중 사수

대책위원회까지 꾸려 수십년의 역사

를 간직한 학교를 이전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서면서 순탄할 것 같던

계획에급제동이걸렸다.

지원청은이전에서 신설로방향을

바꿔 교육부 중앙투융자 심사위원회

에관련 예산안을올렸으나이마저도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심사대상에서

제외돼예산확보가어렵게됐다.

이에 지원청은 지난 3월 200억원

이 넘는학교신설 비용을조달할 수

없다고판단, 당초계획대로안양9동

에위치한안양서여중을정보사박달

동 이전부지(1만2천380㎡)로 이전키

로 계획을 선회했지만, 안양서여중

재학생 등의 반발이 여전해 강행할

경우 거센 반발에 부딪혀 성사 여부

가불투명한상태다.

부지확보계획은시와국방부간협

의를거쳐 박달동정보사 이전부지 1

만2천380㎡를확보한다는계획이다.

협의 결과는 이달 말께 나올 예정이

며, 시는 협의가 완료되면 다음달께

주민공람공고 후 8월 시 도시계획위

원회 심의를 거쳐 9월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를할방침이다.

지원청 관계자는 박달중학교는

24학급(특수 1학급 별도) 규모로 계

획대로 진행되면 오는 2016년 3월께

개교를목표로하고있다 며 하지만

박달중학교 설립과 관련한 주민반발

과 예산확보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최종 완공 기일은 쉽사리

점칠 수없는상황이다 고설명했다.

안양/이석철 김종찬기자chani@kyeongin.com

제솜씨어때요

24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수원가족여성회관에서 열린 제27회 수원 여성 기 예경진대회에서 케이크 데코레이션 부문 참가자들이

정성스럽게만든케이크작품의심사를기다리고있다. /임열수기자pplys@kyeongin.com

조직안정 화합 무게

이천시,내달소폭인사

이천시 5급 이상 공직자에 대한

인사가내달초예정된가운데 조

직의안정과화합 에무게가실리

고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논공행상의

잡음을없애기 위해연공서열 중

심으로 인사폭을 최소화하는 대

신 전보 순환인사에 비중을크게

두기로했다.

시 인사 관계자는 선거후 단

행될 5급 이상 인사에 관심이 집

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연임인 점을 감안해 화합과

조직 안정의중요성이그어느때

보다부각되고있다 고밝혔다.

7월말께 예상되는 6급이하인

사와 관련해서는 3년 이상 한자

리를 지켜온 직원의 능력 적성

중심의 순환보직 인사가 철저히

반영될것이라고덧붙였다.

인사 폭은 전직원의 10~15%

(90~120명)선이 될 전망이며, 민

원담당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해기피부서의인식을새롭게

한다는계획인것으로알려졌다.

이천/심재호기자sjh@kyeongin.com

의정부경전철운행 각종정보

내달1일부터 모바일서비스

의정부시는스마트단말기 등을통해

의정부경전철 운행과관련한각종정

보를제공하는모바일 온라인 사이트

를 구축, 오는 7월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경전철 모바일 웹서비스가 시행되

면 경전철 이용객은실시간배차간격,

역주변 시설 및 연계버스 정보, 이례

적상황발생등에따른긴급표출공지

및 안내 전화 연결, 관리자 전자메일

서비스 등 기존 홈페이지보다 신속성

이 향상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경전철과연계된주변 트레킹 코

스등특화정보를접할수있어고객편

의증진및이용활성화가기대된다.

의정부/윤재준기자bioc@kyeongin.com

화성에온세계거대기업들

용인시 패소 대지산전시장

허가방침에인근주민 반발

용인시가소송에서 져 수지구죽전동

대지산인근야산에전시장을허가하

려 하자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이 반

발하고있다.

시는수지구죽전동 476의 1일대 1

만3천481㎡에미술품등을전시할지

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천986㎡

규모의전시장신축을허가할예정이

라고24일밝혔다.

시는지난 2011년 전시장목적으로

건축허가를낸K사에대해허가를내

주지 않았다가 피소돼 1 2심 재판에

서 모두 패소하자 상고를 포기하고

허가해주기로했다.

재판 과정에서 시는 해당 토지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전시장용도

의개발이가능하지만 보호가치가있

는 임야고,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는 점 등을 불허 사유로 제시

했지만, 법원은받아들이지않았다.

시는다음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에 안건을 올려 건축허가 여부를 결

정한다.

시 관계자는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행위가부당하다는법원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없다 면서 주민들은그동안사유

재산처럼 이용하던 숲을 잃게 돼 반

발하지만, 사유지를 개발하려는 지

주의 입장도고려하지 않을수없다

고밝혔다.

S아파트등인근주민들은그러나

지난 주 시청을 항의 방문, 20년 가

까이 휴식공간으로활용되던야산을

개발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입주민들은 전시장 건축 예정지

는수림이 우거진 곳으로, 산림을훼

손해 개발하려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 고주장했다.

입주민들은 또 해당 지역은 지난

2000년대초반아파트를지으려다천

연림이 양호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도 허가를 내주지 못하도록 한 곳이

다 며 시가 건축허가를 내줄 경우

강력히대처하겠다 고강조했다.

K사관계자는 공원도아닌 사유지

를지주가 개발하려는데 시와인근주

민들이 무슨근거로막는지 이해할 수

없다 며 논란이 됐던 대지산과는 아

무상관도없는야산이다 고주장했다.

용인/홍정표기자 jph@kyeongin.com

20년휴식처천연림훼손절대안돼

031-231-5503



세월호 참사 70일째인 24일 오전

안산 단원고여학생 시신 1구가 추

가 수습됐다. 지난 8일 단원고 남

학생 시신이 발견된 이후 16일 만

에추가로시신을수습한것이다.

민관군합동구조팀은이날 오전

1시 3분께 세월호 4층 중앙통로에

서구명조끼를착용하지 않은여성

실종자의시신 1구를수습했다.

구조팀이 DNA를 분석한 결과

희생자는 단원고 학생 윤모(17)양

으로확인됐다.윤양은구명조끼를

착용하지않고있었다.

세월호 참사 발생 69일째인 이

날 현재까지 사망자는 293명이며

남은실종자는11명이다.

/박종대기자pjd@kyeongin.com

예상치못한 사고로 운명을 달리

한 후배, 동료병사에게 미안한 마

음뿐입니다.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GOP(일

반전초) 총기난사사건으로희생된

장병들이안치된국군수도병원에는

각계각층의조문이이어지고있다.

24일 성남시 분당구 율동에 위

치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는

같은 부대 소속 장병 80여명이 숨

진동료들을차례로조문하고침울

한표정으로발길을돌렸다.

또 정홍원 국무총리와 김한길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도분향소를찾아헌화했으며황기

철 해군참모총장과 최자규 공군참

모총장등도헬기를타고수도병원

을찾아부하장병의넋을기렸다.

사고가 난 소대를 전역했다고밝

힌 20대조문객은 후임들의안타까

운죽음앞에아무것도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며안타까움을드러냈다.

분향소는 유족들의 요청에 따라

언론에는 제한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지만일반인조문은막지않고있

다. 조문을 받기 시작한 전날 오전

부터 현재까지 수도병원 장례식장

에는장병 500여명과유가족, 시민

등1천100여명이조문을마쳤다.

한편, 수도병원에는 이번 사건

으로부상한쌍둥이 형제 등 3명이

이송돼현재문모하사등6명이치

료를받고있다. 성남/김규식 김성주기

자ksj@kyeongin.com

인천지검 세월호선사 특별수사팀

(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4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동생

병호(62)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

장을청구했다.

병호씨는 2008년께 유씨 일가

계열사인 세모로부터 30억원을 빌

린 뒤 이를 갚지않고 부동산 투기

등을한 혐의를받고있다. 병호씨

는 지난 22일 대구시 수성구 자택

에서경찰에체포됐다.

검찰은 또 전날 유씨의 처남 권

오균(64) 트라이곤코리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구속기소했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를

세운고권신찬목사아들인 권 대

표는 지난 2012년 2월 구원파 재

산을 담보로 297억원을 대출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

고있다.

권씨는유씨의친인척가운데처

음재판에넘겨졌다.

한편, 인천지법은이날배임 혐

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씨의

부인 권윤자(71)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 며 구속영장을 발부

했다.부인 권씨는유씨일가계열

사를 경영하면서 남편과 아들에

게 회사 자금을몰아준 혐의를 받

고있다.

/김민재기자kmj@kyeongin.com

경기지역 보수단체들이 이재정 경

기도교육감 당선자에게 공세수준

의 이념 개인적 공개 질의를 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 관계자들은 기

자회견 형식의공개질의후교육감

직 인수위 사무실로 찾아가 이 당

선자에게질의문을전달했다.

경기도재향군인회, 한국자유총

연맹 경기도지회, 경기공교육살리

기 학부모연합회 등 12개 단체 회

원 40여명은 24일 오전 11시 도교

육청 현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초 중등교육을담당할 수장으

로서올바른국가관과이념을가지

고있는가 라는제목의공개질의문

을발표했다.

질의문에는 법외노조 판결을 받

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견

해와앞으로의입장, 혁신교육정책

에 대한 계획, (이 당선자의) 논문

내용중 주체사상을 언급한 부분에

대한입장변화, 2007년 국회에서의

남북정상회담 북방한계선(NLL)

관련 증언등공세수준의이념적질

문 13가지를 나열했다. 또 선거 당

시토론회등에서논란이됐던일부

개인적인내용등을담고있다.

특히 이들은 오는 29일까지 공

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며,

(이 당선자측이) 답변을거부하거

나, 답변 내용이 보편적이지 않을

경우 퇴진 운동 또는 출근저지 운

동등을펼치겠다 고주장했다.

기자회견 직후이들은수원과학

고등학교내 인수위 사무실로 찾아

가 이 당선자에게 직접 질의문을

전달했다.

이 당선자측은 인수위로 사람

들이 몰려와 이 당선자를 찾으니,

당선자가 반갑게 맞았고, 질문지

를 줘 받은 것뿐 이라며 질의문에

대한 공식 입장에 대한 답변은 하

지않았다.

/김대현 윤수경기자kimdh@kyeongin.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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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보험금다툼

흉기참극 으로…

15년전교통사고보험금이적다며보험사를찾

아가 돈을내놓으라 며흉기를휘두른 40대 남

성이경찰에붙잡혔다.

24일 오후 2시께 수원시 팔달구인계동 A화

재사무실에서보험가입자와이회사사고조사

팀장간에실랑이가벌어졌다.

이날 보험사를 찾은 홍모(47)씨는 사고조사

팀장 박모(47)씨를 상대로 보험금을 내놓으

라 고요구했고, 박씨는 더 이상줄돈이 없으

니나가라 며목소리를높였다.

격분한 홍씨는 집에서 가져온 흉기를 휘둘

렀고, 박씨는배를크게 다쳤다. 놀란 회사동

료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 홍씨는 곧바로 붙

잡혔다.

홍씨가 흉기까지 휘두르게 된 사연은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홍씨는 1996년 수원

에서 교통사고를 당했고 3년뒤 8천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하지만 홍씨는 사고로 노동

력을상실한만큼 보험금을더줘야한다 고주

장했다. 홍씨의 요구는 15년째 계속됐다. 결국

A화재측은 홍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

송까지냈고2012년승소한상태다.

이날도 A화재를찾아보험금을요청했던 홍

씨는결국미리준비한흉기를휘두르며행패를

부렸다.

홍씨는 경찰조사에서 내가 받아야 할 보험

금은140억원 이라며 A화재에서 보험금수령

을방해하고있다 고주장했다.

경찰은살인미수혐의로홍씨에대해구속영

장을신청할예정이다.

/강영훈기자kyh@kyeongin.com

64년의세월이흐르는동안전우들은하나둘씩세상을떠났지만나아진

게없어.그게안타까워.

한국전쟁발발 64주년. 반세기가넘는시간동안 90만명의참전용사는

18만여명만 남았고, 13만여명에 달하던 이산가족신청자 수는 절반으로

줄었다.대신형편이어려워아파도치료조차제대로받지못한채세상을

떠나는참전용사들과부모 형제를만나지 못하고눈을감는이산가족들

은점점늘어나고있다.

24일오후안양시 6 25참전유공자회사무실에서최태운안양시지회장이전쟁참전당시상황을회상하고있다.

/하태황기자hath@kyeongin.com

참전자 80~90% 기본교육못받아어려운생활

명예수당고작 17만원…치료비조차감당안돼

절반으로준이산가족들 생사라도알았으면…

64돌맞은 6 25 지워지지않는상흔

6 25참전유공자회최태운안양

시지회장은 참전용사들 80~90%

가 배우지 못해 평생을어렵게 살

았고지금도상당수가기초수급자

들로 독거노인도 많다 고 안타까

워했다.

최 지회장은 참전용사들은 시

간이 흘러도육체적, 정신적 고통

은 여전하지만 나라에서 지급하

는 수당으로는 치료비도 안돼 치

료를 포기하고 세상을 떠나는 회

원들도많다 고말했다.

현재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에

게 지급되는 참전 명예수당은 월

17만원 남짓. 이마저도 2002년

월 5만원이 처음 지급된 이후 12

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작 10여만

원올랐다.

이때문에 참전용사들은사망자

나 부상자 등희생자에 집중돼 있

는 현재의 보훈보상 체계가 변화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국

군 최후의 보루인 낙동강 전선에

서 목숨 바쳐 싸웠던 김형필

(83) 할아버지는 화랑무공훈장을

받고도무공명예수당으로한달에

23만5천원이전부다.

김 할아버지는 차라리 부상을

입었다면상이군경으로등록돼수

당이라도더받을수있었을것 이

라며 목숨을걸고총탄을피해부

상자들을 업고 살아온 전우들도

많지만 국가의 예우는 미미하다.

그 사이 참전용사들은 가슴에 아

픔만품은채세상을떠났다 고섭

섭해했다.

정치 논리와 소극적인 정부의

태도탓에이산가족들도답답하긴

마찬가지다. 수원에 사는 신옥연

(87 여)할머니의 고향은 평안북

도 영변. 1 4후퇴 이후 계속되는

폭격에 아무 생각없이 남쪽으로

내려왔다. 신 할머니는 이산가족

상봉때마다가족들의이름을크게

쓴종이를들고현장을지켰다.하

지만 단 한번도가족을만나지 못

했고생사조차확인하지못했다.

신 할머니는 이산가족상봉때

마다 숱하게 신청했지만 한번도

된 적이 없다. 돈이 좀 있다는 사

람들은 생사라도 알려준다는데

…. 이제죽을날만남았는데정말

가족들 얼굴 한번 못보고 죽을까

봐무섭다 고고개를떨궜다. /공지

영 강영훈기자 jyg@kyeongin.com

유병언동생,영장청구

부인은 도주우려 구속

처남,친인척첫기소

안타까운죽음, 미안한마음뿐…

GOP총기난사희생자합동분향소조문행렬

파 주

16/28

수 원

17/29

양 평

18/29

서 울

19/29

백령도

15/23

강 화

17/27

인 천

18/26 평 택

17/29

의정부

17/29

25일 수요일(음력 5월28일)

지옥같은열기뿜는지하철

조금흐리겠다.아침 최저기온은 15~19도, 낮

최고기온은 23~29도의분포가되겠다.

인천해뜸05:13 해짐19:56

달뜸03:35 달짐17:59

밀물 03:22

썰물 09:44

인 천 15:34

21:50

인 천

바 다 풍 향 풍 속(㎧) 파 고(m)

서 해 서~북서 4~7 0.5

남 해 남서~서 5~8 0.5

동 해 남동~남 5~8 0.5

세월호침몰사고실종자

16일만에 1구추가수습
보수단체, 道교육감당선자에공개질의

국가관 이념등 13개내용

답변거부하면퇴진운동

인수위찾아질의서전달

역전의용사들,사회밑바닥서세상떠나



서울시 매립지公 현실적인대안없는상황 찬성

인천시 협상중개입불필요 반대…갈등증폭우려

관계기관방문실태조사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을둘러싼논

란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중

재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하

지만 권익위가 자치단체와 행정부가

협의해야 할 사안에 대해 직권으로

개입을 결정하면서 갈등을 증폭한다

는우려도낳고있다.

24일 인천시와 서울시, 수도권매

립지관리공사등에따르면 최근권익

위가 이들 기관을 방문해 매립지 현

황과주민 민원 사안, 그리고각기관

의입장등을조사했다.수도권매립지

와 관련된 자치단체와 행정부간 분쟁

에권익위가개입하기 위한사전작업

을진행하고있는것으로풀이된다.

2016년 매립 종료가예정된수도권

매립지는사용기한연장문제를놓고,

인천시와 서울시 그리고 환경부가 갈

등을빚어왔다.

인천시는 2016년 사용종료를주장

하며 지난해부터추진해온대체매립

지검토연구용역을26일에마무리할

예정이다. 반면, 서울시와 환경부는

2017년 이후에도쓰레기 매립을계속

하고자 3매립장 예정지역의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을인천시

에제출하고, 매립장착공을지속적으

로요구하고있는상황이다.

이에권익위가중재에나선 것이다.

권익위는 지난해 한국전력과 주민들

사이의 극심한 갈등을 빚어온 군산시

새만금송전선로건설사업을중재하는

등지난해에만 43건의 집단민원을해

결했다. 권익위의 중재안은 강제성을

갖지는않지만대부분수용되고있다.

하지만 권익위의 이 같은 개입에

대해 해당기관들의반응은엇갈리고

있다. 서울시와매립지공사는권익위

의개입에찬성하는입장이다.서울시

관계자는 현실적인 폐기물 매립 대

안이없는상황에서지자체사이에힘

겨루기만 계속진행할 바에는중앙정

부가 적극 개입해 중재를 하는 것도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밝혔다.

인천시는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

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

와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시도의 협

의과정이교착상태에빠진 것이아니

기 때문에 권익위가 지자체들의 의견

조율에참여하는것은불필요한것같

다 며 아직 권익위나 국무총리 조정

실의중재를받을정도로협상이 어려

움에빠진것은아니다 고말했다.

인천시와 서울시 환경부가 수도권

매립지 연장을 놓고 지자체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권익위의 개입으로

또다른갈등이야기될것으로보인다.

/김주엽기자kjy86@kyeongin.com

제21266호 사회 232014년 6월 25일 수요일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계양구 전

지역과서구가정2동일부지역에 단

수가실시된다고24일밝혔다.

이번단수는부평정수장의전력설

비 보수공사에 따른것으로단수대

상지역 주민들은수돗물을미리 확보

해달라고상수도사업본부측은당부

했다.

이와함께 상수도사업본부는수돗

물 공급 재개시 혼탁수가 발생할 수

도 있는 만큼 수돗물을 충분히 흘려

보낸뒤사용해달라고했다.

단수조치와관련해문의사항이나

불편 신고는국번없이 120(미추홀콜

센터)으로하면된다.

/김명호기자boq79@kyeongin.com

당신이 잠든 사이…

십정사거리교통대란

출근길숙취운전… 신호대기중 쿨~쿨

위험천만한숙취운전!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출

근길 운전을 하던 20대 남성이 사

거리 신호대기중에 그만 잠이 들어

버려 경찰과 119구조대까지 출동하

는소동이빚어졌다.

인천부평경찰서에 따르면 24일

오전 7시 8분께 인천시 부평구 십

정동 십정사거리에서 승용차를 몰

고 회사로 출근하던 A(27)씨가 신

호를기다리던중잠이드는바람에

도로한복판에 차량이 멈추는사고

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출근길 교

통량이 많은 십정사거리 일대에서

교통혼잡이빚어지기도했다.

신고를받고출동한경찰은차량

을 두드리며 A씨를 깨우려 했으나

20분 넘도록 A씨는 일어나지 않았

다. 결국 경찰이 119구조대를 불러

강제로 차량문을 열고 나서야 A씨

는눈을뜨고정신을차렸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

코올농도는 0.087%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불구속입

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음을 한 다음

날아침에 출근을하다가 운전중에

깜빡 잠이 든 것으로 조사됐다 며

숙취운전이 더 위험할 수있기 때

문에과음을한다음날에는차를두

고 출근할 것을 당부한다 고 말했

다.

/박경호기자pkhh@kyeongin.com

수도권매립지연장갈등, 권익위개입하나

625전쟁 64주년을하루앞둔24일오전인천시연수구인천상륙작전기념관에견학온어린이들이쑥개떡과보리주먹밥등 6 25전쟁당

시음식을맛보고있다. /임순석기자sseok@kyeongin.com

주민들 약속해놓고… 반발

인천구도심달동네의안전문제가신

도시개발사업에밀려외면당했다는

지적이나오고있다.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자는 24일

경기도 성남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를찾아 LH와관계된 여러 시정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

만 당초유당선자가 협조사항에 포

함할예정이던 구도심주거환경개선

사업의조속한시행촉구는빠졌다.

희망준비단은 LH 현안사업 협의

안건에서 동구 대헌학교뒤 구역과

부평구 십정2구역은 건물붕괴가 진

행되고있어지역주민의재산피해와

안전사고위험증가로조속한보상과

이주대책이 필요하다 고 정리했다.

특히 십정2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최근 LH 조사 결과 붕괴 위험이 큰

주택이 31곳(경인일보 5월 21일자 23

면 보도)인 것으로 나타나 특별 안전

대책이진행중인곳이다.

하지만 준비단은협의안건에 대한

최종 검토 과정에서 이 사업을 제외

했다.제3연륙교건설, 인천도시공사

와 LH간 공동사업(검단신도시 영종

하늘도시) 지분 조정,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조기착공등신도시개발사

업에 우선 집중한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신도시 개발사업에 주민 안전

이뒷전으로밀린것이다.

다가올 장마철이 걱정인 십정2지

구 주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

다. 홍영 십정2지구주민대표위원회

감사는 유당선자가 후보등록을한

날 십정2지구를 찾아 최대한 빨리

해보겠다 는 약속을 했다 며 안전

사각에 놓인 달동네 주민들을 벌써

부터 외면하고있다 고목소리를높

였다.

부평구관계자도 인천시가 LH에

십정2지구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문

제에 관심이 없다는 인상을 남기는

것 같아 아쉽다 며 붕괴위험 주택

철거 등안전대책에 대해 LH와원활

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걱정이

다 고말했다.

이에 대해 준비단 관계자는 모든

사업을 한꺼번에 착수할 수 없어 대

형 사업을 먼저 착수해야 한다는 판

단에서우선순위를정했다 며 주거

환경개선사업의 조속한 시행은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천할 것

이라고해명했다.

/박경호기자pkhh@kyeongin.com

이공명

(1549)

광고
문의

032)861 3204

031) 231-5271

인천

수원

유당선자,안전보다개발?
LH시정협조사안에 붕괴위기십정2지구 빠져

6 25 전쟁음식맛있어요

교육감인수위 재정상태심각

집행부는 매년그래왔다 태평

올부족재원도 1천600억 1천억 의견차커

인천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인 행복

교육준비위원회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인천시교육청의 재정 상황이 매

우심각하다고밝혔다.이에시교육청

집행부는올해만 특별히 어려웠던 것

도아니라며 인수위와온도차를보이

고있다.

인수위는이날 올해연말까지 1천

억원, 많게는 1천600억원 규모의 교

육재정이 부족하다 며 연말불용액

을정리해충당하더라도1천억원규모

의재원이필요하다 고밝혔다.올연

말까지 부족재원은▲교직원 인건비

352억원 ▲원도심지역 활성화 예산

323억원 ▲교원명퇴수당 248억원 ▲

누리과정지원비 186억원 ▲무상급식

비 107억원등모두1천621억원이다.

하지만시교육청 집행부는같은기

간 부족재원을 1천8억원으로 판단했

다.본예산에편성하지못한인건비와

누리과정지원비 등 미편성분과 무상

급식 교원명퇴수당등을포함한재원

변동분등이다.

집행부는 부족재원을 시에서 받지

못한법정전입금(772억원)과세출절

감등으로1천억원을확보한다는계획

이다. 시가 법정 전입금을 올해 안에

지급하지않으면시교육청도인천시에

지급해야 할 누리과정 지원금 800억

여원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세

웠다.안주고안받겠다는얘기다.

인수위는 집행부의 대책을 꼬집었

다.인수위관계자는 재정형편이어

려운 인천시가 800억원 가까운 돈을

교육청에 몰아준다고장담할 수없으

며또어린이집을볼모로협상을해선

안 된다 며 평가절하했다. 인수위는

기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

다 고말했다. 일각에선 이날 기자회

견내용이인수위가공약이행에부담

을느끼고엄살을부리는것이라는의

견과인천시의 미전입금을빨리 받아

내기위한포석이라는얘기도나온다.

/김성호기자ksh96@kyeongin.com

계양구 가정2동일부

26일 10시~22시 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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